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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KoreanElderly'sPerceptionsonNursingHomes 

Kim,SeYoung

Advisor:Prof.Kong,Byung-HyePh.D.

DepartmentofNursing,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Thisstudyattemptedtounderstandtheperceptionsofnursinghomesfrom the

perspectiveoftheelderly,exploresthethemesoftheseperceptions,andprovides

supportingevidencefordevelopingnursinginterventionsthatfocusonthesubjects

ofcarewithin thenursing homes.Furthermore,thegoalofthestudy wasto

providedirectionsfornecessarychangestonursing homessotheycanprovide

moreappropriatecareandsupportforresidents,aswellasenhancingthelevelof

understanding among younger generations about the elderlies’perceptions of

nursinghomes.

This study was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using phenomenological

methodology.Theresearchparticipantswereelderlypeoplebetweentheagesof67

and83livingathomeinJeonnam Province,JeonbukProvince,andG City.The

datacollectionmethodologieswerein-depthinterviewsandparticipantobser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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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nterviews,conducted2to4times,lastedfrom 30minutesto2hours.The

datacollectionandanalyseswerecarriedoutsimultaneously;theColaizzi(1978)

methodologywasadoptedforthedataanalysis.Allsignificantstatementsaboutthe

Koreanelderly'sperceptionsofnursinghomeswereclassifiedinto3categories,9

majorthemes,and23minorthemes.

ThethreeobservedcategoriesfortheKoreanelderly'sperceptionsofnursing

homeswere:‘aplacetheydonotliketobein’,‘aplacetheyhavetobein’,and‘a

place thatmakes them feelfortunate that they have a place to go’.The

phenomenologicalwritingonthebasicstructureisasfollows.

Nursinghomesareplacesofabandonment.Theyareplaceswherethepeoplecan

nolongerbewiththeirchildrenandhenceastranger’splacewhereelderlypeople

areabandoned.Onceadmitted toanursing home,one’shealth willdeteriorate

becauseofthelossoffreedom,therestrictionsongoingout,andthepoliciesthat

maintainorderfortheresidents.A nursinghomeissimplyaplacetobewhilst

one’slifelasts;and,asitisthefinalplaceofresidencebeforedeath,itisaplace

wherepeopledonotliketobe.

Thenursinghome,however,isalsoaplacewhereelderlypeoplehavetobe.It

preventsonefrom becomingburdentoone'schildren,anditavoidsanyhardship

thatchildrenmayexperiencewhilesupportingtheirelderlyparents.Nursinghomes,

therefore,theareplaceswheretheyhavetogoto.Thechildrenarelikelytofeel

pressured;and,sincethedecision tomovetheparenttothenursing homeis

emotionally difficult,itmustbemadeby theelderly themselves.Managing the

relationshipwiththedaughter-in-law (son’swife)inthefamilyhomeistypically

andespeciallydifficult.A nursinghomeis:aplacetogowhenyouareillwithout

anyonetotakecareofyou,aplacetogowhenyourchildrenwantyouto,ora

placetogoasyouareunlikelytobeabletoresistpressurefrom yourchildren.

Thesociety oftoday isvery differentfrom traditionalKorean society in that

familyculturehasshifted.Perceivingthattheelderlyaregenerallynot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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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society,theelderlyhavehadtoadaptthemselvestothischangeinsociety.

Nursinghomes,however,areplacesthatcanhelpelderlypeopletofeelfortunate

thattheyhaveaplacetowhichtogo.Nursinghomescangivethem asenseof

reliefthattheyhaveaplacetogowhentheyageandcannolongerprovide

anythinghelpfultotheirchildren.A nursinghomeprovidesaccommodationand

foodwithoutthehelpofone'schildrenwhenonebecomesillandcannolonger

takecareofhim/herself.Itisalsoaplacewhere,onthedayofone'sdeath,one

canbeaccompaniedbymany;hence,thereisnofearofabandonmentatthetime

ofdeath.One'slifecanbesharedwithothersinsimilarcircumstances;thiscan

makeonefeellesslonely.

Nursing homesarenotplaceswhereKoreanelderly liketobe,buttheyare

necessaryandcanbeaplacewhereonecanfeelfortunate.

ThisstudyexaminedthemindsetofKoreanelderlyandthecomplexperceptions

thattheyhavetowardnursinghomesduetotheirculturalunderstandingofour

currentsociety.Learningaboutsuchperceptionswithintheelderlyaboutnursing

homeswillhelptheyoungergenerationbetterunderstandandaccommodatethe

perceptionsoftheelderly.Sucheffortstounderstandwillhelptheelderlyovercome

theirfeelingsofanxietywhilstencouragingthem tosearchfortheirenduringvalue

withoutlosingself-confidence.Care-giverswithinthenursinghomes,forexample,

couldbeagentsabletoextendknowledgeaboutelderliesandabletodevelopnew

approachesthatcouldhelpresidentsfeelmore'athome'.

Furthermore,nurses can extend theirunderstanding ofperceptions thatare

uniquetotheKorean elderly andusesuch knowledgetoprovidecarethatis

tailoredtoindividualresidentsdependingupontheirculturalcharacteristics.This

study,therefore,providesfoundationaltoolsthatwillprovidedirectionsforchanges

inthenursingenvironment,physiologicalsupport,programs,andeducationsothat

theneedsoftheelderlycanbemoreefficacious.Assumingthosechangeswillbe

implemented,thestarting pointforthenextstepin elderly carewould b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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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mpttotransform theperceptionsoftheelderlywhohaveyetnotbeenadmitted

tonursinghomes.

Keywords:Elderly,Nursinghomes,Perception,Qualitative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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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A.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족문화의 중심에는 효 사상에 기반을 둔 노인에 대한 공경

과 봉양의 문화가 있어 왔다.이런 문화 속에서 노인은 집안의 어른이며 공경의 대상

이었으며,노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가 권위를 지니는 수직적인 형태의 가족구조

속에서 형성되었다.그러나 1970년대의 급진적 산업화 과정으로 인한 핵가족화는 가족

구조를 부부중심의 수평적 문화로 변화시켰고,1990년대 말 IMF외환위기 이후 가족

해체 현상이 가속화되면서(이영주,2006)정보사회가 된 지금 노인은 사회적 배려가 필

요한 취약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노인부양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노인부양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첫째,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부

양부담 때문이다.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2013년에 12.2%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65세 노인의 기대여명이 남자는 17.4년,여자의 경우 21.9년으로 생산가능 인구

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다(통계청 2013a).둘째,우

리나라의 세계 최저수준 출산율(통계청,2010a)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데,저

출산의 원인은 미혼인구비율의 증가,젊은 세대의 가치관의 변화,경제적 부담 등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유소년인구(14세 미만)100명 당 65세 이상 고령자수를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2013년에 83.3으로 나타났고,2017년에는 104.1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

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은 더욱 큰 사회문제가 될 것

으로 예상된다.셋째,여성의 취업률 증가에 따른 노인부양문제를 들 수 있는데,2013

년 여성의 취업률은 49.9%(통계청,2013b)를 기록하였고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이러한

현상은 과거에 주로 가정 내에서 주부양자 역할을 담당해왔던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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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노인을 부양할 인력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노인부양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더구나 노인의 64.2%가 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박종

연 등,2010),가정에서의 노인 돌봄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는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품위있는 노후를 보장하고 가족의 과중

한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기기 위하여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보건복지가족부,2009).이 제도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시설급여,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가

급여와 특별현금급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이와 같이 노인

돌봄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더 이상 가정의 영역이 아닌,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한 사회적 분담의 과제로 바뀌어 가고 있다.

보건복지부(2013)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5년을 지나면서 이 제도가 안정적으

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1.6%가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

하여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또한 응답자의 92.7%가 수발자의 부양부담이 감소되었다

고 보고하였고,사회경제적 활동변화에 대한 긍정적 응답도 92.0%에 달하였다(보건복

지부,2013).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보건복지부,2012)에

서 응답자의 93.2%는 본인이나 가족이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며,이 제도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자의 42.3%는 재가 서비

스를,38.5%는 요양시설을 원하여 요양시설보다는 재가서비스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성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이 긍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부양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노인요양시설도 우호적이었다.

노인의 노인요양시설 입소는 부양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양부담 감소를 가져오

며 입소 후 가족관계와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숙,2009).부양자의

삶의 질에 있어서도 부양부담이 가족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노

인요양서비스는 부양가족의 삶의 질을 높인다(이창주,임병우,2011).이러한 연구 결과

들은 부양자가 가정에서의 노인부양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부양부담을 덜어주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홍숙희(2010)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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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부양자들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해서조차 심리,정서적 부양부담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늘날의 성인자녀는 전통적으로 맡아왔던 노부모

부양의 1차 책임자로서의 역할 자체를 부담스러워함을 알 수 있었다.이렇듯 성인자녀

에게 의존하는 노인의 삶은 그저 부담일 뿐으로(공병혜,2008),노인부양 문제는 여러

가지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그들은 가정에서의 노인부양에 대하여는 부양자의 개인생

활 제약과 욕구의 억제 등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가져오지만(양옥남,김혜경,김미

숙,정순둘,2009),사회적 대체기제인 노인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자녀로서

도덕적 도리를 못하는 것에 대한 고뇌를 가져오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그러나 가

족구조의 변화와 노인부양을 거의 도맡아 해야 했던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 등으

로 인하여 노인의 요양시설 입소 이외의 다른 방안을 찾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성인자녀는 일반적으로 노인 부양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노인요양

시설에 대하여 긍정적이지만,노인세대는 그에 관한 인식과 정서에 있어서 성인자녀와

차이를 보인다.노인은 거주 장소의 이동을 자신이 관계 맺고 있는 주위세계로부터 자

신의 존재 의미가 상실되는 경험으로 받아들인다(공병혜,2010).우리나라 노인들은 경

로효친사상을 중시하여 전통적으로 부모를 돌보는 일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부양에

소홀함이 없이 평생을 살아왔다.따라서 노인들은 그들의 부모세대에서처럼 가정이 노

년기 삶의 질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 지원관계의 장소로서(양옥남 등,

2009)의 역할을 계속해주기를 기대한다.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됨에 따라 가족관계망이

더욱 중요시될 수밖에 없는 노인에게 가족이 모여 사는 집은 중요한 생의 구조이고 삶

의 양식이다(양옥남 등,2009).연령이 높아질수록 노인요양시설 이용보다 집을 선호하

는 것은(조정미,2009)노인의 전통가족구조에 대한 애착을 표현하는 것이며,집이 가

족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노인들은 자신들의 신체적인 한계를 알기 때문에 자녀와 가까

이 살면서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Hjalm,2012).그런데 우리나라에

서는 현재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노인에 비하여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

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최연희,2005),노인은 자식과의 동거를 이

상적인 노후생활로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식과의 동거가 항상 삶의 질을 높인

다고 여기지 않기도 한다(정재훈,2011).김동경(2011)은 노인들이 가족과의 단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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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올 것을 두려워하여 노인요양시설 입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면서도 자녀에게 불편

감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

을 보고하였다.그리고 노인들은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것을 성공적인 노화로 여

기는데(최혜경,백지은,서선영,2005),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63.1%는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통계청,2010b).또한 최근 들어 노인들은 노인요양시설

을 자주 ‘현대판 고려장’으로 빗대어 표현하는데 ‘고려장’은 병들고 늙은 노인을 생활공

동체에서 추방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민간설화이다.조유향(2011)은 고려장 설화가 대두

되는 이유를 효 의식 강화와 경로사상 강조,또는 노인 학대나 버려짐에 대한 우려의

표현으로 보았다.그러나 이것은 노인들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낯설음과 새로운 문화

에 대한 염려에서 기인하며,노인들이 노인요양시설을 남은 삶을 편안하고 충만하게

영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무가치감,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곳으로 여기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서양의 노인들은 성공적 노화의 중요요소를 자아 및 현실수용,봉사활동,목표의식

등으로 여기는 것에 반하여(백지은,2005),우리나라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다(최혜경 등,2005).이와 같이 사회문화적 구조에 따라 노인들의 행동,신념,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노인의 특성에 따른 요양시설 인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더 나

아가 연령계층이론(Riley& Forner,1972)에 따르면 같은 문화권에서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한 같은 연령집단은 다른 역사적 경험을 하면서 자란 다른 연령집단과도 구별

되어 이해되어야 한다.현 시대의 한국노인들은 젊은 사람들과 같은 한국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도 그들은 급격히 변화해가는 가족 문화와 노령화사회라는 구조에 적

응해야 하는 자문화속의 타자이다.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노인의 노인요

양시설에 대한 인식은 같은 사회 안에 살고 있는 다른 연령층과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들의 인식은 젊은이들의 인식과 구별되어 이해되어야 한다.노인요양시설로의 이동은

노인에게 혼란과 상실감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할 기회를 주

지 않는 것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Madjar& Walton,1999).

그러므로 노인들이 마지막 여생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주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들

에게 적합한 삶의 장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되기 위하여 노인의 노

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이나 요구,소망 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는 전인적 돌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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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이다.간호는 대상자의 안녕에 초점을 두므로 삶의 전체적 영역을 살피고 건

강한 생활방식을 증진시키는 일을 수행한다.간호사는 대상자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할 때 이 상황의 의미를 알고 대처함으로써 간호의 예술적 속성을 나타내

야 한다(Johnson,1994).또한 노인들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위를 통합

하고 조직하는 능력을 보존하는 간호(Johnson,1968)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과

정을 통하여 노인들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가치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전인

간호가 가능해진다.노인이 노인요양시설이라는 환경과의 갈등 속에 있지 않고 환경의

변화와 함께 삶의 패턴을 발전(Rogers,1970)시킬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필요하다.인간

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환경과 통합된 존재(Rogers,1970)로서 환경적 스트

레스 요인은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Neuman,1995).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노인요양시설 이용에 대한 연구를 내용면에서 살펴

보면,주로 부양자 중심의 역할분담과 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의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박영준,송인옥,2008;이창주,임병우,2011;최용민,

이동호,최주원,2008).또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노인의 의식에 관한 연구들은 노인

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없고 대부분 30-60대를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방법론

적으로는 양적연구가 대부분이다(김동경,2011;신희식,추연철,윤충열,2009;이수기,

2010).이 양적도구는 그들의 경험과 인식을 측정하여 객관화시키는 한계를 지닌다.

한국노인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는 것은 문화적 현상의 이해를 기초

로 하며 노인의 인식은 측정,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연구방법론적으로 체

험의 본질적 구조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질적연구 방법이 적절할 것이다.또한 노인들

이 경험해온 역사 속에서 체득한 사회 문화적 가치로부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므로,노인의 인식경험이 내포되어있는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따라서

노인들이 자신의 인식을 설명하고 의미를 부여한 자료들을 변질되지 않은 현상으로 드

러내기 위하여 현상학적 접근이 유용하다(Crotty,2000).현상학은 인간의 경험에 참여

하고 그러한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간호하는 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준

다(신경림 등,2004).

그러므로 본 연구는 노인들의 가치체계와 신념,태도 및 행동양식 등을 이해함으로

써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한국노인의 인식의 본질적 체험 현상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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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탐색하고자 한다.또한 본 연구는 노인들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에 대한 비노인의 이해를 돕고,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중심의 전인적 돌봄을 제

공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7 -

B.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한국노인의 인식을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

고 그 현상의 의미에 따른 주제를 확인하고 기술함으로써 체험현상의 본질적 이해를

하는데 있다.이를 통하여 비노인들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한국노인의 인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중심의 전인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노

인요양시설이 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한국노인의 인식은 어떠한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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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문헌고찰

A.한국사회에서의 노인에 대한 인식

전통적인 한국사회에서의 노인에 대한 보살핌은 동거,수발,공양 등을 포함하며,가

정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상호 호혜적으로 보호받고 존중받는 삶을 위한 돌

봄이었다(공병혜,2010).전통적 구조 안에서 노인은 가정의 통솔자,가정의 운영자 그

리고 자녀교육의 훈육자였다(서상철,2004).이러한 노인의 가부장권은 재산권에도 영

향을 미쳤으며 그것은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계약까지도 포함하

는 것이었다(박영숙,2009).또한 전통사회는 노인이 신체적,정신적 노쇠로 인하여 사

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도 여러 가지 특권과 특전을 부여하여 사회적

존경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박재간,1995).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효도를 모

든 덕행의 근본으로 삼고,효도란 부모로부터 받은 것에 상당하는 것을 돌려 드리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것임을 가르쳐왔다(박재간,1995).그러므로

노인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었으며 지금의 노인세대에게는 당위규범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평균수명의 연장,핵가족화,부모부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시

화에 따른 이동,기혼여성의 취업증가와 노인을 부양할 자녀 수 감소 등(은영 등,

2007)의 현상이 나타났다.이런 현상은 우리 전통사회에서 최고의 지도자이며 공경의

대상이었던 노인을 고독,질병,무위,빈곤이라는 4苦의 대명사가 되게 하였다.지금 우

리사회는 능률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노인은 어른’이라는 유교적 가치체

계가 사라지고 있다(서상철,2004).또한 오늘날의 노인들은 효의 전통이 사라짐에 따

라 과거의 노인들처럼 그들의 노후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가치의 혼란을 경험

하고 있다.과거에는 노인이 가족 내에서 ‘집안의 어른’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의사결정

의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젊은이들이 노인을 의사결정권자로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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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에 따라(신한나,2011)노인의 권위가 상실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노인이 권위를 상실하게 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가족의 구조적 변화이다.전통

사회는 노부모-자녀관계가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관계 중심의 가족구조였다.그러나 현

대의 가족구조는 가족규모의 축소,가족세대의 단순화,비정형적인 가족형태의 출현 등

으로 인하여 수평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로 변화되었다(이영주,2006).출산율의 감소,

1인 또는 2인 가구,1세대 가구,핵가족형태로의 변화는 가족규모의 축소와 가족세대의

단순화를 가져왔고 한 부모 가족,무자녀 가족,미혼모 가족,노인 가족,동성애자 가족

등의 출현으로 인해 비정형형태의 가족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노인의 권위는 설자리를

잃어버렸다.

노화에 대한 현대화 이론(Cowgill,1972)에서도 볼 수 있듯이,현대화로 인한 가족의

구조적 변화는 노인의 지위와 반비례하여 노인의 개인적 역할이나 사회적 지위의 상실

을 초래한다.이러한 새로운 구조는 노인의 건강,정서,지적능력,경제력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요인이 되는데(이윤경,2007),세대별로 본 노

인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유아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는데,유아기는 노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발달하기 전 단계이므로 노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하정연,조채영,2008).둘째,아동의 경우는 5학년보다는 6학

년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인식이 부

정적이었고(최은설,2012),아동기와 청소년기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노인에 대

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한정란,2004).셋째,고등학생들은 노인의 가족관계나

심리적 영역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신체적 영역에서는

부정적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영희,이선정,신효식,2008).넷째,대학생의

경우에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노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노인은 비

생산적이고 아픈 사람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었다(김정란,김경신,2009;안경숙,

2004;한정란,2000).다섯째,20-30대의 젊은 세대는 노인을 느리고 정적이고 아프고

약한 존재로,의존적이고 가족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부담스러운 존재이며 노년을

쓸모없고 가치없는 황혼기로 평가하고 있었으며,다른 세대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

보다 노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박효정,2004).마지막으로 중년기 이후 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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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면은 거의 없고 부정적인 면이 압도적으로 많은 결과(최

성재,2009)를 보였다.노인의 건강과 지적능력에 대하여 부정적인 청년층에 비하여,

장년층은 노인에 대하여 경제적인 면에서 부정적이었고 노인을 늙고 병들고 고집이 세

고 부양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이윤경,2007).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이

비노인층의 노인이미지에 중요한 인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노인들은 모든 일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인식하여 고령화에 대한 사회현상을 젊은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노인을 짐스러워하게 된다(최원희,2011).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

과 부양부담은 노인에 대한 부양책임을 국가나 사회에 전가시키는 부양의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정혜선,이종렬,박천만,2011).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수동적이고 시혜와 보살핌의 대상으로 노인을 묘사하는

TV 드라마와 광고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는다(양정혜,2011).드라마에서 노인의 이미

지는 연약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전형적인 고부갈등상황이 늘 재현되는 등 사회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모습으로 부각되면서 노인에 대한 편견을 더욱 부추긴다(김정희,

2007).이러한 이미지는 노인을 일과 세상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가 부족한 존재라는

선입관을 갖게 하여(전성희,2011),노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를 더욱 부정적이게

만든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회피성 노인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이것은 노인의

기능상태가 약화될수록 발생할 확률이 높아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이윤

경,김미혜,2008).회피성 학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노인들

에게 접촉을 피하거나 방임,유기,자기방임과 같이 노인에 대해 적합하지 못한 처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노인차별주의는 인종주의나 성차별주의와는 달리 나이

가 듦에 따라 누구나 차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지닌다(김욱,2002).따라서 한국사회

에서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노인들로 하여금 존엄의식과 자긍심의 저하를 초래

하고,이것은 젊은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들도 노인이 되었을 때 자신에 대해 긍정

적인 인식을 갖기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한다(최원희,2011).이렇듯 노인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전통사회를 표방한 효에 대한 자각이 결여된 채 시

행되는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은 오히려 잘못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박영숙,2009)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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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거주공간으로서의 집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미

집은 기후의 변화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지켜주는 공간이다(인터넷 daum 위키백과).집은 사랑과 믿음의 공간이고 정서적 안정

과 회복을 주는 곳이며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을 나누는 장소이고 외부환경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곳이다.또한 집은 개인으로서,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정체성의 토대,즉 존재의 거주 장소이며,어디에나 있는 것이거나 교환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무엇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의미의 중심이다(Ralph,2005).

한국의 전통적인 거주공간으로서의 집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을 넘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안정된 보금자리이며 가장 머무르고 싶은 장소이다(최병숙,김석경,2011).또한

거주공간으로서의 집은 거주자의 일상과 꿈이 투영되는 곳이며,집에서의 거주는 방이

내포하는 고립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친근한 만남을 의미하므로 소속감이라는 측면

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한다(김주리,2010).심지어 전통사회의 노인은 가문이나 족보

상의 계보 등을 집으로 인식하며(심재휘,2012a)그 의미를 확장시켜왔다.일반적으로

집은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나 건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가정과 동의어로 쓰여서 가

족이라는 공동체를 지칭하기도 한다(구번일,2012).그래서 전통사회에서는 수평적으로

확장된 가족인 가문과 수직적으로 확장된 가계를 집으로 인식했다.

오늘날의 집의 의미는 옛날에 비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집에 대한 인식은 세대

별,계층별,성별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도 있는 문화적 용어로 볼 수 있다(심재휘,

2012a).집이 지닌 전통적 의미의 변화를 겪은 현대인에게 집은 안정과 보호의 공간이

기도 하지만 감금과 규제의 공간이 되기도 하는 양가성이 있다(박종홍,2006).현대인

에게는 집의 의미가 안식처라는 도식을 뛰어넘어 때로 벗어나고 싶은 부담스런 일터의

개념이 새롭게 부여되었으며,타인에게 사회적 지위나 권력,혹은 재산적 가치를 표현

하는 도구로서의 의미를 지님에 따라(박은아,이연정,2011)물적 소유의 개념이 강화

되고 있다(장소진,2007).더 나아가 근대적 주체에게서 기숙사의 방이나 하숙 방 등을

매개로 탄생한 집은 공동의 거주공간의 의미를 지닌 전통적인 집의 의미로부터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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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간의 의미가 되었다(김주리,2010).그래서 봉건제의 규범을 담은 위계공간이

었던 집은 개인의 내면 공간으로 분화(유지현,2007)되었다.청년세대에게 있어서의 집

은 공간적 독립과 ‘나만의 공간’에 대한 모색(정민우,이나영,2011)이며,부모의 집에

머무르는 청년들에게 집은 부모의 규칙과 시선이 지배적인 장소(White,2002)로 인식

된다.또한 성인자녀의 경우에도 노부모와 함께 살아가는데 가장 불편한 상황의 하나

가 공간의 침해라고 하여(Postigo& Honrubia,2010)지상 최고의 장소였던 집은

(Tuan,2001)이제는 개인공간으로서의 의미만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개인의 공간

은 함께 거주하는 장소가 아닌 ‘나만의 공간’에서 자유와 편안함을 느끼므로 더 이상

노인들이 함께 거할 공간을 용납하지 않는 방어벽으로서의 집 공간일 뿐이다.또한 통

계청(2012)의 발표에 따르면 가구의 23.9%가 1인가족인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나노

(nano)가족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함께 거주하는 공간의 의미는 점점 퇴색하고 있다.

더구나 여성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집은 제약을 의미하는 곳으로서,집의 의미나

질서가 가부장적 질서를 통해 유지되고 집을 여성의 몸과 동일시하는 등의 남성 중심

적 사고에 대한 거부로 나타난다.또한 집안의 질서에 대한 저항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표현하면서 여성은 집안의 가사와 돌봄을 하는 존재이기를 거부하고 집밖의 존

재를 추구함으로써(구번일,2012),집은 여성의 공간이 일그러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곳

이 되었다(류은숙,2002).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인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에 해당되는 말이다(문동규,2012).연어는 알을 낳고 죽기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 본

래의 곳으로 돌아온다.하이데거는 인간의 모든 사유와 행위는 고향에 거주하고자 하

는 내적인 충동을 가지며,이는 그곳이 최후로 돌아가야 할 본향으로서 존재하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그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본래적으로 거주함을,존재의 이웃으로 거주함

을 의미한다(윤병렬,2007).그러나 현대 가족제도에서의 집은 부부와 자녀의 공간이므

로 노인들과 방계 가족은 집에서 배제된다.집은 반드시 행복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

각하는 현대인들의 강박사고는 일체의 ‘비정상’과 ‘질병’을 집에서 추방하려 하므로 죽

음이나 탄생과 같은 중대한 사건도 주거공간에서 추방되어 의료기관의 몫이 되었다(김

창수,2001).오늘날 국민의 절반이 집에서 죽기를 희망하지만 2007년에 자택에서 사망

한 환자는 26.0%였으며 계속해서 더 줄어들 전망이고,2010년 65세 이상 노인의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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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이 69.6%로 높게 나타나(계소신,2012)노인들이 자신의 본래의 처소인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소망을 이루기도 힘든 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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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한국사회에서의 노인요양시설과 그 의미

가정에서의 노인 돌봄 문화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해체되어가면서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분담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가족의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

화와 가족의 수발기능의 약화는 노인부양문제를 사회가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

게 하였다.이에 따라 국가적 대책으로 2008년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장기요양

보험 전체 이용자 중 37.5%가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국민건강보험

공단,2012)노인들의 노인요양시설 입소는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지는데 노인요양시설은

시설급여를 말한다.생활시설인 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

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노인의료복지시설의 대상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기요

양 1-2등급자,장기요양 3등급 중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 급

여대상으로 판정된 자)이다.입소 절차는 기초수급자의 경우,읍면동에 입소신청,방문

조사,심사,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일반대상자는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당사자 간의 계약,입소의 절차를 거친다(양옥남 등,2009).이런 과정에

서 노인들은 자신에게 적절한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정보에 근

거하지 못하고 제한된 정보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황정선,

2010),입소시설에 대한 선택권한은 주로 부양비를 내는 부양자가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기관은 2013년 현재 총 15,790개이며,그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은

4,629개소로 노인요양시설은 중소도시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3).시설규모는 입소인원 50-99명이 가장 많고,일반수급자보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비율이 높지만 노인요양보험 제도 실시전보다 일반수급자의 비율이 매우 높아진 상태

이다(장현숙,이홍자,김춘미,김은만,2011).시설급여의 문제점으로 노인의 특성에 맞

는 프로그램과 시설의 미흡,기본적인 의료시설과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 15 -

현실,시설의 입지문제(김종구,2010),재원마련의 어려움과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으로

인해 중증장애노인 위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최사룡,김안자,2010),요양보

호사의 질과 서비스 효과성 저하(강용규,2012)등이 지적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인들이 심리적,정서적,신체적 기능회복을 도움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자 실시되었다.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서비스의 질이나 인적 물

적 인프라 문제,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김형수,2010).이러

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재가복지서비스는 보호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

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하게 된다.노인요양시설은 심신장애 정도

에 따라 전문인력에 의해 집중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다양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요양시설입소의 필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박창훈,2010).

과거 우리나라의 노인세대는 주로 가족과 친인척에 의존하여 생활하였기 때문에 노

인복지라는 단어조차 생소하였고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역사는 짧다.그러나 외국의 노

인복지 역사는 우리나라와 달라서,영국은 17세기 초 빈곤법(poorLaw)의 제정으로 노

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시작되었고,미국은 1935년 연방노인법(Federalold age

insurancelaw)이 통과되면서 노인의 삶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또한 프랑스를 비

롯한 선진국들에서도 19세기 중반이후 노년기 준비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노인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은영 등,2007).

주요 선진국의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관하여 살펴보자면,1940년대 초부터 요양시설

이 있었던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1/3은 어느 시점이 되면 노인요양시설을 이

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Brown& Finkelstein,2009)있다.1987년 NursingHome

Reform Act제정으로 요양시설의 국가적 기준과 입소자들의 권리에 대한 규정을 명시

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질적인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되었으며,매 1년마다 보다 나은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정과 보완과정을 거치고 있다(김나영,2010).또한 노인요양시

설이 치료와 간호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입소노인의 개별성을 보장하고 삶의 질이 높

은 가정과 같은 환경을 추구하기 위한 ‘노인요양시설 케어의 질 향상’계획을 발표하는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삶의 장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Vladeck,2003).요



- 16 -

양시설에서는 입소 후 3개월마다 전문간호사에 의해 건강사정이 이루어지고 간호계획

이 도출되어 간호에 이용된다(박윤택,2011).노인요양시설의 거주자중심 서비스에 대

한 인식정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러한 문화변화에 대한 적용이 미국전역으로 확대되

고 있는 추세이다(임진섭,2011)

영국은 노인을 위한 대표적인 보호시설로 노인전문병원,노인요양시설,양로원,보호

주택 등이 있으며 경제,건강보호,가족관계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이 중 노인요양시

설은 허약한 노인보호시설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

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수의 인원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

이도록 하는 것이 영국정부의 방침이다(박윤택,2011).시설의 규모는 축소경향을 보이

고 있으며,고립된 생활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명이 한 집에 모여서 개별적인 공간은

갖되 식사는 공동으로 하는 등의 새로운 가족모형을 만들고 있다.또한 영국 정부는

노인의 자립을 증진하기 위해 개별적이고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통합서비

스 모델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박재간,2010).

1994년 세계 최초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수발 서비스의 질 강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 2001년 수발질보장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 개정에서 수발의

질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욱,2010).지속적인 고령인구 증가로

시설입소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어,재가수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박창훈,2010).또한 공적노인 요양시설은 수요에 공급

이 미치지 못하여 많은 노인들이 민간 기업이 경영하는 유료노인 요양시설에 입주한다

(박윤택,2011).독일의 전통사회는 가족이 주부양 역할을 해왔지만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가족의 부양기능은 약화되고 있다(이정우,이수용,2008).독일의 경우

요양시설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거동할 수 없는 노인들이 입소하게 되는데 건강이

좋지 못한 입소노인들이 많아서 대부분의 노인들은 시설에 가고 싶어 하지 않으며 요

양시설에 있는 것에 대해 슬퍼한다(이정우,이수용,2008).

독일에 이어 200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작한 일본은 요양시설의 질적 향상

을 위하여 의료와의 연계와 의료기능의 강화를 중요시하며 재택과 시설 이용자 부담의

공평성을 고려한 비용 산정 등을 개선해가고 있다.노인복지모델 초기에는 의료 및 요

양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 수용의 개념이었으나 요양시설을 요양형 의료시설,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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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특별 양호 노인홈),개호노인보건시설로 구분하고,재택중심의 지역밀착

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복지모델로 변화하고 있다(정소강,2010).시설의 거주 공간을

독신용과 부부용으로 구분하고,병실 등을 갖춘 진료소나 병원을 병설하거나 외부 의

료기관과 연계하여 입원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박윤택,2011).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

하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현재 사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김

영주,2005),이 욕구를 반영한 일본의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의 개념이

아니라 거주자 개인의 생활이 존중되는 거주 장소로서 개별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거

주환경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김선태,윤영선,김대년,변혜령,정미렴,2008).

선진국들이 10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년기를 준비한 것과는

달리,우리나라는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고,불과 20년 정도의 짧은 기간 안

에 급속한 노령화 시대를 겪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노인들은 전통적 가치관과 그 반대

되는 시대의 흐름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하고 노인요양시설은 대상자 중심의 시설이 되

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노인요양시설 운영에 있어서 공급자들의 자기 편

의주의적 서비스 제공은 서비스 수요자인 입소자에 비하여 서비스공급자의 노인요양시

설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이제남,정윤수,이재성,2010).

외국의 경우에도 노인요양시설로의 이동은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노인들에게 힘겨운 적응을 요구하는 새로운 환경은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상실감과 고통을 가장 많이 가져오는 원인(Lee,Woo,& Mackenzie,

2002)이 되고 있다.노인요양시설로의 이동으로 인한 적응 스트레스는 불안,혼돈,우

울,호흡기계와 위장관계,관상동맥질환과 같은 신체적 문제들을 가져온다(Iwasiw,

Goldenberg,Bol,& MacMaster,2003).반면에 노인요양시설 입소에 대한 반응은 건강

관련 지표,신체조건이나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Buchanan,

Rosenthal,Graber,Wang,& Kim,2008),일부 노인은 식사걱정이나 집안일,외로움

등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경험하기도 한다(Reed& Payton,1996).

우리나라도 노인요양시설 입소가 노인 부양의 현실적인 방법이 되었지만,대부분의

노인에게 있어 노인요양시설로의 이동은 친숙한 사회적 삶의 리듬과 관계로부터 이탈

되는 소외의 경험(공병혜,2010)이다.노인요양시설에서의 삶은 그동안 살아왔던 지역

사회에서의 관습적인 일상과의 연관성을 끊어 버린다.또한 사회적 관계와 친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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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원의 부재와 같은 사회적 유대감의 결여는 거주자들이 시설을 내 집처럼 느끼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김영주,2005).지금까지의 노인의 노인요양시설 경험에 대한 대부

분의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부정적인 영향들을 보고하고 있다.장애경과 박연환

(2010)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의 우울이 재가노인에 비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입소 후 적응경험에 대한 연구결과(고진경,황인옥,오희영,2009)는 노인

이 시설생활에서 자율성의 제한,개별성의 결여,입소 전후의 생활 연계성의 단절,관

계형성의 제한,미래자아상에 대한 부정적 예견 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또한 노인요

양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노인의 이동경험은 노인에게 중대한 정신적 외상일 수 있는

데,이것은 난민들이 이동경험을 통해 장소와의 정서적,영적,물리적 연결의 제거로

인해 중대한 정신적 외상을 갖게 되는 것(박진숙,전혜정,2009)과 같은 맥락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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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노인의 인식과 관련한 연구동향

노인의 노인요양시설 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방법론적으로는 양적연구가 대부

분이며,주로 입소비용문제 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다.노인의 노인요양시설 인지도

가 낮은 장기요양보험 시행 이전의 연구들이 많았으며,연구대상자가 노인인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경험

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입소 전 노인들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경험

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본 연구 수행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는 크게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통한 노인요양시설 경험에 대한 연구와 노인요양시설을 경험하지

않은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노인요양시설 입소경험 연구를 살펴보면,노인들은 입소과정에서의 비자발성과

나를 포기함,자율성의 제한,개별성의 결여,입소 전후의 생활 연계성의 단절,관계형

성의 제한,타인을 통해 본 자신의 불안한 미래,안락한 환경에 대한 낮은 인식,가족

이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여,독립성과 자율성이 시설입

소 노인들의 초기반응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김영주,2005;고

진경 등,2009;구재해,2009;신경아,2011;장수정,2011;장애경,박연환,2010).반면

다른 연구들은 노인들이 시설에서의 비교적 편안한 삶과 자녀로부터의 홀가분함이나

해방감을 표현하고,시설 내 활동을 통해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친구 만들기,세탁

물 관리 서비스,신체활동지원 서비스 만족 치매관리 지원 및 응급 서비스 만족도,생

활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구재해,2009;김준태,2012;박은희,2010;장

수정,2011).

대만의 노인들은 노인요양시설을 건강을 위해 머무르는 임시적인 집으로 인식한다

(Tsai& Tsai,2008).대만의 노인들이 노인요양시설을 영구적인 집으로 받아들일 수

가 없는 것은 부모가 아플 때 그들이 돌보았던 것처럼 성인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따라서 건강이 좋아지면 집으로 갈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것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도덕과 사회 가치의 뿌리로부터 영향을 받은 부모 돌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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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이다.서양사회의 노인들도 노인요양시설로 입소한 뒤 기존의 건강문제 악화,

혼돈과 방향상실 등의 신체적․정신적 반응들,위축,불안,수면과 식습관 양상의 변화,

죽음을 생각하는 등의 문제발생을 보고하고 있다(Heliker& Scholler-Jaquish,2006).

Brandburg(2007)는 노인요양시설로의 이동이 많은 노인에게 심각한 인생의 전환을

가져오기 때문에,노인들의 초기의 반응은 입소를 계획했던지 하지 않았던지 상관없이

혼란스러움,당황스러움,집을 상실한 느낌 등 정서적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

다.계획이 없이 입소한 노인들은 정서적인 어려움이 더 커서 적응하는데 더 오랜 기

간이 걸린다(Wilson,1997).이곳에서 노인들의 매일의 경험은 구조화된 생활양식,제

한된 활동,안전에 대한 걱정,사회적 상호작용으로 특징지어진다.이와 같이 노인요양

시설 입소는 인생의 주요한 사건이고,입소와 적응과정 동안에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경험한다는 다수의 연구들이 있다(Huppert,Brayne,Jagger,& Metz,2000;Iwasiw et

al.,2003;Kellett,1999).

둘째,입소경험이 없는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홍콩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

식연구는(Tse,2007),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해 보지 않은 연구참여자의 85%가 노인요양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았는데,그 이유는 노인요양시설 거주가 가족에게 버려진 느낌

을 갖게 되고 감옥에 사는 것과 같이 프라이버시를 잃게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었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반노인의 노인요양시설 인식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였

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이전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연구에서는 노인들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지만 노인요양시설이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김은점,2004),제도 실시 이후에는 노인들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심

도가 높게 나타나 우리사회가 더 이상 요양시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하였

다(신희식,2010).김동경(2011)도 노인들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긍

정적인 것으로 파악하였고,남,여 모두 학력이 낮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그러나 신경안(2011)은 고학력일수록,여성일수록 시설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

고,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긍정적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노인들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이용거부의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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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서’였고,‘가족과 멀어짐’,‘버림받은 느낌’,‘사회적 체면 때문에’,‘시설 수준이 낮아서’

격리 수용되는 것 같아서,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싫어서라고 하였다.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려는 이유는 자녀에게 심리적,육체적,경제

적 부담을 주는 것을 원치 않고,건강상태에 적합한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려는 욕구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가족에게 불편한 모습을 보이기 싫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경,2011;김은점,2004;신경안,2011;신희식,2010).노인요양시설 이용 시 고려

사항은 의료수준,이미지,이용비용,편리성,노후보장환경,공신력,내부 환경,자녀와

의 거리,시설규모,주변경관,프로그램의 다양성,교통편의,종교 활동의 순이었다(김

동경,2011).연령별로 살펴보면,60대는 취미,여가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높았고

70-80대는 의료지원 서비스 욕구가 높았다(신경안,2011).

중년층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연구(김대년,권오정,2005)에서 50대

중년층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상위계층일

수록 부정적인 선입관이 적었다.이들은 자녀에게 의존하려는 성향은 매우 낮으며 노

후를 긍정적으로 기대하고,노후 주거문제에 대하여도 독립적으로 해결하려는 인식이

강하였다.또한 한국의 중년층이 인식하는 노인요양시설 장․단기적 관점 모두에서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볼 수 있지만,중년층의 입주이유 의사 중 고독감 해소와 가사

노동이 불가능해서라는 항목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아직 노인이 되지

않은 다른 세대는 실제 노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따라서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비노인층이 아닌 노인의 노인요양시설에 대

한 인식을 탐색하여 노인대상자가 원하는 방향의 노인요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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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A.현상학적 연구

간호학에서 질적연구는 ‘인간은 고유의 통합성을 지닌 단일화된 전체로서 부분의 합

그 이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 로저스(이소우,김주현,이병숙,이은희,정면숙,

2009)의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인간의 행동이나 태도는 신체

적 현상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인간의 복잡성 문제로 인해 규칙성과 일관성이 적고 외

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이혜경,양영희,구미옥,은영,2005).이러한 현상의 관계

나 차이점에 대한 검증이 양적연구 방법을 통하여 현상의 이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

할 때 새로운 관점으로 현상을 볼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게 된다.질적연구

는 객관화할 수 없는 고유한 인간에 대한 지식을 발견하고 전인적인 인간이해를 위한

연구방법이므로,인간의 주관적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간호와 관련된 현상을 밝

힐 수 있다(이혜경 등,2005).또한 질적연구는 실제 경험에 기초한 개념화와 경험에

대한 통찰을 통하여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민감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혜경 등,2005).

간호현장은 보여지는 사실 자체보다도 그 사실이 어떻게 경험되는지에 대한 주관적

의미를 살피는 행위와 중재를 통하여 총체적인 안녕을 갖도록 도울 수 있는 간호지식

체를 필요로 한다.따라서 노인요양시설 입소와 관련한 노인간호는 노인요양시설 이용

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른 노인들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이 어

떠한지를 아는 것이다.그리고 그 사실이 지각과 그들의 내부에서 어떻게 경험되는지

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대상자의 정신적,심리적,사회적 측면까지도 포함하는 총체적

안녕을 위한 간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그러므로 한국노인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

식 연구는 삶의 경험과 행동,감정,기능과 문화현상 등에 관한 연구를 간호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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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수 있는 질적연구(Strauss& Corbin,1998)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현상학적 연구는 의미를 탐구하고 기술하며 인간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질적연구 방

법으로(Thomas& Pollio,2002),살아있는 경험을 지향하고 경험의 의미를 포함하여

현상의 본질을 밝히고 기술하는 것이다(Omery,1983).메를로-퐁티는 현상학을 ‘본질

을 추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지각의 본질,의식의 본질이 현상학이 추구하는 대상

이며 현상학의 본질은 인간의 체험세계 특히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로부터 추구해야 한

다고 하였다(신경림 등,2004).이러한 현상학적 연구는 어떤 상황에 처한 인간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밝히는 것이며,간호학에서 연구가치가 있는 현상은 건강과 관련된 인

간상황이다.순수한 의식의 세계로 들어가 본질을 직관하기 위해서는 현상학적 환원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연적 태도에 대한 판단중지라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신경림 등,2004).

현상학의 목적은 어떤 현상이나 경험의 양상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문제의 현상을 새

로운 관점에 투영시켜 그것이 속한 배경으로부터 부각시킴으로써 새로운 방법으로 그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Madjar& Walton,1999).따라서 모든 종류의 선입

관이나 전제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괄호치기가 필요하다.괄호치기는 자료수집 과정에

서 개인의 믿음이나 가정을 허용하지 않으며,자신의 이해와 설명을 자료에 부과하지

않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이다.이러한 현상학적 환원이 현상학의 출발점이므로 이를 통

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현실을 설명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연구자

가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 자료들을 주어진 대로 변질되지 않은 채 드러난 현상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Crotty,2000).

현상학적 연구는 다양한 사람들,특히 취약계층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방

식이며(Kinkel,2005),간호연구자들은 모든 사람들의 주관적 경험의 내재적 가치를 믿

는 것과 인간의 생활세계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서 주관적 경험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

하다(Donalek,2004).그런데 간호사가 개별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전체집단으로

여기게 되면 개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주관적인 경험이 무시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된다(Madjar& Walton,1999).따라서 대상자에게 진정

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세계에 대해 모른다는 사실을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

고 대상자의 경험이나 감정적인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대상자에게 인간이 될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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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이다.진심으로 들어줌에서 시작하는 현상학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

고 인간의 경험 속에 나타난 패턴을 보게 해주며,실무의 분별력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다(Madjar& Walton,1999).대상자에 대한 현상학적 물음을 통한 인간 경험의 본

질과 의미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적절한 간호를 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대상자의 요구

와 현실에 부합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관점에 도달해야 한다

(Leininger,1984).이에 따라 본 연구는 노인의 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짐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한국노인의 노인요양시

설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본질적 경험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인들의 살아있는 경

험을 그들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간호학 연구에서 적용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Giorgi,vanKaam,vanManen및

Colaizzi등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그 중 Colaizzi의 분석방법은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

를 구성하여 주제묶음으로 범주화한 뒤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절차

는 다음의 6단계로 구성된다(신경림 등,2004).

1단계 연구현상과 관련된 의미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의미있는 진술을 추출해낸

다.

2단계 의미있는 진술을 주의 깊게 보면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재진술한다.

3단계 의미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의미를 구성한다.

4단계 구성된 의미에서 주제와 주제묶음으로 범주화한다.

5단계 분석된 자료를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기술한다.

6단계 선행단계에서 확인된 경험현상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진술

하게 된다.

Colaizzi는 인간과학이 생활세계에서 일상의 경험을 통해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

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신경림 등,2004).Colaizzi방법은 인간 경험에 대한 개인

적 속성보다는 전체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해 내는데 초점을 맞춘 방법이므로

(김분한 등,1999)심층면담에서 명확한 의미를 찾아내고 현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진술

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Colaizzi방법이 적합한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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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연구참여자 선정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표본 추출을 위해서는 적절성과 충분함의 원리가 필요하다

(Morse& Field,1995).적절성은 이론적인 필수조건에 따라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알아내어 선택하는 것으로,본 연구자는 노인정과 복지관을 방문

하여 대화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연구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의 적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의사소통이 자유롭고 질문에 대

해 경험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려 노력하였다.본 연구는 앞

으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있는 한국노인의 인식을 주제로 한 것이기 때문

에 입소경험이 있거나 입소중인 노인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또한 소리를 듣지 못

하는 등의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은 노인,치매 노인을 제외하였다.연구의 대상은 전

라북도 J시,전라남도 J군과 G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다양한 연령대의

노인이다.

표본의 충분함이란 연구현상을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자료가 포화상

태에 도달할 때까지 수집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본 연구는 표본의 충분함을 위해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자료가 포화되는 상태의 시점까지 총 12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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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연구자의 준비

질적연구에 있어서 연구자는 자신이 연구의 도구이므로,연구수행에 대한 수련과정

이 요구된다.본 연구자는 돌봄의 철학,질적연구,질적연구세미나 등 질적연구와 관련

한 교육을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통하여 2년 이상 받았고 인문학 강좌,질적

연구학회,워크샵 참석 등을 통해 연구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본 연구

를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를 포함한 질적 연구방법 저서들과 논문들을 통해 지식습득에

노력을 기울였으며,면담에 있어서 선입견 차단과 중립성 유지를 위한 훈련을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2회의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질적 자료 분석 방법을 익히는

등 질적 연구를 위한 과정을 충실히 준비하였다.또한 연구자는 2009년부터 2년간 노

인전문간호사 석사과정을 통하여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였고 노인전문간

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노인요양시설 방문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이

해를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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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1월 30일부터 자료가 포화된 2013년 7월31일까지 이루어

졌다.자료수집은 연구참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주로 참여자의 집에서 이루어졌고

때에 따라 노인정에서 집단면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친근한 관계 형성을 위하여 함

께 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대접하기도 하였고 노인정을 방문하여 함께 대화를 나누는

등의 시간을 가지면서 참여관찰을 병행하였다.대상자들은 면담과 관련된 내용이외의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였고,면담 시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에 대해

매우 흡족해 하였으므로 연구참여자들과의 친숙한 관계는 쉽게 형성되었다.효과적인

면담을 위해 면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찾

아오는 손님이 있거나 하면 연구자도 그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대화에 참여하면

서 면담을 진행하였다.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는 참여관찰과 또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면담횟수는 2회에서 4회였고,최초 면담시간은 40분에서 2시간정도까

지 이루어졌으며 2-3회 면담시간은 20분에서 1시간이었다.심층면담 시간은 미리 참

여자의 집을 방문하여 편리한 시간을 협의 후 재방문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참여자와의 면담,현장노트와 면담 중의 관찰 등을 통해 이루어졌

다.면담은 일상적인 이야기나 건강문제,자녀이야기를 통해 시작하였는데,심층면담

의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소형녹음기로 녹취하였고,참여자의 반응이나 집에

서의 생활형태 등 관찰내용을 현장노트에 기록하고 연구자의 생각 등을 함께 기록하

였다.

면담 후에 녹취된 내용을 반복하여 청취하면서 연구자가 참여자의 진술 내용을 필사하

고,자료 중 의미가 분명치 않은 내용은 추후 면담에서 질문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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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Colaizzi(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자료수

집과 자료 분석은 동시에 이루어졌다.참여자의 진술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속

반복하여 읽고 현장노트를 참조하면서 녹음자료를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은 다음 면

담 시에 참여자에게 확인하였다.

다음 단계로,각 참여자의 진술내용에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의미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옛날 같으면 고려장

이라고 있죠. 그런 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돌아가실 때 되니까 거기 있다가 돌아가

쇼 그것밖에 더 되요? 옛날에는 먹을 거 다해갖고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 사람 집

어넣어서 그거 먹고 떨어지면 땅속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고려장같은 그런 식하고. 

현대화된 고려장이죠. 쉽게 말해서. 알고 보면 현대화된 고려장이에요.’(참여자 4)

의미있는 진술을 심사숙고하여 살펴보면서 중복된 표현은 배제하고 보다 추상적인 진술

로 본질 체험을 재진술함으로써,의미있는 진술에서 ‘고려장처럼 버려지는 것 같음’처럼

구체화된 의미들을 주제로 추출하였다.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원자료의 내

용과 맥락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그 다음 단계로,‘고려장처럼 버려짐’등의 구성된 주제를 바탕으로 ‘버려지는 곳’이라는

주제군을 정리하였고 분석된 자료를 주제군에 따라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기술하였다.이

과정에서도 원자료를 계속하여 읽으면서 행간 읽기를 계속하였고 연구참여자의 본래 뜻과

일치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 단계로,‘버려지는 곳’등의 주제군 등에서 확인된 인식 현상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가고 싶지 않은 곳’ 등으로 범주화하였고 선행단계에서 확인된 경험 현상의 공

통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본질적인 구조를 진술하였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한국노인의 인식과 관련된 본질적인 구조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신뢰성 준거에 따라서 검증작업을 실시하였다.본

연구는 진실성을 검증하는 기준으로 사실적 가치(truevalue),적용성(applicability),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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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ency),중립성(neutrality)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신경림 등,2004).

사실적 가치는 신용도(credibility)의 문제로 참여자들이 연구자의 연구 결과가 진실임을

증거해 주는 정도를 말하며,양적 연구에서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의미한다.연구참여자에

게 면담 기록내용과 분석결과를 보여주어 연구자가 기술한 내용과 분석결과가 참여자의

경험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중 3명에게 면담 기록

과 분석 결과를 읽어 주어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증을 받았다.

적용성은 특정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며,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에 해

당하는 것으로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포화될 때 이

루어진다.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 만큼 자료

가 포화되었을 때 면담을 종결하였다.또한 연구참여자 이외의 J군에 거주하는 노인 2명에

게 연구결과를 읽어주고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내용이 의미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일관성은 양적 연구에서 신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적 연구에서는 감사 가능성으로

검증한다.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결과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따

라서 본 연구 과정 전반과 연구 결과에 관해 연구경험이 풍부한 간호학 교수 5인과 박사

수료자 2명에게 자문을 받아 주제 범주화에 대한 수정작업을 거치면서 연구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립성은 연구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모든 편견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데 양적연구

의 객관성(objectivity)에 해당하며 질적연구에서는 확증성(confirmability)으로 검증된다.이

를 위해 본 연구자는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에 대한 선이해,가정,편견 등을 개인

일지에 기록하는 것을 연구가 완결될 때까지 계속하였고,메모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하여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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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연구수행과정에 따른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2013년 1월 28일 조

선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IRB-13-002)을 받은 후 면담을 시작하

였다.연구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이에 대

한 동의를 얻었다.면담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면담내용은 무

기명으로 처리하여 연구참여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것을 사전에 약속

하고 연구참여자의 자발적 참여의사를 서면 동의서로 받고 면담을 시작하였다.면담내

용은 녹음할 것임을 설명하고 녹음된 내용은 연구 완료 후 폐기할 것과 면담이나 녹음

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였다.연구참여자가

설명한 내용을 이해했는지 재차 확인하고 심층면담을 시행하였다.본 연구에서 획득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책임연구자 개인용 노트북 컴퓨터(SAMSUNGNT-Q45)에 저장한

후 컴퓨터 로그인 시 비밀번호 설정을 통해 연구책임자 이외에는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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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 결과

A.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참여자는 여자 9명,남자 3명이

었고 연령은 80대 6명,70대 3명,60대 후반 3명이었다.배우자가 있는 참여자는 7명이

고 그 중 1명은 배우자는 있으나 함께 살고 있지 않았으며,배우자가 없는 참여자는 5

명이었다.연구참여자 모두 자녀를 두고 있고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참여자는 3명이었

으며,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 1은 79세의 남자로 2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

지고 있었다.교직에 있다가 은퇴한 후 게이트볼과 서예 등의 취미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직장생활을 하던 때 보다 훨씬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고혈압약을

몇 십년간 복용하고 있으나 조절이 잘 되고 있으며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후 배우자와

만 살고 있다.아파트에 거주하고 노인정의 노인회장,게이트볼회 회장 등 활발한 활동

을 하며 어린이집에서 1주일에 한번 씩 한문을 지도하는 것이 즐겁다.종교는 기독교이

고 퇴직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어 생활비를 자녀에게 받아쓰지 않는다.지금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 자녀와의 관계도 매우 좋은 편이다.

참여자 2는 80세의 여자로 2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은행

에 근무하다가 결혼 후 가정에서 주부로 살아왔다.공무원이었던 남편이 폐암으로 사망

한 뒤 혼자서 지내오고 있는데 성당을 다니면서 위로를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생활비

는 두 아들이 제공하고 있으며 큰 욕심 없이 살고 있어 경제적으로 불편하지 않다고

했다.같은 도시에 평생을 살았으며 친구들이나 성당교우들과 잦은 교류를 갖고 있다.

가끔은 혼자사는 것이 외롭지만 자녀와 같이 사는 것은 불편해서 싫다고 하였다.건강

한 편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도 생기고 다리가 아파서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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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두워져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다.딸들이 같은 도시에 살고 있어 자주 만나는 편

이고 자녀와의 관계는 좋은 편이다.

참여자 3은 75세 된 여자이며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고 2남 2녀를 두고 있으며 자녀

들 모두 출가하였다.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고 평생을 주부로 살아왔으며 공무원이었

던 남편이 퇴직한 후 퇴직금과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을 하고 있다.자녀에게 생

활비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으며,중풍과 치매를 앓던 시부

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힘든 일들이 많았다고 회고하면서 본인은 자녀에게 그런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노후준비를 많이 해왔다고 하였다.남편과 사이가 매우 좋다고 하였고

자녀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회 이외의 다른 사회활동은 별로 없는 편

이었다.남편 퇴직 후 이사를 하게 되어 친구들이 없어 외로운 편이라고 하였다.몸이

매우 허약하고 자주 몸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식사해결이 가장 힘든 문제였다.골다공

증,고혈압과 관련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참여자 4는 1남 3녀를 두고 있는 68세의 남자로 배우자는 현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서울에 살고 있고 참여자 4혼자 시골에 살고 있었다.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젊은 시절

에 상경하여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다.4년 전에 귀향하여 혼자 생활하는데 두

달에 한번 정도 식구들을 만나러 간다.건축이나 기계 등을 만지는 기술이 뛰어난 편이

라서 동네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면서 경제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건강은 좋은

편이나 석 달 전쯤 담석증으로 고생을 했다고 했다.종교는 없으며 고향에 아는 사람들

이 많아 외롭지 않으며 집에서는 식구가 없이 혼자 생활하므로 텔레비전이 친구라고

하였다.집은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위생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참여자 5는 80세 된 여자로 자녀는 3남 1녀이며 자녀들 모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

간암과 파킨슨병으로 11년 동안 투병생활을 했던 배우자를 참여자 5가 간병을 계속하

다가 더 이상 돌볼 힘이 없어지자 요양원에 2년 정도 입소시켰으며 배우자가 2년 전에

사망한 후 혼자서 지내고 있다.중학교를 졸업하였고 지금 살고 있는 동네로 시집을 온

뒤로 줄곧 한 곳에 살았다.부녀회장 등 여성단체와 관련된 일을 계속 해왔으며 지금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종교는 기독교이고 생활비는 세 명의

아들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큰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생활비가 줄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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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6은 73세 남자이며 2남 1녀를 두었고 배우자와 막내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평생 한 고장에서 살아 왔으며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나이에 비해 일을 많이 하

는 편이라고 하였다.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에게 신세지는 일이 없

도록 하기 위해 일한다고 하였다.종교는 불교이고 아직은 건강한 편이다.형제순위는

셋째이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방앗간을 물려받는 바람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었다.아내

는 농사짓는 것을 싫어하고 편하게 살자고 하지만 자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힘이 있는 한은 계속 일을 할 생각이다.

참여자 7은 68세 여자이다.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지금 살고 있는 마을로 시집

을 온 뒤 50년 가까이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줄곧 주부로 살

아왔다.3남 1녀인 자녀들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하였고 경제상태는 양호한 편이어서

자녀의 도움은 전혀 받지 않고 있고,종교는 불교였다.결혼 한 뒤 다섯 명의 시동생들

을 결혼시키고 시부모님을 십년 간 모시고 살았으며 그때의 힘든 경험 때문에 자식들

과는 절대로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결심이 확고하다.허리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여서 생

활하기 불편하지만 운전을 할 수 있어 활동에 불편은 없는 편이다.작년과는 몸 상태가

달라져서 집을 치우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다고 하였다.

참여자 8은 81세의 여자이고 배우자는 10년 전에 노환으로 사망하였고 3남 2녀를 자

녀로 두었는데 그 중 셋째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무학이고 종교는 없으나 마

음으로는 불교에 가깝다고 하였다.허리를 펴기도 힘들고 다리가 매우 좋지 않아 걷는

것이 불편하고 보행기를 밀고 다니며 활동을 하고 있다.텃밭을 가꾸는 것을 열심히 하

고 있으며 그 외의 시간은 주로 노인정에서 지낸다고 하였다.젊은 시절 시부모님을 모

시고 살면서 효부상을 탄 경험이 있으며 현재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기 때문에 조심해

야 할 것들이 많다고 하였다.

참여자 9는 7남을 둔 83세 여자 노인으로 종교는 없으며 86세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무학으로,평생 주부로 살아왔으며 젊을 때는 농사를 지었으나 나이가 든 뒤로는

노인정에서 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하였다.남편이 집에 있어 식사준비를 늘 해야 하는

것이 매우 귀찮은 일이라고 하였고 결혼 초부터 시할아버지와 시아버지와 함께 살았는

데 운명으로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별로 머릿속에 남는 고생도 없다고 하였다.딸이

없고 며느리만 7명이어서 살뜰히 챙겨주는 사람은 없고 아들 집을 방문하는 일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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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하였다.

참여자 10은 83세 여자이고 4남 4녀를 두었다.결혼 후 줄곧 주부로 살았으며 배우자

가 10년 전 사망한 이후로 혼자 살아왔다.남편의 직업이 전근이 많아서 고향에 정착한

지는 20년 정도 되었고 시부모님을 직접 모시지 않았다.종교는 불교이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다리가 불편해서 걷는 일은 많이 못하는 편이고 현재는 고혈압약만 복용

하고 있다.매우 야윈 상태로 혼자서 밥을 해먹는게 힘들기는 하지만 아직은 누구의 도

움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점심은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경제적으로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으며 자녀들이 자주 들러 돌봐 드린다고 하였다.

참여자 11은 81세의 여자로 5남 2녀를 두었고 종교는 불교이며 무학이다.배우자와

사별한 상태로 7년째 혼자 살고 있다.노령연금과 자녀들이 보내는 생활비로 생활하고

있다.시골이라 돈 들어갈 일이 많지는 않아서 불편하지 않게 살고 있다고 하였다.노

인을 위한 보건진료소의 화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었

는데 효부상을 탄 경험이 있다.자녀와 함께 살 마음은 없고 아직은 혼자 사는데 별다

른 지장은 없다고 하였다.동네 노인들끼리 함께 식사하고 노는 것이 즐겁고 외롭지 않

게 사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참여자 12는 67세의 여자이며 3남 1녀를 두었고 중학교를 졸업하였고 종교는 없다.

노인정에 다닐 나이는 아니지만 허리를 잘 쓰지 못해 일을 거의 할 수 없기 때문에 노

인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다.배우자와 미혼인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말씀을

매우 잘하시고 다른 노인의 말도 대변해주기를 좋아하시는 편으로 성격이 매우 활달하

였다.남편이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고 지내며 자녀와

의 관계는 좋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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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연령 성별

배우자

유무
자녀

동거

가족

질병

유무

교육

수준

경제

수준

1 79 남 유 2남2녀 배우자 유 대졸 중

2 80 여 무 2남2녀 독거 유 고졸 중

3 75 여 유 2남2녀 배우자 유 초졸 중

4 68 남 유(별거) 1남3녀 독거 유 초졸 중

5 80 여 무 3남1녀 독거 유 중졸 하

6 73 남 유 2남1녀 부부와1녀 무 중졸 중

7 68 여 유 3남1녀 배우자 유 초졸 중

8 81 여 무 3남2녀 3남가족 유 무학 중

9 83 여 유 7남 배우자 유 무학 하

10 83 여 무 4남4녀 독거 유 초졸 하

11 81 여 무 5남2녀 독거 유 무학 하

12 67 여 유 3남1녀 부부와1녀 유 중졸 중

<표 1>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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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주제군 범  주

자녀곁을 떠나야 함

내 집을 떠나야 함

고려장처럼 버려짐

버려지는 곳

가 고 싶 지

않은 곳

갇혀 살아야 함

제한과 규칙이 많은 단체생활을 해야 함
자유가 없는 곳

건강이 더 나빠질 것임

목숨을 부지할 뿐임

죽으러 들어감

살아서는 못나오는 곳

자녀의 짐이 되기는 싫음

자녀가 부담스러워 한다고 느낌

며느리 눈치보며 살기 싫음

자녀를 위해 가야하는 곳

가야만 하는

곳

병수발해 줄 사람이 없음

정신줄을 놓으면 보내지게 됨

가지 않겠다고 말할 자신이 없음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

는 곳

달라진 가족문화

노인을 싫어하는 세상

비껴갈 수 없어서 수용해야만 하는 현실

시대에 밀려서 가야 하는

곳

B.분석결과

본 연구는 수집된 원자료로부터 Colaizzi(1978)의 분석방법으로 의미있는 진술을 도

출하였다.이에 따른 주제는 총 23개였고 9개의 주제군과 3개의 범주로 나타났다.3개

의 범주는 ‘가고 싶지 않은 곳’,‘가야만 하는 곳’,‘갈 곳이 있어 그나마 다행인 곳’으로

확인되었다<표 2>.

<표 2>근거자료의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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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고 병들면 갈 데가 있으니 안심이 됨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집보다는

노인요양시설이 차라리 마음 편함

피난처가 되어 주는 곳

갈 곳이

있어 그나마

다행인 곳

의식주의 어려움이 해결됨

죽음 앞에 혼자 방치되지 않아도 됨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

외로움을 덜어낼 수 있음

같은 처지가 위로가 됨

사람들 속에 살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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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고 싶지 않은 곳

연구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을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인식하였다.이에 대한 주

제군은 ‘버려지는 곳’,‘자유가 없는 곳’,‘살아서는 못나오는 곳’3개였다.

1)버려지는 곳

연구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버려지는

곳이라고 여기고 있었다.평생 살아온 집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이는 노인들은 생활의

자유가 있는 안식처인 집을 떠나서 노인요양시설로 가고 싶지 않다.노인요양시설은

옛날의 고려장처럼 버려지는 곳이라고 인식하였다.

(1)자녀 곁을 떠나야 함

참여자들은 자녀와 함께 살거나 보호를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노인요양시

설로 가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노인요양시설은 자녀 곁을 떠나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외롭고 괴로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또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것을 생각하면,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늙고 병들어 내몰림되어 나와 있는 것으로 여겨져 서글픈 생각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

하면서 함께 살자고 말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하여 서운함을 나타냈다.노인들은 자녀

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운명하게 될 것에 대한 우려와 자녀와 함께 생활하다가 세

상을 마치고 싶은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노인요양시설로 보낼

생각부터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어머니 아버지들은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큰아들집에서 작은아들집.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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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집에서 그 다음 집. 이렇게 처음에는 왔다갔다 하는 것을 좋게 생각을 하

다가 나중에는 아버지어머니들이 끝내는 내가 먹지 못하고 키운 그 자식들이 

나를 배반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 해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그 노인들은 그야말로 내가 키운 자녀들과 같이 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

을 마쳤으면 하는데 그것을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요양원으로 보낼 생

각부터 하는 것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참여자 1)

“그런데서 갑자기 운명이라도 하게 되면 자식들도 못보고 그냥 내가 거기서 

죽잖아. 가족들이 있는데서 내가 말 한마디라도 남기고 죽고 싶지. 그런데서 

자식들도 없는데서 숨떨어지면. 지금은 요양원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거의가 

그래요. 자식들 도움 받고 싶지 누구나. 마음은.”(참여자 2)

“자식한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요양원에 가있으면 조금은 쓸쓸하겠지 내가 자

식이 몇이 있는데 결국은 내가 늙어서 병들으니까 이런 데로 내몰림되서 나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서글픈 생각은 들을 거 같애.”(참여자 2)

“자식에게 관심받고 항상 아침저녁으로 하루에 한번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건강어떠신가 건강체크하고 그러길 바라죠. 요즘은 고독사하는 사람

들이 많잖아요. 어른들 자식들 있어도 소식이 없고 모처럼 전화해도 전화 안

받으니까 한 달 지나 발견되고. 그런 거 방송에 자주 나오잖아요. 자식이 없어

서 그런 게 아니라. 요양원에 있으면 외롭겠지. 쉽게 말해서 내 가족하고 같이 

사는 거 하고 같나요. 가족과 살고 싶죠. 요양원에 가도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중략) 모든 게 불편하잖아요. 괴롭지. 괴로워.”(참여자 4)

“되도록 자식하고 한 가정에서 살고 싶지 요양원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구.(중략) 휴우...(깊은 한숨). 자녀들이 도와준다고 하면 있어야 하는데  

아이구 그리 안할 거 같어.”(참여자 5)

“지금 맘도 자식보호를 받고 살고 싶은 마음은 역시 있겠지. 그런데 젊은 사

람들 마음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 누구나 속마음은 자식하고 살고 싶겠지 

요양원에 가면 자식이 찾아오기 전엔 볼 수도 없어. 입원시켜놓고 처음엔 찾

아오다가 나중엔 오지도 않는다잖아.”(참여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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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내 집을 떠나야 함

참여자들은 집에 대하여 거주 공간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들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

들에게 집은 사랑의 보금자리이고 안식처이고 행동이 자유로운 곳이라고 하였다.비록

몸이 아파 누워있더라도 집에서 자녀와 손자녀를 보며 살게 되면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고 행복하기 때문에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기를 강렬히 바라고 있었

다.노인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잠자듯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도 확

인되었다.노인요양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집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은

집에서 죽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표현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을 집으로 받아들이

지 못하며 안식처의 상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내 집이 좋지. 요양원에 방문을 해보면 그래도 자식들하고 손주들 재롱도 보

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아파서 누웠어도 정신적으로 참 도움이 되는데. 요양

원에 가서 병들고 누워있는 노인네들을 보면 좀 서글플 때가 있어. 나도 머지

않아 이런 신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집에서 나는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집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지.”(참여자 2)

“어찌 집이 안식처인데 안식처만하겠어. 요양원이 아무리 좋은들 집 같을 수

는 없어. 집은 내가 평생 살아왔고 사랑의 보금자리고 그야말로 내행동이 자

유로운 곳이 내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자유로워서 집이 좋다는 생

각을 하지. 모든 사회여건과 환경이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지.”(참여자 3) 

“내가 사는 공간 내가 살고 있는 공간. 그게 최고지. 그게 행복이죠. 나를 보

호해주고. 집에서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먹고 자고 생활의 자유가 있으

니까 집이 좋지.”(참여자 4)

“진짜 좋지 집에서만 죽어버리면. 다 직장 다니는데 누가 들어와서 모실 사람

은 씨도 없어.”(참여자 9)

“요양원에 안가고 죽는 것이 복이야. 저녁에 밥 잘 먹고 그냥 죽어버리면 좋

지 자식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복을 타고 난 사람이 얼마나 돼. 복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죽지. 그러면 세상 좋지. 전에는 그렇게 죽으면 귀신이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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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살스러워 귀신이 생겼다는디 지금은 그렇게 죽어야 해. 복있는 사람이 그렇

게 죽지.”(참여자 11)

“제일 좋은 건 하루아침에 감쪽같이 잠자듯이 세상 떠나는 게 행복이다 요양

원 안가고. 그렇게 죽었으면 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참여자 12) 

(3)고려장처럼 버려짐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부모를 노인요양시설로 보내는 것이,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서도 효심이 있는 자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참여자들은 자녀들이 병든 부모를 모시기 귀찮아서 자신들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노인요양시설은 현대화된 고려장 장소로,그곳

으로 간다는 것은 고려장처럼 버려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효심이 있는 자식은 요양원으로 안보내지. 어떤 사람들은 요양원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옛날 고려장시키는 데라고 해. 효자 자식들은 부모를 그런데다 

저기하고 나면 마음에 부담이 있겠지 그치만 또 부모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맡겨놓고 에이 돈만 드리면 되지 하는 사람도 있겠지. 내 맘과 내 뜻대로 되

지 않는 현실이 많으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귀찮으니까 부모

가 노망 치매가 와서 요양원에 모셔다 놓고.”(참여자 2)

“효심이 많은 자식들은 그런데 보내질 않죠. 안 보내죠. 효심이 많은 사람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하죠. 갖다 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옛날 같으면 고려장이

라고 있죠. 그런 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돌아가실 때 되니까 거기 있다가 

돌아가쇼 그것밖에 더 되요? 옛날에는 먹을 거 다해갖고 구덩이 파가지고 거

기다 사람 집어넣어서 그거 먹고 떨어지면 땅속에서 돌아 가셨잖아요. 그 고려

장같은 그런 식하고. 현대화된 고려장이죠. 쉽게 말해서. 알고 보면 현대화된 

고려장이에요.”(참여자 4)

“나는 안갈라우. 뭐하러 그런 데를 가. 안 갈려고 맘먹고 있는데 뭐하러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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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단 말이야. 죽을 때 닥쳐봐야 알지. 가기 싫어. 자식이 버린다고 순순히 갈 

수는 없단 말이지. 생각도 안해봤어. 사는데 까지 살아야지 가면 끝이야”(참여

자 10)

2)자유가 없는 곳

참여자들에게 노인요양시설은 자유가 없어서 가기 싫은 곳이기도 했다.자유로운 집

과는 달리 노인요양시설은 한 번 들어가면 밖으로 자유롭게 나올 수 없어서 매인 몸으

로 갇혀 살아야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노인요양시설에서의 삶은 단체생활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많은 규칙과 제한이 사람을 멍하게 하므로 자유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은 가기 싫은 곳이었다.

(1)갇혀 살아야 함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면 외부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감금

된 느낌을 받게 되고 자유가 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노인들은 행

동이 자유로운 집을 대궐과 같다고 표현하면서 그런 자유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출입을 관리하기 위해 잠가져 있는 문 때문에 갇혀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밖에 나갈 수도 없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 곳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인식

하고 있었다.

“집은 내 집이니까 대궐이지. 요양원보다 집을 좋아하는 건 좀 자유롭다고 할

까. 요양원은 갇혀 살아야 하잖아. 하늘나라에 가까운 노인들한테는 그렇게 부

러운 것이 없어.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집에 있으면서 자유롭게 사는거. 요양

원은 갇혀 살아야 하니까” (참여자 3)

“감금해져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구. 영감님 있는데 가보면. 거기에서 다른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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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가지도 못하잖아. 나갈까봐 쇠를 채워놓고 그러니까 갇혀 있는 느낌이 

들고. 늙은 사람은 그렇게 써주질 않으니까 문제지. 감금하듯이 되고 해서 주

고 정확히 재서 주니까 그것이 답답해서 없는 병도 생길 것 같어.”(참여자 5)

“안가봐서 모르지만 여러 사람 말을 종합해서 들어볼 때는 아무래도 내가 눕

고 싶으면 눕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는 집이니까 내가 기 

어가서라도 먹지마는 요양원에 가버리면 매인 몸이라 주는 대로 먹고 운동시

간에 운동하고 말하자면 자유가 없다고 하더만. 그런데 들어가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더구만. 밖에도 맘대로 못나와. 거기 들어가는 날이면 밖에도 못나

가.”(참여자 8)

“요양원에 간다면 환자라고 봐야지. 환자상태에 따라서 사는 게 다르다던데. 

바램. 자유가 없다구. 그래서 죽으러 간다고 하는 거지. 하여튼 가면 끝난거

지. 생긴대로 주면 먹고 안주면 말고.”(참여자 9)

“그때는 어디로 가고 그런 법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소변을 싸도 받아내

면서 다 데리고 살았어. 전에는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요양

원으로 가면 대소변은 받아주겠지만 꼼짝도 못하고 사는 거지.”(참여자 10)

(2)제한과 규칙이 많은 단체생활을 해야 함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을 제한과 규칙이 많은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곳으로,그런

불편들이 정신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자녀들을 힘들게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일 뿐 본인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며,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옆에 있으므로 구속받는 단체생활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또한 노인요양시설

에서의 자신을 약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정해진 규칙과 누군가에게 얽매여야 하는 장

소여서 갈 마음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는 모습도 보였다.

“요양원만 해도 단체생활이니까 그런 구애를 받겠지. 단체생활을 해야 하니까. 

집에서는 내꺼니까 아무거나 쓰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먹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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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은 그것만 해도 벌써 단체생활이니까.”(참여자 2)

“요양원이 집같이 될 수는 없을 거야. 집같이 아마 내가 자유를 누릴 수는 없

어.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한들이 있겠지. 단체생활이니까. 그런 생각하

면 정말 가기 싫지. 안갈 수만 있으면 안 가야지. 갈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 

안갈라고 맘먹제. 요양원에 간다고 요양원에 가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유도 없고 규칙적이고 여기서는 맘대로 하지만 할 수 없이 자식들한테 힘들

게 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잘해준다고 다 규칙이 있잖아. 규칙적으로 사니까 

그런 거 같애. 사람이 멍해졌더라구.”(참여자 6)

“요양원은 어떤 제한이 있겠지 누구한테 얽매여야 하고. 평생 내맘대로 하고 

살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소리들으며 살려면 힘들겠지. 내 생각대로 할 수 

없고 자기들 편한대로 이러고 저러고 하면 기분나쁘겠지만 어째. 참고 살아야

지 내가 약잔데”(참여자 7)

“규칙적으로 해야 하고. 자유가 없고 요양원 좋다는 사람 있겠어요? 얼른 말

해서 할 수 없이 가지. 이것저것 못하니까 가지. 본인이 나 요양원 갈란다고 

할 사람 있다요.”(참여자 8)

3)살아서는 못나오는 곳

참여자들이 노인요양시설을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곳을

살아서는 못나오는 곳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었다.이에 대하여 ‘건강이 더 나빠질 것임’,

‘목숨을 부지함’,‘죽으러 감’3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1)건강이 더 나빠질 것임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을 자유가 없이 얽매여 살아야 하는 곳이어서 걸음조차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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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게 되는 등 입소하기 전보다 건강상태가 나빠져서 오히려 환자가 되는 곳이라고 하

였다.활발했던 성격도 변하게 만드는 노인요양시설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더 못쓰

고 상태가 더욱 나쁘게 만드는 곳이라고 여긴다.그래서 참여자들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건강상태가 아닌 이상 가지 말아야 할 곳임을 강조하였다.

“지금은 거의 90%도 안돼. 99% 거의 요양원에 보내버려. 여기 동네사람들도 

돌아가신 양반들 여기서 병수발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어. 이장집 앞에 그 집

도 우리 당숙인데 마나님 계셔도 그 양반도 요양원에 가서 더 안좋아져서 거

기서 돌아가셨지.”(참여자 4)

“그런데 가서 자유없이 그냥 얽매여 있으면 걸음도 못 걷고 그러면. 내가 경

험삼아서 보면(남편이 요양원에 계시다 돌아가심) 갈 때까지도 간 날까지도 

다 좋아갖고 들어가는데 거기가면 이상하게 환자가 다 되버리더구만. 그런 면

이 있더라고. 면회를 가서 보면 오늘은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고 

들어올 때 보고 며칠있다 가서 보면 그 사람들도 더 힘을 못 쓰고 더 이상해

져버리고 그러더라구 거기 가서 자연히 더 안좋아지더라구. 좋아진 것은 아니

고 더 안좋아지더라구.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안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어.”

(참여자 5)

“우리 언니가 요양원에 가계셔. 처음에 치매가 약간 와가지고 성질도 괄괄하

고 얼마나 활발했는데 요양원으로 딱 가시더니 성질이 죽어버렸어. 몸만 건강

하면 이러고 여기 집에서 사는 것이 좋지”(참여자 7)

“요양원은 안좋은 사람들만 있더라고. 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 그런데 할 수 

없이 가는 거지. 누가 가고 싶겠어.”(참여자 9)

“치매나 와서 몹쓸 병이나 걸리면 그이상은 안간단 그 말이야.”(참여자 12) 

(2)목숨을 부지함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을 삶의 연장선상의 장소로서 바라보지 않고 그저 목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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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하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다.건강이 허락하는 한 집에서 살다가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인생을 마치는 것이 소원이지만 죽지도 못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되면 노

인요양시설로 갈 수 밖에 없어 그곳을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곳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노인요양시설에 가는 주위노인들을 보면서 기본적인 일상생활

을 스스로 하기 힘든 건강상태가 되었을 때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얼마 후에 같은 처지가 될 생각에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요양시설이 뭐 그리 좋겠어요. 그냥 밥도 해먹을 수 없는 체력이 됐고 젊은

이들은 모르겠지만 죽음밖에는 죽는거 밖에는 없지. 뭐 굉장히 친한 것도 아

니고 젊어서 그런 기쁨도 없고 그냥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사는 거야 진짜 뭐 

그렇게 좋겠냐.”(참여자 2)

“우리 큰며느리한테 (건강이 더 나빠지게 되면)요양원으로 갈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잠깐은 야 참.. 어머니 우리하고 살지 왜 그러세요 라고 한마디만 해

주면 좋을 거 같았었지. 지금은 괜찮은데 그 당시에. 아주 바랬던 것처럼 그러

세요. 한마디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그리로 가세요. 사는데 

까지 살아보시지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을텐데.. 어쩌겠어. 목숨이 붙어있으니 

그냥 살아야겠지.”(참여자 3).

“거기 가려면 마음으로 나는 이제 세상은 다 살았다. 목숨이 안 끊어지니까 

그 목숨연명이나 할려고 여기 들어왔다 이런 마음이 들을 거 같어 내 생각에

는.”(참여자 5)

“그런데 안가고 건강이 허락하면 이렇게 저렇게 있다가 그냥 죽으면 좋겠는

데. 죽지도 못하고 오래 걸리게 되면 요양원으로 가야지 어떻해”(참여자 9) 

“딸 따라 갈 것도 아니고. 누구도 따라갈 필요가 없어. 몸을 못 쓰면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해갖고 거기서 잡수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그러다가 갈 도리를 해

야 해.”(참여자 10)

“주위에서 간다고 해서 속이 안 좋지 할 수 없는 사정으로 가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 그래도 맘은 안 좋지. 나도 저 신세가 되면 그러겠구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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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죽어지질 않는데 어찌할 것이여.”(참여자 12)

(3)죽으러 들어감

연구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이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나오는 징역살이하는 장

소라고 하였다.또한 노인요양시설은 죽으러 가는 곳으로 일단 들어가면 끝난다는 생

각을 갖고 있었다.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던 옛날과는 달리 임종이 가까워지면 병원으

로 옮겨 가듯이 노인요양시설은 최후의 장소로서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 옮겨 가는 곳

으로 생각하였다.

“요양원은 최후적인 장소라고 생각해요. 최후의 장소 삶의 마무리를 하는. 말

하자면 집에 있다가도 죽을 때가 되면 병원으로 옮겨가듯이. 옛날에는 병원에 

있다가도 집으로 돌아왔는데 지금은 아니야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집에 있는 

죽을 사람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거지 모든 사회여건과 환경이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지.”(참여자 1)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너무 비참해서 자식이랑은 

절대 같이 안산다고 하면서도 요양원을 말하지는 못하는 것뿐이야. 거기는 한

마디로 죽지 않으니까 죽는 날 기다리러 가는 거니까”(참여자 3)

“남자들은 막말을 많이 해. 치매에 걸린다든지 중병 앓는다든지 그러면 빨리 

약 먹고 죽어버려야지 중병 앓고 그냥 자식들 귀찮게 하고 나 괴롭고 그렇게 

살 필요 뭐있냐. 이런 말 많이 해요. 인지상정이지 사람마다 다. 자식들 괴롭

히는 게 싫지. 그러니 죽으러 가지.”(참여자 4)

“다리 아파가지고 못 다니고 그러니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어 손자한테 요

양원에 가면 죽으러간단다 그랬더니 손자가 그러기는 한다네 그러대. 내장이 

아파야 죽어. 못먹어야 죽어.”(참여자 8)

“죽으러 간다. 다 그렇게 생각한대. 징역살러가. 쉽게 징역살러가는 거야. 거

기 들어가는 날이면. 죽으러 가는거여 좌우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대. 거

기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나와. 돌아가셔야 나오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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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나와.”(참여자 9) 

“그래서 죽으러 간다고 하는 거지. 하여튼 가면 끝난 거지.”(참여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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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야만 하는 곳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을 가고 싶지 않으나 ‘가야만 하는 곳’으로 표현하였다.이

에 대한 3가지 주제군은 ‘자녀를 위해 가야하는 곳’,‘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곳’,

‘시대에 밀려서 가야 하는 곳’이었다.노인들에게 노인요양시설은 자녀의 짐이 되기 싫

고 자녀가 부모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을 피하고,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가야만 하는 곳이었다.또한 병수발 할 사람이 없어 정신줄을 놓으면 보내질

수밖에 없음을 아는 노인들에게 노인요양시설은 가지 않겠다고 말할 자신이 없어 가야

만 하는 곳이다.달라진 가족문화와 노인을 싫어하는 세상을 몸으로 느끼는 노인들에

게 노인요양시설은 비껴갈 수 없어 수용해야하는 현실이었다.

1)자녀를 위해 가야하는 곳

참여자들이 노인요양시설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병이 들었을 때 자신들이 자녀의 짐이 될 것을 걱정하는 노인들은 노인요양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자녀에게 짐을 주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성인자녀가 노부모를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

히 남의 자식이면서 주부양자일 수밖에 없는 며느리가 부모부양을 부담스러워 할 때

아들이 힘들어 할 것을 우려하여 노인요양시설로 가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참여자들

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노인요양시설로 가야한다면서 노인요양시설을 자녀를

위해 가야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자녀의 짐이 되기는 싫음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로 가기 싫은 마음보다 자식에게 짐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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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였다.노인들은 부모부양으로 인하여 자녀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롭기 때문에 자녀를 힘들게 하지 않고 생을 마감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된다.사랑하는 자녀가 부모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스스로 용납

할 수 없어서 자녀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병이 들면 노인요양시설로 가

야한다고 생각한다.자녀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을 마치는

편이 자녀와 노인자신의 마음도 편할 것이며,부모가 살기도 바쁜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이 싫어서 노인요양시설에 몸을 맡기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괴로움주지 않게 우리의 생을 마감시

켜주십시오 그렇게 항상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바로 그거야.”(참여자 1)

“병이 들면 나는 요양병원으로 가. 자식들한테 도움을 받고 싶지만 자식한테 

부담주기 싫으니까. 차라리 내가 요양원에 가면 자식들이 조금씩이라도 요양

비를 줄 거 아냐. 그럼 그게 맘이 더 편할 거 같애. 거기 있는 노인네들 말 들

어보면 그게 편하다고 그래. 며느리한테 미안하고 그러니까.”(참여자 2)

“자식이 맘 아파하는 게 싫잖아 부모마음은. 어쨌든 자식마음을 편하게 해줘

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걸 다 맡겨버리고 괴로워하는 거 보고 

싶은 부모 없지.”(참여자 2)

“밥도 못해먹고 하면 자녀들이 매달려 있는 게 싫어. 나도 자유롭고 싶고 자

녀들한테 죽을 말년에 자녀들도 살기 바쁜데 자녀들한테 짐이 되는 게 부모들

은 너무 싫기 때문에. 나 땜에 자식이 고생하는 거 젊은이들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가르치듯이 사랑하니까 그렇듯이 부모인 나 땜에 자식이 며

느리가 사위가 아들이 고생을 한다면 너무 싫지. 사랑하는 까닭에.”(참여자 3)

“내 자신이 자녀한테 굳이 요양원에 가도 밥 세끼 먹는 거고 노인들이 공부를 

해서 큰 희망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밥먹고 사는

건데 굳이 자녀들한테 짐이 되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해서라기보다 나빠서 그런 

거보다도 본인이 떳떳하지가 않지. 밥 얻어먹기가. 싫지. 밥 얻어먹기가 싫

지.”(참여자 3)

“그 과정 속에서 자기들도 각자의 생활이 있는데 여기 와서 매달려 있는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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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입장은 둘째 문제고 본인이 자식들을 보기가 너무 괴로울 거 같애. 싫을 거 

같애.”(참여자 6)

“내가 여기 써놨어요. 내가 만약에 정신이 없으면 여기에 맡겨라 난 그러고 

싶어요. 애들한테는 우리 자식들 며느리고 딸이고 아들이고 사위고간에 애들

한테 부담주는 거 그냥 싫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싫어요. 자녀에게 피해를 주

지 않고 싶고 내가 편치가 않아요. 용납이 안돼요.”(참여자 7)

“내가 자식한테 부담주기 싫어 차라리 내가 요양원에 가서 마음 편하게 있는 

게 좋아.”(참여자 8)

(2)자녀가 부담스러워 한다고 느낌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부모를 부담스러워하고 돌보려 하지 않을 거라고 하였다.편하

게 사는 걸 좋아하는 세상이고 노인을 돌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

로 알아서 노인요양시설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젊은 사람들은 부모가 질병으로 몸

이 불편해지면 모시려는 생각보다는 노인요양시설로 보내려는 생각부터 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돌봐달라고 말할 수는 없다.마음 한편으로는 함께 살자고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힘들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념하고 노인요양시

설로 갈 결심을 하고 있었다.

“지금에 와서는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아버지가 질병으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행동이 불편하면은 국가에서 만들

어 준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생각부터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참

여자 1)

“누가 신경쓰려고 하겠어요. 귀찮은 생활 안하려고 하지 거의가 다. 편하게 살

려고 하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모실라고 그러지. 병이 들면 나는 요양병원

으로 가. 자식들한테 도움을 받고 싶지만.”(참여자 4)

“자식들은 부모가 요양원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죠. 요즘 누가 뭐 집에서 치

매걸린 노인네들 보려고 하나요. 자식 도움은 못 받아요. 지금은. 자식들은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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찮으니까 요양원이나 보내버리고 그러지.”(참여자 4)

“우리새끼들이라고 그럴 일이 없겠어? 우리가 알아서 가야지. 스스로. 우리가 

일하는 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자식들한테 몸 성할 때까지 내가 벌어서 

내가 쓸려고 그래서 그러지.”(참여자 6)

“지들한테 손 벌리면 좋다고 하겠어? 자식한테 신세 안 질려고 이렇게 늙어까

지 일하는 거지.”(참여자 7)

“자식한테는 돌봐달라고 못하죠.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누가 보겠어요. 젊어서

부터 아들이랑 같이 살거나 기대를 자식에게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살았어요. 

사람이 다 계획이 있잖아.”(참여자 10) 

(3)며느리 눈치보며 살기 싫음

참여자들은 시부모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며느리때문에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한

다고 하였다.요즘의 노인들은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시

부모가 오히려 며느리시집살이를 한다고 하였다.자식이 부모를 노인요양시설로 보내

기 싫어한다 해도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기 힘들다고 하면 부모부양으로 인한 아들부

부사이의 갈등으로 아들이 힘들어 할 것을 걱정하는 마음이 커서 며느리 눈치를 자꾸

보게 되었다.내 자식과 달리 남의 자식인 며느리가 시부모 부양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노인 자신이 먼저 피하는 것

이 나을 것 같아 노인요양시설로 가야한다고 하였다.

“첫째는 며느리한테 부담스러울 것 같애. 아이구 저 늙은이가 아파가지고 죽

지도 않고. 자식은 엄마를 그런데 보내기 싫어서 그러는데 자기 아내는 나는 

그런 짓은 못한다 힘든다 그러면 부부간 사이도 부모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 

그건 사실이야. 아들은 아주 효자 아니고는 못해. 며느리 몫이니까 부모는 며

느리한테 그런 부담을 주기 싫으니까 내가 그걸 피해줘야지.”(참여자 2)

“효심이 있는 자식은 요양원으로 안보내지. 그러다보면 자식은 내가 낳은 자

식이니까 그런다고 해도 며느리는 남의 자식이잖아. 그러다보면 가정에 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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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겨 십중팔구는 그래. 자식들만 해도 내 자식들이니까 또 괜찮은데 며느

리만 해도 남의 자식이니까 이 시어머니 모시는 거 시부모 모시는 거 참 부담

스럽게 생각해 솔직히 그러지.”(참여자 2)

“영감이 죽고 혼자살긴 무섭고 며느리하고는 안맞고 며느리 퇴근시간만 되면 

불안해지고 그러다가 요양시설에 들어가니까 너무 자유롭다고 하는 노인도 많

아.”(참여자 3)

“큰일나요 며느리한테. 그런 거 요즘에는 상상도 못해요. 조심스러워서 뭐랄까

요 오히려 며느리시집살이를 한다니까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아예 같이 살려

고 하질 않아, 살려고 하질 않아.”(참여자 4)

“이 며느리 비위도 맞추고 저 며느리 비위도 맞추고 물론 그러지만. 나 뭐 먹

고 싶어 그러면 절날것 아녀. 싫어할 것이다 그것이고. 우리 할머니들도 내가 

생각해도 며느리가 있으면 조심이 들어가고 마음이 편하질 않을 거 같아.”(참

여자 5)

“지금은 눈치를 보면서 말도 며느리들한테도 함부로 말 못하지. 함부로 딱 뭐

뭐 어떻게 하라 할 수도 없어”(참여자 7)

“부담스러운가봐. 한 집에서 사는 것을 별로 안좋아해. 부담이 있는가봐. 부담

스런가봐. 말이 있잖아. 딸네 집에 가면 냉장고도 맘대로 열어보고 그러는데 

며느리 집에 가면 그 짓을 못하잖아. 나부터도 그래. 서로가 부담스러워.”(참

여자 10)

“며느리는 내 부모가 아니라서 싫어. 시어미라는 것은 시자 들어간 시금치도 

안먹는다면서 며느리들.”(참여자 12)

2)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곳

참여자들은 자녀와의 동거가 불편하다고 했으며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대안을 찾고

싶으나 건강이 나빠지면 노인요양시설 외의 다른 방법이 없어 할 수없이 가야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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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라고 하였다.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이유는 ‘병수발 해줄 사람이 없음’,‘정신줄

을 놓으면 보내지게 됨’,‘가지 않겠다고 말할 자신이 없음’으로 확인되었다.

(1)병수발 해줄 사람이 없음

참여자들은 병이 들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더라도 며느리들이 모두 직장

을 다니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매달려 병수발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병수발을 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녀도 없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

하게 되었을 때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

인을 노인요양시설로 보내려 한다고 하였다.그러므로 몸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

을 때,노인요양시설은 보내달라고 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당연히’가야 하는 곳임을

강조하였다.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활동할 수 없을 때 

자녀들이 거기 매달려서 생활 할 수도 없는거고 그럴 거 같애.”(참여자 1)

내 입장같아서는 누가 나를 간호해줄 사람이 없잖아. 며느리들이 다 직장다

니고. 몸을 못 쓰면 요양원이 제일 낫겠지. 솔직히 집안에다 병자 놔두고 있으

면 자식며느리들 편할 사람이 없어. 항상 신경이 쓰이지 노인네가 아파서 누

웠는데 자 먹을 것도 제대로 해서 드려야지.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걸 하나.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런 곳 에 내 몸 맡겨버리고 그러고 있는 게 

좋아.”(참여자 2)

“누가 도와줘. 아프면. 몸을 못쓰면 요양원에 가야지. 몸을 못쓰게 되면 나는 

요양원으로 가고 싶어요.”(참여자 3)

“몸을 못 쓰게 되면 도움이야 부부밖에 더 있어요? 자식도움은 못 받아요. 지

금은. 자식들은 귀찮으니까 요양원이나 보내버리고 그러지. 누가 지금 요즘 젊

은 사람들이 병수발할라고 그래요?”(참여자 4)

“일해야 먹고 사는데 어매가 대소변 받아내고 싸고 있으면 누가 그놈 처단하

고 살수가 없어. 내가 노인이 되어서 늙어서 아무 힘이 없어 아무 힘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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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만약에 치매가 와서 하나가 반드시 딸려야 하거든. 벌어먹고 사는데 딸려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가야돼.”(참여자 5)

“아프면 그리 가버려야지 누가 수발을 해주겠어. 몸만 성하면 집에서 사는 것

이 좋지.”(참여자 8)

“생활상 돌볼 사람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여. 들어가야지.”(참여자 9)

(2)정신줄을 놓으면 보내지게 됨

노인요양시설은 기어다닐수만 있더라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정신줄을 놓게 되

면 자식들이 보낼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곳이었다.좋은 정신 상태로는

못 갈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신도 없고 치매가 오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자녀들이 노

인요양시설로 데려다 넣어도 자식들이 하는 대로 보는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참여자

들은 아무리 가고 싶지 않다고 해도 정신을 놓으면 가야 하므로 미리 노인요양시설로

갈 것을 각오하고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음이..(혀를 차심)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좋아가지고는 못가지. 

정신이나 없어가지고 자녀들이 자기들 생활에 안되게 생겼으면 시설로 보내주

면 할 수 없이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 내 맘대로 다닐 때나 이러쿵저러쿵 

요청도 하고 그러지 건강도 안되어가지고 식물인간 되어버리거나 치매와서 내 

맘대로 못하고 나도 모르는 순간 일을 저지르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잖아”(참

여자 5)

“그렇게 생각이 들어. 내가 정신이 있어갖고 기어다니는 한 내 손으로 끓일 

수 만 있으면 여기서 혼자 살고 그렇지 못하고 아무 정신없고 그럴 때는 자식

들 하는 대로 봐야지 어떻게 할 것이여”(참여자 5)

“극도에 닥쳐갖고 죽게 생기고 아무 정신없이 거시기할 때는 자식들이 데려가

든지 말든지 어디다 집어넣든지 말든지 그 소리를 다하고 있다고. 자식들한테

는 안가고 싶고”(참여자 8)

“정신도 없고 몸뚱이도 못움직일 때 자기들이 가고 싶은 데로 데리고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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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디가 좋다 할 수가 없어.”(참여자 9)

“보내주면 가는 거지 생각도 없어.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자 그 말은 못해.”

(참여자 10)

“나이가 먹어버리면 노인들은 힘이 없어 힘이 없다구. 아무리 안가고 싶어도 

자식들이 보내면 가야지 어쩔 수 가 없어. 그런 사항이야 지금은. 그런 마음이 

있지. 다 벌어먹고 살고. 갈 것을 각오를 해야 돼. 아무리 안가고 싶어도 내가 

안가고 싶다고 해서 안가지는 것이 아녀.”(참여자 11)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신 초롱초롱하게 있다가 정신을 놓으면 멍칭이 되면 

그때 데리다 넣을 것이여. 우리처럼 초랑초랑하면 안데리고 갈 것이고. 몸을 

못쓰고 아무것도 못해 먹고 그러면 갖다 넣는 것이지. 그때는 나도 정신도 없

게 데려가는데 뭐하는지 알어”(참여자 11)

“자식들이라고 물론 편한 마음으로 부모들을 내다 버리겠어 넣겠어. 그렇지만 

부모역시 안가고 싶어도 안갈 수가 없어 그런 환경이 되면은. 지금은 다 그렇

게 맘을 먹고 있어 노인들이. 어쩔 수 없지.”(참여자 12)

(3)가지 않겠다고 말할 자신이 없음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없다.참여

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힘들어서 노인요양시설로 보내

지 말라고 말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다.생각이 있어도 표현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되

뇌일 뿐 내색은 못하고 서운하기만 하다.어떻게 죽어야 할지 죽을 일이 걱정이라면서

도 보낼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자녀에게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할 자신이 없어 보내

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럴 줄 알고 있어도 서운하긴 하지만 어째. 미리 딱 거시기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는 모시고 살라고 말 소리는 못하지. 우리는 의무적으로 모시고 

살았지만 지금은 세대가 세대니만큼 그럴 수는 없지. 내가 아무리 수족을 못

쓰고 그래도 너희가 나를 갖다주지 말고 나를 너희가 모시고 살아라 할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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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해. 못하지. 그만큼 다 살아서 그런 건 못해. 현재 내가 80을 먹었으니까 나 

이리 이리 아프니까 너희 집으로 가야겠다 이래야 하잖아. 못해. 어째 자연히 

그렇게 되대. 어찌 생각하면 나이가 들면 이기적인 맘이 들어가 이중으로. 표

현은 못하고 마음속으로는. 물론 같이 살면 해주는 거 먹고 뭐하고 하면 좋기

야 하지.”(참여자 5)

“얼른 말해서 할 수 없이 가지. 이것저것 못하니까 가지. 본인이 나 요양원갈

란다고 할 사람있다요. 자식들이 자기들도 생활이 바쁘다보니까 어쩔 수 없고 

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요양원에 모시지. 잘해도 서로가 불편해. 잘한지를 몰

라. 함께 살면. 절대 같이 안살아. 그건 장담해. 자식하고 같이 안산다는 건 

그것만은.”(참여자 7) 

“걱정이야. 죽을 일이. 어떻게 죽냐. 나가서 죽냐 집에서 죽냐 문제가 있지 없

든 안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고 말 거시기가 되나 지금.”(참여자 11)

“서운하지. 솔직히 말하면 서운하지. 내가 바라는 것은 아이구 어머니를 왜 요

양원에 보내냐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지만(한숨길게..) 또 한편 생각하면 자

식들한테 부담안주고 가는 것이 낫겠다 싶지”(참여자 10)

3)시대에 밀려서 가야 하는 곳

참여자들에게 있어 노인요양시설은 시대에 밀려서 가는 곳이었다.이에 대한 3가지

주제는 ‘달라진 가족문화’,‘노인을 싫어하는 세상’,‘비껴갈 수 없어서 수용해야만 하는

현실’이다.노인들은 가족의 구조와 문화가 변화하면서 노인을 싫어하는 세상이 되었다

고 느끼기 때문에 노인들 스스로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서 노인요양시설을 가야만 하는 곳으

로 인식하였다.

(1)달라진 가족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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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던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자녀

들과도 예날과 같은 가족 형태로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해 왔었다.옛날에는 노인요양시

설과 같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를 집에서 모시는 것이 전부이고 효도

인 줄 알고 지내왔다.노인들은 며느리가 살림만 하여 부모부양이 문제시되지 않던 시

대와는 다르게 변화된 현대의 가족문화를 실감하고 있었다.그들은 산업사회가 되면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 유지가 힘들어지고,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문화의

변화로 인해 부모를 돌볼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이런 변화

로 인해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해진 노인들은 달라진 가족문화를 받아들이고 노

인요양시설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때만 해도 가부장제도가 만연되어 있고 아버지 엄마는 반드시 아들며느리

가 모시고 같이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차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나도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어느 날 사회가 산업화되고 자본주의

가 발달하면서 또 핵가족이 되면서 부모 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졌

습니다. 아버지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세상을 마칠 때까지 공양하고 모시는 

것이 효도의 길이지만 오늘날 산업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부부가 맞벌이를 해

야 하고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 문에 그것을 제대로 못합니다.”(참여

자 1)

“당연히 큰아들하고 살 거라고 생각을 했지. 도중에 살다보니까 생각도 바뀌

더라고, 시대가 바뀌니까 서로가 부담스럽잖아.”(참여자 2)

“대다수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죽어도 살아도 내손으로 하다가 내

손으로 돌아가신다 이렇게 했었지 그것만 효도인줄 알았지 그런데 문화가 달

라. 옛날에는 그저 엄마들은 집에서만 살림만 하는 그런 문화구 지금은 애들 

교육이며 해서 젊은 부부가 맞벌이를 안하면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어.”(참

여자 3)

“옛날에는 아들딸들 잘 길러서 아들딸들 덕보고 살라고 그랬죠. 같이 살줄 알

았죠. 근데 점점세태가 바뀌니까 지금은 아예 같이 살자고 해도 싫죠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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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4)

“우리도 누군가 자식들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살 것이다. 특별히 큰 아들이 

모시고 살 것이다 라고 각오를 하고 살았지만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큰아

들이고 작은아들이고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쩔거이여.”(참여자 5)

“애들하고 함께 살 거라고 생각했었지 전에는 나도 그런 세상을 살았고 시부

모님 다 모시고 살았고 생각도 안해봤지. 요새같이 벌어먹고 사는 세상이 아

니라 농사만 해서 먹고 살고 노인들 어디다 갖다 줄라고도 안하고 집에서 살

다 집에서 돌아가시고 요새 같이 그러질 않았지”(참여자 11)

(2)노인을 싫어하는 세상

참여자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효심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였다.어른을 존경하던 옛날과는 달리,지금은 노인에 대하여 부담스러워 하고 부모

부양을 피하는 시대여서 오히려 어른들이 젊은 사람을 무서워하고 눈치를 보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노인을 싫어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젊은 사람들은 노인 때

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뿐 부모를 모시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노인들

은 노인요양시설로 가야만 한다고 하였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모실라고 그러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의가 부담

을 갖고. 거의가 독거노인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잖아.”(참여자 2)

“지금 요는 지금 천지가 노인이야. 노인이 노인을 봐도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모든 차림도 그렇고 노인들은 한말 또 하고 노인들은 참 어려워. 천지가 노인

이고 자기들도 노인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노인이란 자체를 참 

싫어하지 젊은 사람들이.”(참여자 3)

“그리고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지 않지요 지금 세상은. 옛날하고는 다르죠. 쉽

게 말해서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효심이 완전히 그냥 옛날에 비하면 거의 

소멸됐어 소멸돼. 기대할 것이 전혀 없어. 우리도 부모모시고 살듯이 살 줄 알

았더니 지금은 부모님을 극진히 모셔야지 하는 그런 개념도 없어져 버리고. 



- 60 -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걸 싫어하고 그래. 자유가 없고. 며

느리나 사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고. 자기자식이니까 키울 때는 끔찍이 키웠

지만 다 키워놓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의 존경심이 옛

날에 비하면 거의 없다시피 하죠.”(참여자 4)

“옛날에 우리들은 어른들이 이런다고 하면 그러냐고 하고 말도 못하고 지나갔

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랬다가는 어어.. 휴... 진짜 무섭더라구 

지금사람들은. 어른들이 젊은 사람을 무서워하는 세상이지.”(참여자 5) 

“명령조로 하면 명령적으로 다했지. 지금은 그렇게 하면 살지도 않아.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잖아. 바뀌어서 얼른 생각하기에도 그렇지 더 안듣지. 옛날에는 

어른들이 딱 해 하면 할 것인 줄 아는데 지금은 눈치를 보면서 말도 며느리들

한테도 함부로 말 못하지.”(참여자 7) 

(3)비껴갈 수 없어서 수용해야만 하는 현실

참여자들은 자녀가 노인요양시설로 부모를 입소시키는 것을 당연시하더라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자녀와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

던 과거와는 현재의 생활패턴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노인들이 상황을 이해하는

수밖에 없고,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다.또한 참여자들은 옛날에도 지금과 같은 문화였다

면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마음은 마찬가지이므로 옛날의 부모님도 노인요양시설로 가는

것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하며 비껴갈 수 없는 현실을 수용하고 있었다.

“그때는 나도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21세기에 들어

서면서 산업사회가 되고 직장생활을 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지니

까 우리만 보살필 수 없는 환경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해보죠.”(참여자 1)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기쁨을 가지고 일생을 보내려고 노력

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건강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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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참

여자 1)

“그때는 그 문화밖에 없었어. 어떤 도리가 없었어. 이 문화가 됐다면 그분들도 

그랬겠지.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왜. 그때 시대는 아무

리 노인들이 짐이 되기 싫어도 자식 외에는 갈 피난처가 없었고 그리고 그 당

시만 해도 며느리들이 살림만 했지.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안했기 때

문에 지금보다는 또 그런 문화였었구.”(참여자 3)

“요즘은 세상이 그러니까 자식이 요양원으로 보내는 걸 당연히 여겨도 그냥 

받아들일 거 같아요. 자식하고 같이 살고 싶어도 모든 환경이 그렇잖아요. 누

가 와도 그렇고 손님이 와도 불편하고. 요즘은 거의 맞벌이들 하고 그러니까 . 

이런 세상에 노인을 보려고 안하지. 치매걸린 노인네 감당하려고 그러나요 

젊은 사람들이. 나라도 안하겠네 내가 자식이라도 안하겠네 그걸 이해를 해야

지 그렇게 해야 되요.”(참여자 4)

“옛날 생활패턴하고 요즘 생활패턴하고 완전히 극과 극이니까 거기 묻혀서 살

수가 없어 같이. 그래서 거의가 여기 시골동네 다 할마시들만 살잖아. 아들들

하고 사는 사람 한사람도 없어.”(참여자 5)

“지금은 요양원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집이 좋지만 요즘 세태가 그러니까 요

양원으로 가야죠.”(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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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갈 곳이 있어 그나마 다행인 곳

세 번째 범주에서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을 ‘갈 곳이 있어 그나마 다행인 곳’으로

표현하였다.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을 가고 싶지 않으나 가야만 하는 곳인 반면에

갈 곳이 있어서 다행인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그에 대한 3가지 주제군은 ‘피난처가

되어 주는 곳’,‘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사람들 속에 살 수 있는 곳’으로 확

인되었다.

1)피난처가 되어 주는 곳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이 없었다면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면서라도 자녀와 함께

살아야 했을 것이므로 노인요양시설이 있어 다행이라고 하였다.늙고 병들면 갈 데가

있어 안심이 되고,자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건강상태가 되었을 때는 차라리 그곳이

편하여 노인요양시설을 피난처가 되어 주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늙고 병들면 갈 데가 있으니 안심이 됨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을 가고 싶지 않은 곳이기는 하지만 갈 데라도 있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자녀에게는 의지하고 싶지 않고 눈치보며 사는 것도 싫은

노인들은 그런 데라도 있다는 것이 차라리 안심이 된다고 표현하였다.참여자들은 노

인요양시설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병든 부모를 유기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회고하면서

지금은 노인요양시설 때문에 노인들이 버려지는 일들이 줄어들었다고 했다.따라서 노

인요양시설이 있어 유기불안을 갖지 않아도 되므로,병들고 갈 곳이 없을 때 갈 수 있

는 노인요양시설이라도 있다는 것 때문에 안도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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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요양원이 어디 있었나 지금이니까 요양원이니 요양병원이 있지 참 이

런 시설이라도 있으니까 안심이 돼. 이제. 이 나이에 병들면 아  내가 갈 곳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 하여튼 병들면 집에 있고 싶다는 부모들이 없

어 자식밑에 며느리 눈치보며 있기 싫다고 우리는 늙어서 병들면 갈데가 있다

고 농담말이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살어.”(참여자 2)

“요양시설을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갈 수가 있

으니 다행이라고. 요양시설은 노인들이 갈 데가 없을 때 피난처라고 생각해

요. 만약에 병들고 그러면 갈 데는 옛날에는 요양원이 없었지만 지금은 요양

원이 있으니까 아.. 내가 병들고 하면 그런데로 갈 데가 있다하는 안도감이 있

어. 그전에는 요양시설이 마땅치가 않아서 부산이니 어디에다 노인을 내버렸

잖아. 그런 게 없잖아 지금은. 막 내버릴 거야 요양시설이 없으면.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겠지.”(참여자 3)

“요양원이 없으면 자식하고 살아야지. 눈치코치 먹어가면서 숨떨어질 때까지

는 살아야지 어쩌겠어. 안심이 되요 솔직히.”(참여자 4)

“자식들한테는 안가고 싶고 요양원으로 가는 게 그래도 제일 낫지 않겠느냐.”

(참여자 6)

“그래도 내가 병들어서 오도갈데가 없으면 그런데라도 있다싶으니까 안심이 

되지. 눈치보고 하느니 차라리 요양원에 가서 노후를 마치는 게...”(참여자 7)

(2)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집보다는 차라리 노인요양시설이 마음 편함

참여자들은 집안 살림을 해주거나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힘이 부족해

지는 나이가 되면 노인요양시설이 차라리 편하다고 하였다.참여자들은 노화와 건강상

의 문제로 자녀를 도울 수 없게 될 때 자녀와 함께 살 의미를 찾지 못할 것 같다는 생

각을 한다.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해 노인 자신이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

에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차라리 편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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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며느리들이나 딸들이나 다 직장생활을 하잖아. 그러면 집에 남아있는 

건 노인네들뿐이야. 그러면 손주들도 돌봐야 하고 힘이 있을 때 같으면 괜찮

은데 힘이 부족할 때는 그렇게도 못하고 집안 살림도 돌봐줘야 하는데 힘이 

부족할 때는 차라리 요양원이 편치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참여자 2)

“그 엄마가 정신이 좀 가서 그렇지 올바른 정신이 있는 엄마라면 그걸 원하겠

지요. 요양원에 가도 밥도 잘 주고 잘해주고 그러는데 잘해주고 그러는데 나

를 이대로 놔두면 애들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다 그래서 현실을 그대로 직시

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해요”(참여자 3)

“지금도 난 얼른 가고 싶다는 그럴 생각은 없고 지금이 난 지금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거기 갈 때가 되면 나이가 더 많을 텐데 당신들은 젊으니

까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많이 먹고 기억이 떨어지고 노인기관에 갈 때 되면 

더 나이가 먹고 기억력도 떨어질텐데 집에 있다고 거기 안간다고 그 나이에 

별로 더 즐겁지는 않아요.”(참여자 3)

“자식을 위해서 가고 피차가 좋아. 노인끼리 모이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참 얘기 많이 해. 지금은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있다가 죽기 전에도 돌아오고 

싶어하지 않아. 지금은 노인들도 많이 깼어. 노인이 되면 젊을 때 생각을 다 

내려놔지더라구. 몸을 못쓰게 되면 나는 요양원으로 가고 싶어요. 백발은 면류

관이라더니 그렇게 맘을 다 내려놓게 되더라구.”(참여자 5)

“지금 생각에는 그런 애들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새끼들이라고 그럴 일이 없

겠어? 우리가 알아서 가야지. 스스로. 우리가 일하는 건 자식들한테 손 안벌리

고 자식들한테 몸 성할 때까지 내가 벌어서 내가 쓸려고 그래서 그러지. 지들

이 생활비 주고 돈만주면 내가 일하고 싶어서 일하겠어? 돈달라고 하면 지들

이 주겠지. 한두 번이지. 집안일도 돌봐주고 그래야 좋다고 하지 아픈 몸가지

고 들어앉아 있으면 좋다할 자식이 어디가 있겠어 힘떨어지면 가는게 편하

지.”(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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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을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표현하였다.자녀에

게 도움을 받고 싶으나 가능하지 않은 현실임을 아는 노인들은 노인요양시설을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대하였다.구성된 의미 2가지는 ‘의식주의 어려움이 해

결됨’과 ‘죽음 앞에 혼자 방치되지 않아도 됨’으로 확인되었다.

(1)의식주의 어려움이 해결됨

참여자들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건강이 좋지 못할 때 가장 힘든 문제가 식사해결이라

고 하였다.따라서 식사,빨래,목욕 등 다양한 생활관련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노인요

양시설이 편할 것 같다고 하였다.또한 아프면 치료도 해주고 간호도 해주는 노인요양

시설에서 세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여긴다.간호해 줄 식구도 없이 부모

를 집에서 지내게 하는 것만이 효도는 아니며,특히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벌어지는

상황은 자녀라도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있어 다행이다.따라서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을 의식주와 관련한 신체적 문제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먹고 아프고 그

러면 집에 있는게 더 불편하겠지. 요양원에 가면은 그래도 있는대로 최대한의 

간호를 해주니까 주사도 놔주고 뭣도 해주고 사람을 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

서 세상을 마무리하는게 좋을 거 같애.”(참여자 1)

“내가 똥오줌싸면은 며느리가 치워주겠냐고 아들이 치워주겠냐고 여기는 다 

치워주니까 좋다고 그러더라고.”(참여자 2)

“어려운 걸 해결해주는 게 요양원에서 빨래하고 밥을 해주는 게 정말 좋아. 

저녁을 뭘 먹을까 생각하면 아득하고 만들어도 맛이 없고 안먹고 살수도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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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요양원에 가면 편할 거 같애. 요양원도 좋은데 알아서 가계시면 얘기도 

하고 요양사들이 잘 해주기 때문에 씻어서 옆으로 눕히고 그러면 욕창도 가라

앉으니까 데리고 있는 것만 효도는 아니다”(참여자 3)

“지금 현재도 물론 다른 가족이 있어가지고 같이 있으면 내가 꼭 해서 먹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으면 해야 하지만 혼자있으니까 때에 따라 피곤하고 그러

면 하기 싫을 때가 많아. 시설로 가면 끼니는 안굶고 주겠지 시간 맞춰서.”(참

여자 5)

“요양원은 아프면 치료도 해주고. 참 막막한 대답인데 아들 며느리가 와서 

간호할 수 도 없고 또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행동할 수 없고 그러면 나

를 도와주고 돌봐줄 수 있는 요양원이 좋겠죠.”(참여자 8)

지금은 요양시설도 밥먹을만하게 해주니까 거기서 거긴데 굳이 비싼 데 가서 

굳이 과욕을 부릴 필요는 없더라고. 간호사들도 잘한대. 고맙다고 미안하다

고 가끔 말 한마디씩 하면 좋아하고 양말 한 켤레라도 환자가 사주고 그러면 

진짜 잘해(참여자 10) 

“집에 있으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앓고 나면 뭘 먹어야 기운이 나는데 뭐든지 

먹기가 싫어 다리가 아프고 기운이 없으니까 음식을 할 꺼리도 없고 하고나면 

지치고. 양념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간도 안되는데 몸은 벌써 지치고. 그래

서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 같애. 몸은 벌써 지쳐서 부엌에서 왔다갔다 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하 이래서 요양원에 가는구나 아파서 가는 것보다

도. 이런 관점이 있어.”(참여자 12)

(2)죽음 앞에 혼자 방치되지 않아도 됨

참여자들은 요즘은 독거노인이 많아서 몸이 아플 때 자녀에게 통보해줄 사람조차 없

기 때문에 자녀없이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고 며칠 뒤나 몇 달 뒤에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노인요양시설에서는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연락을 취

해 줄 것이므로 아무도 모르게 죽게 될 일은 없을 것이라서 다행이라고 하였다.또한

혼자서 죽어가는 외로움과 고통을 생각하면 노인요양시설로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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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요양원에서 생을 마치는 것이 제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요. 집에서 병으로 

아파가지고 죽게 생겨서 병원으로 가는 것보다 요양원에 있다가 생을 다해서 

거기서 운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참여자 1)

“독거노인은 혼자아파트에 살면서 그가 죽은 지 며칠 뒤에야 발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노인들이 요양원 아니면 병원으로 가서 

요양을 받으면서 일생을 마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참여자 1)

“요즘사람들은 노인네가 죽거나 말거나 상관안하잖아요. 나도 마누라자식 있

어도 혼자 살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어디 연락이나 되겠어요? 지금이야 내가 

농사져서 돈도 보내고 하니까 살아있는지 알지. 지난번에 지네에 물려 죽을 

뻔했어도 연락안하고 배가 아파서 응급실로 갔어도 연락 안했어요. 나중에 알

고는 왜 연락 안했냐고 아들놈이 그러더구만. 서울에 있는 놈한테 연락하면 

뭐해요. 병원에서 결석이라고 하던데 진짜 아프더라구요”(참여자 4)

“혼자 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 우리나라 요양원이 짱이

야.”(참여자 3)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르게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해보면 요양원에 가는 것이 

그렇게 그런 것도 아니다 생각이 들어.”(참여자 9)

“요양시설이 없으면 지금 노인네들 왠만하면 다 바깥에서 죽을껄? 그러니까 

지금 생활에 불편한 사람 독거노인들이 요양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다

가 아들며느리도 모르게 죽고 결국은 이웃사람에 의해서 일주일 뒤 한 달 뒤

에 죽음을 알게 되는 이런 사회가 됐단 말이야. 그러나 요양원에 가있으면 통

보는 해준단 말이야. 자녀들에게 통보는 해 줄꺼야 그러나 혼자 있으면 혼자 

죽는데 누가 통보를 해주겠냐구.”(참여자 11)

3)사람들 속에 살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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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이 사람들 속에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

었다.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지고 쓸쓸할 뿐만 아니라 소외감마저 느끼게

되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 같은 처지의 노인들끼리 함께 지내는 것이 더

위로가 될 것이므로 노인요양시설을 그나마 갈 곳이 있어 다행인 곳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

(1)외로움을 덜어낼 수 있음

참여자들은 노인들이 정말 외롭다고 하였다.자녀와 함께 하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

하게 지내다 병들어 죽어가는 것 보다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자식

이야기도 하고 지내는 것이 외로움을 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람이 그리운 노인들은 노인요양시설에서 독방을 쓰는 것조차 외로워서 싫다고 하며

여럿이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하였다.또한 자녀들이 부모를 집에서 지내게 하는 것보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들끼리 얘기라도 하며 사람 속에 살도록 하는 것이 더 효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노인양반들은 더 외로워지고 더 쓸쓸해지고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엄마아빠를 혼자 그렇게 쓸쓸하게 

생활하게 하는 것보다는 요양원에 보내서 거기에서 같은 노인들끼리 서로 얘

기를 하며 즐기며 생활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참여자 1)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효심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집에서 혼자 고생을 하시

는 것보다는 하다못해 옆 노인이라도 쳐다보고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사는 거니

까 얘기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국가에서 요양시설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바로 그런거 같애. 늙어보면 알겠지만 노인들은 정말 외롭거든. 

옛날에는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재워주면 효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참여자 1)

“아픈 사람이 여기 많으니까 벗도 되고 편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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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런 것이 있구나. 비단 꼭 자식들만 의지하고 살려고 하진 않아 나는.”(참

여자 2)

“당신들은 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많이 먹고 기억이 떨어지고 노인기

관에 갈 때 되면 더 나이가 먹고 기억력도 떨어질텐데 집에 있다고 거기 안간

다고 그 나이에 별로 더 즐겁지는 않아요. 영감가고 혼자 멍하니 있느니 거기 

가서 사람 속에서 대화도 하고 자식들 얘기도 하는 게 그런 면도 더 나을 것 

같애. 요양시설에서 독방을 쓰는 건 외로워서 좋지 않아 여럿이 있는데서 어  

       우렁 더우렁 지내는 게 좋아 얘기도 하고”(참여자 3)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얼굴을 보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요양원을 생각

하는 것 같아요.”(참여자 7)

(2)같은 처지가 위로가 됨

참여자들은 노인의 입장을 잘 모르는 젊은 사람들보다 같은 입장의 노인끼리 더 위

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공동체생활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 얘기를 나누거나 무엇을 하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또한 모두 같은 처지여서 높고 낮음 없는 상태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오락시설들이 노인들을 지루하지 않게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똑같은 입장인 사람들 노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사는 거야.

시간가는 줄 모르고 똑같은 처지니까 노인들. 높고 낮음이 없이 늙으면 이런

데 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가보다 하고 나는 그런 걸 생각해 봤어.”(참여자 

2)

“요양원이 좋은 이유는 공동체생활, 똑같은 입장의 노인들이라 서로 허심탄회

하게 얘기도 주고받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오락시설이 있으니까 무엇이라도 

하고 그러면 시간이 금방 갈 것이고. 집에 있는 것보다 어찌 보면 좀 그런 생

각이 들어.”(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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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앉아서라도 기어다녀서라도 손놀이라도 할 수 있

으면 같이 가꾸고 하면 좋은데. 공원에 놀러나가도 노인네들끼리만 만나게 되

거든. 말들 하는 거 보면 다 같은 걱정이고 늙은이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서 

어쩌냐구 걱정들이지. 같은 사정에 있는 노인들끼리 있으면 아무래도 더 낫지 

않을까”(참여자 5)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 사정을 몰라. 싫어하기만 하지. 늙은이끼리 서로 

사정 알아주고 더 낫겠지 뭐”(참여자 6)

“지금생각하면 세상이 이렇게 바꿔져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뭔 맘이 들어가냐

면 같이 살면 부대가는 것 같아. 안 임의로워. 서로 불편해. 서로 불편할 거 

같아. 지들도 자기 맘대로 할래니 자유가 없고 우리 할머니들도 내가 생각해

도 며느리가 있으면 조심이 들어가고 마음이 편하질 않을 거 같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 자유롭질 못해갖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구. 노인이 

편하지 노인이. 비슷한 이들끼리 지내야 문제가 없지. 그게 더 나을 거 같아. 

그렇지 않을까?”(참여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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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현상학적 글쓰기

연구단계를 통하여 확인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한국노인의 인식에서 드러난 현상을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기술하고,그 다음 단계로 기술된 내용에서 확인된

현상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과정인 본질적 구조에 대한 현상학적 글쓰기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노인요양시설은 ‘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노인요양시설은 버려지는 곳,자유가 없는

곳이며 살아서는 못나오는 곳이므로 가고 싶지 않다.

노인요양시설로 가게 되면 버려졌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자

녀를 떠나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노인요양시설로 가지 않고 자녀 가까이에서 혹

은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자식이 여럿 있는데도 노인요양시설로 가는 것은 내몰림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서글프다.노인요양시설로 간다는 것은 내 집을 떠나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집은 가족이 함께 하는 거주 공간이고 유일한 안식처이므로 집을 떠

나지 않고 내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평생 살던 내 집이 행복의 보금자리이고

대궐같이 부러울 게 없는 내 공간이어서 노인요양시설로 정말 가고 싶지 않다.노인요

양시설로 가는 것은 고려장처럼 버려짐을 의미하는 것 같다.아무리 생각해도 노인요

양시설은 때가 되면 거기서 돌아가시라고 보내버리는 현대판 고려장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자유가 없는 곳이다.한 번 들어가면 맘대로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

매인 몸이 되어 버린다.감금하듯 잠겨져 있는 문들은 노인요양시설이 갇혀 살아야 하

는 곳임을 말해주고 있다.제한과 규칙이 많은 단체생활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정신건

강은 더 나빠질 것이다.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얽매여 살아야 하는 그곳의

환경은 사람을 멍하게 만든다.집과는 다른,자유가 없는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다.

노인요양시설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나오는 곳이다.그곳은 건강이 더 나빠지

는 곳이어서 별 문제없었던 노인이라도 입소 뒤 점점 건강이 나빠지고 활발했던 성격

조차 죽어버린다.몹쓸 병에 걸리지 않은 한 들어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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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지 말아야 할 곳이다.집에서 생을 마치고 싶지만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죽음

으로 가는 시간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머물러야 하는 곳이

노인요양시설이다.노인요양시설은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머무르는 죽음의 최후

의 장소이다.노인요양시설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고 징역 살러간다

는 의미이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은 가야만 하는 곳이기도 하다.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해 가야하

고,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어서,시대에 밀려서 가야만 한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

므로 노인요양시설에 가기 싫은 마음을 외면하려 애쓰며,자녀에게 짐을 주지 않는 편

인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한다.또한 젊은 시절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겪었던 힘

든 경험은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을 더욱 단호하게 만든다.그런데 자녀

를 배려하는 부모 마음과 달리 자녀는 부모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부모를 부담

스럽게 여기고 돌볼 마음이 없는 것이 못내 서운하지만 자녀들이 먼저 부모를 노인요

양시설로 보낼 생각을 하는 세상이라서 노인요양시설로 갈 수 밖에 없다.더구나 며느

리 눈치 보며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은 정말 힘들 것 같다.며느리가 시부모를 매우 싫

어하기 때문에 부양문제로 며느리가 내 자식을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길 것 같다.집에

서의 노인부양은 아들보다도 남인 며느리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데,며느리에게 부담

주는 것이 싫다.그래서 노인 스스로 노인요양시설로 가는 것이 옳은 일 같다.

노인요양시설은 가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곳이다.병수발해 줄 사람

도 없고,노인요양시설 이외의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없다.자녀들이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모를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젊은이들은 병수발을 하려는

마음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아무리 노인요양시설로 가고 싶지 않더

라도 정신줄을 놓으면 보내지게 될 것이므로 차라리 갈 것을 각오하고 살아야 한다.

정신상태가 나빠지거나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자녀들의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노인요양시설로 보내지는 것은 예정된 순서이다.정신이 있고 기어 다닐 수 있는 정도

의 힘만 있더라도 집에서 살고 싶지만 그조차도 할 수 없는 날이 오면 자식이 보내는

곳으로 가야만 한다.자녀에게 노인요양시설로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할 자신이 없다.

같이 살자거나 자녀의 집으로 가겠다고 말할 수 없어서 자식들이 하는 대로 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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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

노인요양시설은 시대에 밀려서 가야만 하는 곳이다.아들내외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당연시했던 전통사회의 가족문화가 사라졌다.현대사회는 가부장제도의

붕괴와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 변화,집에서 살림을 전업으로 하던 며

느리들이 직업을 갖게 되는 등 가족문화의 변화를 가져왔다.달라진 가족문화를 받아

들여야 한다.젊은이들이 노인을 싫어하고,노인들은 젊은이가 무섭다.점점 조심스럽

고 자신이 없다.이제 젊은이들은 부모에 대한 효심이나 노인에 대한 공경심이 사라지

고 부모를 모시려는 생각조차 갖고 있지 않다.그런 자녀와의 동거를 꿈 꿀 수가 없다.

그 꿈은 전통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었다.과거에는 자녀와의 동거 이외에는 다른 방

법이 없었고 주돌봄제공자인 며느리가 살림만 하는 사회구조였지만,전혀 다른 생활패

턴으로 변해버린 지금은 노인요양시설로 가야만 하는 비껴갈 수는 현실을 수용해야만

한다.

노인요양시설은 갈 곳이 있어 그나마 다행인 곳이다.노인요양시설은 가고 싶지 않

은 곳이면서도 가야만 하는 곳이지만 그래도 갈 곳이 있어서 다행인 장소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노인요양시설은 피난처가 되어 주고,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사

람들 속에 살 수 있는 곳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요양시설은 갈 곳이 없을 때 피난처가 되어 줄 것 같다.노인요양시설에 가게

되면 다른 곳에 버려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 그나마 다행이고 늙고 병들면 갈 데

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된다.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도움만 받고 살

아야 할 건강 상태가 되었을 때는 노인요양시설이 차라리 마음 편할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은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노인요양시설 입소로

의식주의 어려움이 해결되고,몸이 아플 때 간호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배변처리 문제

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가장 다행스럽다.그곳은 죽음 앞에 혼자 방치되지 않아도

되는 보호 장소가 될 것이다.노인단독세대가 점점 늘어나면서 집에서 혼자 죽음을 맞

이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지만,노인요양시설에 있게 되면 건강이 위독할 때나 임종

시 직원들이 자녀에게 통보를 해줄 것이고 자녀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할 수 있을 것이

다.

노인요양시설이 갈 곳이 있어 그나마 다행인 또 다른 이유는 그곳이 사람들 속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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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노인요양시설은 그곳에 입소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며 자녀 이야기도 나누고 일상적 대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로움이 줄어들 것 같

다.자녀가 부모를 혼자 집에서 하루 종일 지내게 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노인요

양시설에 있게 하는 것이 효도가 될 수도 있을 만큼 노년의 삶은 외롭고 쓸쓸하다.노

인요양시설에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서로 위로가 될 것이라는 생각

이 든다.그곳에서 함께 생활을 하다보면 높고 낮음도 없고 결국 같은 입장의 노인들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함께 오락도 하고 시간보내기도 나은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은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만 하는 곳이기도 하고 갈 곳이 있어 그나마

다행인 그런 곳이다.이와 같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세 가지 양태의 인식은 같은 자

리로 돌아오고야 마는 순환적 형태를 보이지만 결국 노인요양시설로 가야만 하는 현실

을 체념하듯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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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 의

A.한국노인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이후 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가 점

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요양시설의 수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노인들에게 노인요양시설은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라 현실

적 삶속에 들어와 있는 언어가 되어가고 있다.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노인들

의 인식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여 그 현상의 근본적인 의미를 확인하고 기술하기

위한 질적 연구로서,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한국노인의 인식의 본질과 구조를 파악하고

자 하였다.따라서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 도출된 한국노인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

식의 구조를 구성하는 범주와 주제군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한국노인의 인식은 ‘가고 싶지 않은 곳’,‘가야

만 하는 곳’,‘갈 곳이 있어 그나마 다행인 곳’의 3개의 범주로 나타났다.이를 중심으

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1.가고 싶지 않은 곳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의 첫 번째 범주는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을 버려지는 장소이고 자유가 없는 곳이고 살아서는 못나오는 곳이라고

여기고 있었다.이러한 인식은 다른 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는데,김은점(2004)의



- 76 -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11.7%는 버림받는 느낌 때문에 노인요양시설 이용을 거부한다

고 하였으며,김동경(2011)은 노인들이 자유가 없이 격리 수용되는 곳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였고,신경아(2011)는 노인들이 노인요양시설을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노인요양시설을 버려지는 장소로 여기는 첫 번째 이유는 자녀 곁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이 노인들이 자녀의 곁을 떠난 삶을 부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인의 삶의 가장 큰 주제가 가족이나 자녀,손자녀

와 관계되어 있고,정서적 지지와 삶의 보상을 가족으로부터 받으려 하는데서(김태성,

서석남,2012)기인된다.그런데 참여자들은 젊은 시절에 자신들이 부모를 봉양했던 것

처럼 나이가 들면 자녀의 봉양을 받으면서 자녀와 함께 살고 싶은 소망을 표현하면서

도 같이 사는 것은 불편하다고도 하여 노인들이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

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양가성은 가족관계와 관련한 여러 연구들의

결과가 상충됨(김동경,2011;정재훈,2011;최연희,2005)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일부

연구들은,노인들이 되도록 노인요양시설로 가지 않고 자식과 살거나 보호를 받고 싶

어 하므로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와 자녀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윤현

숙,유희정,2006),나이가 들수록 자녀에게 의지하고 싶은 기대가 높아진다(김미령,

2008)고 하였다.하지만 자녀와의 동거여부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

거나(김미령,2008),자녀와 동거를 하지 않는 집단일수록 복지감이 높고 우울감이 낮

게 나타난 연구(이혜자,성명옥,신윤아,2003)들은 노인들이 자녀와의 동거에 대해 부

정적 인식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따라서 노인요양시설 입소 후에도 노

인들이 행복을 느끼는 중요한 요소가 건강,가족과의 만남,종교,경제적 안정,지적 성

취에 있음을(이은주,2007)고려하여 이런 요소들이 노인요양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유

지,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면 노인들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이나 삶의 질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또한 가족들의 경우에도 노인과의 접촉경험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지므로(최종천,2006),노인들이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가족연계공간 개발 등의 노력은 노인의 노인요양시설 적응

뿐 아니라 젊은 사람의 노인에 대한 인식변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와 함

께 노인요양시설 직원이나 다른 노인들의 지지가 가족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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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enter,2002)이를 위한 직원교육과 지지적 환경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참여자들은 집을 유일한 안식처이고 사랑의 보금자리로 여기고 있었다.그런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노인요양시설로의 이동은 단순히

거주장소가 이동되는 것만을 의미가 아니라 안식처의 상실을 의미한다.전통사회를 살

아온 노인들이 갖는 집의 개념은 나만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현대사회의 집 개념과는

다르다.현대사회에서 집의 공간적 의미는 사회적 재생산의 기능을 잃은 채 의식주,안

전,건강,돌봄이 부재하는 공간이고 집은 독립과 규율,주거와 이동,속함과 속하지 않

음,동일시와 배타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협상하며 규범화된 정상적 가족의 역할이 제

대로 작동하지 않는 불안하고 우울한 공간으로 다시 재편된다(장민지,2012).또한 현

대사회는 무관심,소외,돌아갈 집의 상실,비현실감과 소속감의 상실을 경험하며 개인

이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나의 장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갖는 진정한 장소에 대

한 정체감을 상실하였다(Ralph,2005).그러나 한국노인들의 집에 대한 인식은 가족이

삶을 누리는 터전일 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문,친족공동체의 끈끈한 연대를 함의하는

공간의 의미를 갖는다(심재휘,2012b).노인이 평생 살아온 집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집이 자신과 동일성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평생을 집이라는 공간에서 희로

애락을 경험한 노인들이 노인요양시설을 집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장소적 이질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자신들이 버려졌다고 인식하여 자아

정체감의 위기까지 경험한다(신경아,2011).집에 대한 애착은 외국노인이나 심각한 건

강문제를 가진 많은 노인들도 마찬가지여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돌봄보다는 자신의 집

에 남아있는 것을 선호한다(Keysor,Desai,& Mutran,1999;Thygesen,Saevareid,

Lindstrom,Nygaard,& Engedal,2009).인간의 삶에서 ‘터’란 자기 존재의 근원적 진

실성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공병혜,2010)노인들은 집을 떠나 노인요양시설로 입

소하는 것에 대하여 친숙하지 않은 장소로 들어가면서 집을 잃는 경험으로 받아들인다

(Heliker& Scholler-Jaquish,2006).본 연구 결과는 노인요양시설을 버려지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수용을 위한 제도적 시설이 아니라 노인의 생활 욕구를

파악하여 내 집처럼 편안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신

영숙,2002)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노인들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노인

요양시설의 요소는 환경,집 같은 느낌,사생활 보호,존중,자율성(Bowers& Nolet,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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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집과 같은 환경은 치매환자일 경우에도 상호작용과 행동에 긍정적으로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혼돈이나 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치료적 환경이 될 수 있다

(Edvardsson,2008).그러므로 간호사들은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위

하여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노인요양시설이 집과 같은 환경이 되어야함을 인식해야 한

다(Kaysoer,1989;Kaysor,Chan,& Kris,2005).또한 노인 대상자가 집과 같은 환경

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간호와 지지적이고 치료적인 환경 조

성(Edvardsson,2008)이 필요하다.지금까지 머물러 온 삶의 방식에 대한 단절이 되지

않도록 관심,생활습관,가치관 등을 존중하여 친숙한 자기 거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살핌(공병혜,2010)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노인들은 효를 바탕으로 한 가족관계를 삶의 근본으로 알고 살아온 까닭에 노인

요양시설을 옛날의 고려장처럼 버려지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어,되도록 노인요양시설

에 가지 않고 가족 내에서 외부의 도움받는 것을 선호한다.노인들이 유래가 분명하지

않은 고려장 설화를 빗대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노

인요양시설이 진심으로 노인자신이 머물기를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자녀들의 부양부

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있어야 할 곳이지만 버려지는 장소’로 받아들이는 노인들의 마

음때문이다.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의 효를 바탕으로 한 가족관계는 전통

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아래 형성되었다.미국 내의 아시아 노인이 백인노인에 비해 노

인요양시설 이용이 적다는 연구결과(Buchananetal.,2008)는 효에 관한 유교적 전통

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현대사회는 전통적 효 개념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가족관계로부터 변화되어,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나이가 들고 몸이 좋지 못한 경우 노

인요양시설에 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호한다(이수연,최인희,김인순,2010).

연구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을 활동의 제한과 규칙이 따르는 삶의 장소로 인식하

며,그곳에서 절망감,외로움,고독감 등을 지니고 사회와 단절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

다.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의 예상대로 입소노인들은 노인요양시설에서 활동에 제한이

있고 공동생활과 통제된 생활이 노인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

함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홍세영,서종희,2012).또한 노인요양시설의 폐쇄성

은 절망감,외로움,고독감 등의 문제를 지닌 노인들에게 사회와의 관계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곽병은,2006)징역 살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표현한 참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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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이처럼 개인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주요 원인은 노인요

양시설이 거주할 노인의 요구가 아닌 시설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화

되고(Ronch,2004),이용자 중심의 환경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환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김미혜,이은영,박지혜,김민경,2009).따라서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여건은

가족과 같은 친밀감을 형성하고 개인을 존중하는 돌봄을 수행하기에 많은 한계와 장애

요인이 있으며,일과와 규칙의 제약 때문에 서비스 제공의 편의를 위해 집단적인 돌봄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희경,2010).본 연구 결과는 노인들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과,개별성과 자율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 집단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거주

자중심 모델로의 전환(Koren,2010)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노인들이 자유를 박

탈당할 것에 대해 갖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여 가능하면 시

설내의 생활방식에 대해 개인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 등

(Lustbader& Williams,2006)이 필요할 것이다.

이은주(2007)의 연구에 의하면 건강악화는 노년기를 보내는 노인들을 가장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다.그런데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건

강이 점점 나빠져서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나오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노인

요양시설 거주노인은 재가노인에 비하여 허약노인 비율이 높으며 건강증진행위 수행이

부족하고(권상민,박정숙,2010),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의 기능 및 심리,정서적 상

태의 호전 정도가 재가서비스에 비해 현저히 낮다(최인희,김은지,정수연,양난주,

2011).이러한 연구결과들이 보여주듯이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또한 입소자들이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주

위사람을 자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함에 따라 지속적인 두려움과 위험을 가

지고 있으며(고진경 등,2009),치매노인과 노인요양시설에 함께 한 입소자들은 치매노인

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고갈을 호소하였다

(Gorman,1996).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은 실제 건강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노인들에게 노인요양시설이 돌봄을 포함한 의료적 처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며,집에 거주할 때보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인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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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서양노인들은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하여 노

인요양시설에 입소하므로(Hjaltadỏttir& Gústafsdỏttir,2007)삶의 정리와 죽음 준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을 어쩔 수없이 죽

을 날을 기다리기 위해 있는 곳이라고 했다.이렇듯 한국노인들의 노인요양시설에 대

한 인식은 서양 노인들보다 더 부정적이어서 노인요양시설을 어쩔 수 없이 목숨이나

부지하며 죽으러 들어가는 곳으로 인식한다.노인들은 미지의 사후세계를 마주하고 있

는 것에 대한 죽음불안을 안고 살아가는데,노인들에게 노인요양시설은 사후세계 이전

의 또 다른 미지에 대한 불안(Deeken,1996)이고,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고독한

죽음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게 한다.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은 임종기 동안 가족

과 함께 하며 집에서 임종을 맞는 것이다(김신미,이윤정,김순이,2003).그러므로 노

인요양시설이 죽음에 대해 불안해하며 단순히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족이나 사회와의 연계를 활발하게 지속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한다.

노인들이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면서도 할 수 있는 가치있는 활동을 찾고 있음을 언급

한 연구(Hjaltadottir& Gustafsdottir,2007)에서도 볼 있듯이,노인요양시설 안에서도

죽음을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위한 활동을 제공

하는 것은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삶이 마지막 관문인 것처럼 생각하는 체념에서 벗어나

노인의 삶의 지속장소로 노인요양시설을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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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야만 하는 곳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의 두 번째 범주는 ‘가야만 하는 곳’이다.참여자들은 노인

요양시설을 가고 싶지 않으나 가야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여,죽음에 대한 반응양식

(Frankl,1959)처럼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수용과 거부라는 양가적이고 역설적인 경향

을 보였다.노인들이 노인요양시설을 가야만 하는 곳으로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것을 노인 스스로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한국의 노인들

은 자신으로 인하여 자녀가 힘들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물론 어느 나라의 부모

든지 자녀가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고 부모는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즐거

움을 누리게 되지만(Lang& Carstensen,1994),우리나라 노인들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자녀에게 강한 애착을 갖는다(최순남,2002).성공적 노화에 대한 개

념도 서양과 달라서 서양의 성공적 노화의 가장 중요한 변인이 배우자와의 행복한 가

정생활과 만족스러운 관계(Crosnoe& Elder,2002)인데 반하여,한국노인은 자녀가 잘

되는 것과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의 주요 요소이다.따라서

한국노인들은 자신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자녀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노인요양시설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강인,2003).

참여자들은 자녀가 부모를 부담스러워 할 것이기 때문에 노인 스스로 알아서 노인요

양시설로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였다.이러한 노인들의 생각은,자녀들이 부

모부양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음을 보여준 여러 연구를 통해 노인들의 막연한 우려가

아님을 알 수 있다.실제로 젊은 세대는 노인부양을 의무로 여기지 않으며 노인에 대

한 신체적,경제적 부양은 개인의 성향과 생활여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다(신한나,2011).자녀들의 노인부양부담이 노인의 노인요양시설 입소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이며(이미애,2008;이재정,2010),가족 부양자의 심리적인 고통이 클수

록,노인과 가족부양자간의 친근감이 상실될수록 노인요양시설 입소가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인다(Aneshensel,Pearlin,Mullan,Zarit,& Whitlatch,1995).홍세영과 서종희

(2012)는 자녀들이 직접부양을 피하는 것에 대하여,자녀들의 효심이 변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효 수행 역할이 직접 노인 돌봄을 담당하던 것에서 경제적 부담자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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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로 전환되었다고 봄으로써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

다.이러한 세대 간의 관점 차이로 인해 노인들은 노인요양시설을 서운하지만 가야만

하는 곳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노인들은 특히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아서 노인 스스로 노인요양시설로

가야만 한다고 하였는데,이는 며느리와의 정서적 갈등,현대여성의 가치관의 변화와

노인의 특성이 혼재하여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인다.먼저,며느리와의 정서적 갈등을

살펴보면,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시부모와 변화된 가치관을 지닌 며느리 사이의 갈

등은 불가피하여 서로의 역할에 대한 상호기대와 수행의 불일치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

다(구자경,1999).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노인부양에 대한 주돌봄자인 며

느리가 노인세대의 갈등의 대상이다(최인희 등,2011).이러한 피부양자와 부양자 여성

간의 정서적 갈등이나 긴장으로 인해 노인은 며느리의 부양을 꺼리게 된다(김미경,송

다영,2002).결국 노인들은 감정적으로 며느리들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돌

봄을 받는 것보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홍세영,서종

희,2012).둘째,여성의 효와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가정 내 여성의 지위상승

은 여성의 도덕적 의무로 여겨왔던 노인 돌봄과 효 규범의 약화를 가져오면서(김미경,

송다영,2002),노인들은 현대 여성의 가치관과 충돌한다.며느리의 가치관이 보수적일

수록 전통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시부모와의 갈등수준이

낮으나(이여봉,2011),현대적인 가치관을 지닌 취업여성들은 노인부양부담감을 높게

갖는다(김미경,송다영,2002).또한 현대 여성들이 갖는 전통적 역할에 대한 수동적 수

용과 시댁과의 전통적 관계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은(이여봉,이미정,2003)시부모와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노인들이 노인요양시

설에 입소하게 된다(이가언,2001).셋째는 노인의 특성 때문으로 노인들은 연령 증가

에 따라 내향성 및 수동성이 증가하고 자신감 결여 등으로 인한 조심성 증가와 위축이

맞물려 노인들은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된다.노인들이 그들의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

과는 달리 며느리에 대하여는 가족을 위해 수고한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부인하고 존중

하지 않았을 때,며느리는 견디기 힘든 중압감으로(김미혜,권금주,2008)인해 갈등이

발생한다.노인들이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보다 며느리가 부양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것에(이재정,2010)대하여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서운해 할 뿐 며느리의 입



- 83 -

장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없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며느리 위치에 있는 여성의 자기

희생적인 부양 상황이 극에 달했을 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염려한 바와 같이 자식부

부간의 갈등이나 가정 파탄,노부모 학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여봉,이미정,

2003).그러므로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노인부양에 대한 의식 변화 등을 감안하여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또한 시부모나 며느리 모두 부계

혈연에 따른 친자 중심의 가족개념(하은아,2001)을 탈피하고 부정적 방법으로 해결하

려 하지 말고 현실에 기대수준을 맞추어 힘든 부분에 대하여 세대 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팽정옥,2010).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을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병수발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다.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

회진출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과업과 전통적인 여성의 과업이 충돌하여 부양부담이 높

아짐에 따라 가족에 의한 보호보다는 사회적 보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이재정,

2010).가족과 동거를 하는 노인환자의 경우라도,핵가족으로 인해 가족 수도 적어지

고,대부분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수발을 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양선희,2004).

따라서 자녀들은 돌볼 가족을 대신하거나,가정에서 노인을 돌봄으로 인하여 겪게 되

는 직장업무지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부모를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시키게 된다(신경

안,2011;최인희 등,2011).노인들은 부양가족들이 집에서의 병수발을 큰 부담으로 느

끼고 있으며,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을 통하여 병수발 문제가 해결되어 부양가족의 스

트레스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김용희,안정신,2012)노

인요양시설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노인들은 정신줄을 놓으면 보내지게 될 것이므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노인요양시설 입소나 자식과의 동거가 아닌 다른 형태

의 삶을 선택하고 싶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다(김미경,송다영,2002).미국의 경우 신체

적,정신적으로 허약한 노인들을 위한 반독립적 주거형태인 노인보호주택이 증가추세

에 있는 노인주거형태(김영주,2005)이지만,한국노인의 경우는 건강상태가 나빠졌을

때 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그러므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생활

이 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연구 결과들(장애경,박연환,2010;Brandburg,

2007;Heliker& Scholler-Jaquish,2006;Iwasiw etal.,2003;Wilson,1997)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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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이러한 결과는 노인요양

시설이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방식과 환경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어쩔 수 없이

보내지는 곳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이 노인요양시설을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곳으로 인식하는 세 번째 이유

는 자녀에게 노인요양시설에 가지 않겠다고 말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현대사회의

노인은 의존적 존재로 취급되어 자신감을 상실하고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양옥

남 등,2009)내향성과 수동성이 증가하여 능동적인 자기주장이 힘들어진다.노인들은

가족 내에서 권위를 잃어 노인요양시설 입소과정에서도 노인 자신의 입소결정권이 없

고(양선희,2004),노인요양시설 이용 결정 시 가장 많은 의사 반영자는 아들,딸,배우

자 순이다(최인희 등,2011).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입소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비자발적인 결정이었고,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였다(신경

아,2011).노인들이 자녀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입소하게 되었을 때,본인이 입소

결정을 한 경우의 노인에 비해 적응력이나 주관적 안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김지아,

2009;이가언,배두이,2004;Cooney,Murphy,& O'Shea,2009)노인과 자녀들에게 입

소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자신이 없어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노인요양시설로

밀려가는 노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긍정적 자

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이 시대에 밀려서 가야하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무

엇보다도,노인들은 변해버린 시대를 변화된 가족문화에서 느낀다.오늘날의 가족문화

는 집에서 끝까지 부모님을 돌보아야 했던 시대와 달라서,공경의 대상인 노부모에 대

하여도 ‘섬김’대신 ‘돌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효의식의 약화와 가족 내 권력관계

의 변화는 여성의 가족 내 지위 강화(박경숙,2007)라는 새로운 가족문화를 형성했다.

이렇게 달라진 가족문화 속에서도 노인들은 자식들과 더 많은 정서적 교류를 원하지

만,자녀들은 경제적,도구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생

각하는 문화적 차이를 보인다(송다영,2004).젊은 사람들이 지닌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개념도 현재의 노인과는 달라서,노인은 가족 지향요인이 성공적 노화의 요인인데 반

하여 중년기와 청년기 대상자는 개인성장 요인을 성공적 노화로 여긴다(강인,2003).



- 85 -

젊은이들의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은 다른 책임의식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데(이여봉,이미정,2003),특히 주부양자의 역할을 해오던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따른

가족문화의 변화가 감소를 부추긴다.출산과 육아시기에 감소했던 여성의 경제활동은

노인의 주부양자 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되는 40대부터 다시 증가하여 50-5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5%이다(통계청,2013b).이와 같은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노인들로 하여금 달라진 시대를 실감케 하면서 노인요양시설로 가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지금 시대가 노인을 싫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노인요양시설은 시

대에 밀려서 가야만 하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싫어한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노인자신도 노인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

다.노인에 대한 인식은 세대 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긍정적인 면은 거의 없고 부정

적인 면이 압도적으로 많다(최성재,2009).이와 같은 타인의 평가에 의한 부정적인 피

드백은 노인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낮은 자존감은 심리적 고통,절망감과

병리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Orth,Robins,& Roberts,2008).자존감이란 타인의 평가

에 의한 자기가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말한다(Rosenberg,1965).노인들은 젊은 사람

들의 통상적인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노인들은 새로운 사고나 생산적인 활동과 사회적 참여를 피하는 결과를

가져온다(Levin& Levin,1980).노인들도 효심이 다 소멸되고 노인을 싫어하는 시대

의 경향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면서 젊은 사람을 피하여 어쩔 수 없이 노인요양시설로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이처럼 젊은 사람과 노인이 함께 갖고 있는 노인에 대

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노인은 자신이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존재감이 사라

졌음을 느끼기 때문에,노인들은 노인요양시설로 가야한다고 여기면서도 노인요양시설

입소초기에 분노와 부당함이라는 반응을 함께 보이게 된다(Jackson,Swansoa,Hicks,

Prokop,& Laughlin,2000).본 연구결과는 노인요양시설이 물리적 환경이나 서비스의

질 뿐 아니라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적 환경이 되어져야(Ronch,2004)하며,젊은이들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으로 인한 노인의 자존감 저하는 젊은 사람들의 노인에 대

한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과 노인의 자존감 증진을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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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노인요양시설을 시대에 밀려서 가야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또 다른 이

유는 비껴갈 수 없어서 수용해야만 하는 현실 때문이었다.과거 우리나라 노인의 삶은

‘정을 나누며 돌봄을 대물림 받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공병혜,2010)을 가진 문화였다.

그와 달리 현재 우리사회는 노인 인구의 증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노년을 자연

스런 삶의 과정이 아닌 극복해야 할 도전으로 받아들임으로써(강신익,2010)노년에 대

하여 과거와는 다른 사회문화적 이해를 보이고 있다.우리나라 노인들은 젊은 시절에

는 연령에 의한 위계가 강하던 가족제도 속에서 살면서 세대 간의 부당한 권력행사를

받았고,연령에 대한 위계가 약해진 지금은 젊음유지 욕구가 커지는 시대이므로 젊은

세대가 노령연구에 대한 권력행사를 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이수연 등,2010).심지어

오늘날의 성인자녀들의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는 부모 스스로 돌봄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통계청,2013a).식민지와 전쟁체험세대인 노인들은 산

업화,민주화,탈냉전,정보화 세대(박재흥,2009)를 모두 아울러 살아가면서 그 시대마

다 새로운 적응을 해야만 했으며,극적인 시대적 상황들을 겪는 동안 비껴갈 수 없는

현실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체득하였을 것이다.그리하여 경험되어진 체념

과 적응을 통하여,전통적인 효 개념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삶

을 거스르지 못할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고,노인요양시설을 가야만 하는 곳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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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갈 곳이 있어 그나마 다행인 곳

한국노인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의 마지막 세 번째 범주는 ‘갈 곳이 있어 그나

마 다행인 곳’이다.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을 ‘재난을 피하여 가서 거처 하는 곳’을 의미하는 피난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가고 싶지 않

으나 가야만 한다는 비관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수용하려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노인들이 노인요양시설을 피난처가 되어 주는 곳으로 인식하

는 이유는 늙고 병들었을 때 갈 곳이 있어 안심이 되기 때문이다.그들은 자녀에게 의

존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원하고 있었으므로 더 나은 방법이 없는 한 노인요

양시설을 새로운 안식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또한 가정에서의 회피성 노인

학대는 노인의 기능상태가 약화될수록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므로(이윤경,김미혜,

2008)노인유기가 많았던 시절을 기억하는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에서 보호받는 것

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자들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할 때는 노인요양시설이 차라리 마음 편할 것이라

고 하였다.실제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입소를 반강제

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면서도,자녀에 대한 부담감

과 미안함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표현하였다(신경아,2011;장수정,2011).사람은 중

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이 그들의 필요나 욕구의 성취를 위해 그 사람에게 의지

하면 자신이 타인에게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며,이러한 의존(Reliance)은 그 사람의 존

재감을 높여준다(Elliott,Kao,& Grant,2004).존재감이란 자신이 타인 및 자신을 둘

러싼 세계에 중요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대한 자각으로서,타인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지에 대한 느낌이다(Elliottetal.,2004).그래서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들

은,비록 노인이지만 쓸모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찾아 수행하려 애쓰게 된다(신경아,2011).그러다가 노인 자신이 자녀에게 도

움이 되지 못할 때 힘없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기 싫어서 노인요양시설로 피하고 싶

어 한다.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자녀에게 지원을 받는 것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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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히려 자녀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윤현숙,유희정,2006:한경혜,

홍진국,2000)노인이 자녀에게 더 이상 제공할 것이 없어지면 자녀 곁에 머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이것은 한국노인들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통해 삶의 의미

를 찾고,자신이 부모로서의 만족감을 얻을 때 성공한 인생으로 인식하는데서 기인한

다(김미령,2008).존재감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나 신체건강도 좋아지므로(임윤선,

2013),노인요양시설의 삶에서도 노인이 가족에게 중요하고 의미있음을 재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가족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가족교육 등의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이 필요할 것이다.

참여자들이 노인요양시설을 갈 곳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기본적인 의식주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나이가

들어 갈수록 신체활동은 힘들어지고,혼자서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늘어나지만 자녀에

게 부탁하는 것이 불편한 노인들은 노인요양시설의 도움을 기대한다.안영철(2009)은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이 식사와 간식의 제공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식단에 만족하

고 있다고 하였으며,장수정(2011)은 노인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거르기 일쑤였던

식사를 노인요양시설에서 빠지지 않고 챙겨주고 빨래,목욕,약복용 등에 대해서도 도

움을 주어 몸이 편해졌다고 보고하였다.노인들은 특히 대소변 처리에 대한 해결을 다

행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는데,실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에

도 배변,위생관련 기초서비스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다(안영철,2009).부양자

입장에서도 대소변 관리와 목욕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여(안수연,2002),참여자

들의 대소변 처리 등의 기초관리에 대한 걱정이 노인들의 현실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

었다.반면에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연구(신경

안,2011)는 배변관리와 위생관리에 대한 필요도가 낮은 상반된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

다.하지만 실제 노인요양시설 내에서는 의료서비스,식사서비스,시설서비스 등 신체

적인 특징이 고려된 기초적인 서비스 요인들이 노인들의 노인요양시설 거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서비스 요인이다(안영철,2009).노인들은 의식주 해결 등의 기본

적인 문제에 대하여 노인요양시설이 자신의 집보다 훨씬 편안한 생활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느낀다(신경아,2011).박영국,이준상,이정훈(2010)의 연구는 거동이 불편하거

나 거동할 수 없는 입소자일수록 노인요양시설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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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심으로 돌봄과 보호서비스가 이루어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을 죽음 앞에 혼자 방치되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노년기에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죽음에 대한 생

각이나 이야기를 꺼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기도 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모든 불안의

원인이 된다(최성재,장인협,2004).따라서 노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들을 계속 죽

음과 연관시켜 생각하여 불안해하고 집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게 될 경우,임종 시 자녀들에게 통보를

해주어 자녀 앞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므로 안도감을 느낀다고 하여,한국노인의

좋은 죽음이 자녀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김미혜,권금주,임연

옥,2004).한국노인들이 인지하는 좋은 죽음이란 가족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자녀가

임종을 지켜주는 죽음,자식에게 부담주지 않는 죽음을 의미한다(김미혜 등,2004;한

나영,윤홍주,박일환,정유석,유선미,2002).이와 같은 참여자들의 기대처럼 노인들이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보호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되기 위

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와의 동거유무나 부부간의 사랑이 노인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 대

부분의 노인은 외롭고(정태연,조은영,2005),노인들의 질병,상실,두려움,무력감,위

축 등으로 인한 외로움은 젊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현상인 외로움과는 다르다.따라

서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을 사람들 속에 살면서 외로움을 덜어내고 서로에게 위로

가 될 수 있는 곳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노인이 될수록 더욱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노인은 자신을 불편해하는 젊은이보다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노인들끼리 지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실제 노인요양시설의

현실은 입소자간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과 관계형성의 어려움이

외로움과 소외감을 가져오는 환경이어서(고진경 등,2009),시설 입소기간이 길수록 외

로움의 정도가 높다(김인숙,김미숙,강희영,2010).이런 현상은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노인들의 기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은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서로 높고 낮음이 없는 같은 처지여서 위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그와 반대로 공동생활은 갈등과 불안,외로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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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나 수면장애 등의 문제를 가져 오기도 하며(Amer,1996)천차만별의 동료들과 갈

등을 겪으면서 살아간다(이가언,2001).이처럼 입소노인들의 공동생활이 문제를 가져

오는 이유는 정서적 욕구보다는 신체 상태와 기능 위주의 시설평가로 인하여 신체적

과업이 돌봄서비스의 우선영역이(최희경,2010)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그러

나 노인들의 서비스 요구는 신체적 요구보다 정서적,영적 요구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

(양윤정,김정희,2007)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노인의 행복감은 다른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고 향유하는 것을 통해 증진되므로(권석만,2008),이야기 나누기(storysharing)와

같은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친숙하지 않은 초기 입소자를 장기요양시

설로 통합시키도록 돕는 방안(Heliker& Scholler-Jaquish,2006)을 모색해야 할 것이

다.신체적 돌봄이 주를 이루는 노인요양시설이더라도,노인들은 기능회복,취미,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므로(신경안,2011)인지정도나 건강수준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은 노인의 외로움의 정도를 낮추고 관계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외에도 자기결정권,친밀한 관계,집 같은 환경 등을 고려한 케어(윤주영,Roberts,

Bowers,이지윤,2012)를 통하여 공동생활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살리려는 노력이 필

요하다.이러한 공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환경은 간호사를 포함한 돌봄 인력의

노인에 대한 이해이다.노인들의 소속감이나 삶의 의미는 간호사에 의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Westin& Danielson,2007),노인의 성공적인 적응

과 행복한 삶의 지속과 마무리를 돕기 위하여 노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기초로 하는

간호가 요구된다.



- 91 -

B.한국의 노인 돌봄의 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들은 노인요양시설을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가야

만 하는 곳이고 그나마 갈 곳이 있어 다행인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이 세 가지 양태

는 노인 개인에게 한 가지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순환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세 가지 범주가 교차하는 복합감정을 드러낸다.노인

들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은 가고 싶지 않다가도 가야만 하는 곳이나 갈 곳이 있

어 다행인 곳이라는 생각으로 교차된다.이러한 인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

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차되었다가 혼존하다가 뒤바뀌기도 하는 것이다.

노인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수용과 자녀를 향한 기대에 대하여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이러한 이유는 자신들이 살아왔던 경험에서 나오는 기대가 현실과의 괴리

에 부딪히면서 노인의 예상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와 시대에 대해 서운한 마음

때문이지만,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고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다짐한

다.

위에서 논의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의 주요 패턴은 정반대면에 도달

했다가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순환적 형태를 띠고 있지만,결론적으로 노인들에게 있

어서 노인요양시설은 ‘가게 될 곳’이다.가지 않겠다고 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음을 아는 노인들은 가야만 하는 현실에 대하여 부정과 분노를 나타내면서도

어쩔 수 없는 시대라고 체념하고 노인요양시설을 가야하는 곳으로 재인식한다.본 연

구는 한국노인들이 전통사회와 현대를 오가는 삶을 살면서 습득한 문화적 요인으로 인

하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복잡한 양상의 인식을 형성하였음을 보여주었다.바람직한

노년기는 그동안의 실패와 좌절,실망과 성공에 대한 재통합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양옥남 등,2009).그러므로 인생의 말년이 단지 죽음에 직면한 종말적 시간이 되지

않기 위하여 자기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그러나 연구결과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더 이상 노인요양시설 이외의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여 무력감과 우울

함으로 체념하듯 노인요양시설을 수용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가족과 지역과

의 연계를 통하여 노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던 가족과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존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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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복잡한

감정들이 재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것은 노인이 경험하는 자기존중 능력의 상

실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어떤 존재

로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공병혜,2008).

젊은 사람들은 노인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노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그렇더라도 노

인의 입장에서 현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요구된다.노년의 삶

에서 자기 거주의 위협은 자기 몸이 관계 맺고 있는 주위 세계로부터 자신의 존재 의

미가 상실되는 경험(공병혜,2010)이다.이러한 상실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자녀의 입

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시대를 수용하여 ‘내 집을 떠나 살아서는 돌아오지 못하는 곳’

이라고 인식되어지는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한다.이로 인하여 노인들이 친숙한 생활세

계로부터의 단절로 인한 불안,거부,체념과 수용에 대한 갈등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젊

은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을 제대로 이해받게 되면 자신의 개성

과 정체감을 느낄 수 있고,공감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 가치있고 존중받으며 수용된다

고 느끼게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Rogers,1980).그러므로 노인의 노인요양시설 인

식에 대한 젊은이들의 수용과 공감은 노인요양시설 변화의 시작이 되고,노인으로 하

여금 불안과 혼동을 뛰어넘게 할 수 있고,자존감을 잃지 않고 기대감을 가지면서 노

인 나름대로의 의미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돌봄을 위한 간호방법 모색이 요구

된다.첫째,노인간호와 관련하여 간호사에게 필요한 것은 노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들

어있는 간호방법을 배우는 것이다(Raya,1989).간호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의 노인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의 각각의 노인이라는 점이며 간

호의 방향은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한 노력이어야 한다(Iwasiw etal.,

2003).둘째,간호사는 전인간호를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의 특성에 따른 인식을 이

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대상자의 민족성이나 문화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적절

한 케어를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Badger,Clarke,Pumphrey,&

Clifford,2012).간호는 문화에 따라 패턴,과정,표현들이 다르게 나타나며 건강상태는

문화적 의미와 방법으로 확인되는 안녕상태를 의미(Leininger,1988)한다.또한 간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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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하고 편안하게 하며 고통의 시간에 깨어있으며 필요할 때 거기에 있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Madjar& Walton,1999)시대적,문화

적 민감성을 가진 간호가 필요하다(Badgeretal.,2011).그러므로 간호사는 노인들이

친숙한 세계로부터 이탈되는 소외의 경험을 최소화하여 삶의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공

병혜,2010)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이러한 노력은 비단 지금의 노인에 대한 돌

봄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삶의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는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의 인식은 실제 입소노인들의 노인요양시설 경험

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노인

들의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점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서,노인

들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함을 제시해 준다.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들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결국은 가야만 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심적 갈등과 염려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진정한 노인돌봄을 위하여 노인들이 바라는 집과 같은 삶의 장소로서의 노인요

양시설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하며,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노인들의 노인요양

시설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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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간호실무,간호연구,간호교육,간호정책 측면에서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간호 실무

․ 간호사 등 간호인력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노인의 인식을 이해하도록 도움으로써

노인이 우려하거나 기대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에 따른 개

별 간호를 실시하는 등의 간호실무에 기여할 수 있다.

․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노인의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대상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간호가 되기 위하여 노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시설의 개선과,집처럼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조성,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한 정서적 지지,프로그램,교육 등의

변화의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이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제공한다.

․ 노인요양시설이 가족과의 단절을 가져오지 않고 더 편안한 여생을 위한 장소로 받

아들일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기초자료

가 될 수 있다.

2.간호 교육

․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와 간호학생,지역사회 보건의료 종사자 등에게 노인요양시설

에 대한 한국노인의 인식 이해를 교육하고 적용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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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간호 연구

․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한국노인의 인식을 이해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의 염려나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다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 가정과 흡사한 생활형태,구조 등의 새로운 노인요양시설의 패러다임을 제언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의 삶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노

인요양시설 자체의 질을 높이는 방안과 서비스의 질 평가내용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

료가 될 수 있다.

4.간호 정책

․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진할 정책이 필요한 현실을 보여줌으로써,노

인요양시설에 관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의 삶을 이해하여 전인적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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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및 제언

A.결론

본 연구는 한국노인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의 본질과 그 의미를 드러내어,이

를 기반으로 한국노인의 인식을 깊이 이해하고 노인요양시설에서 대상자 중심의 돌봄

이 되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3개의 범주를 중심으로 한 주요결과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본 연

구의 결과 한국노인의 노인요양시설 인식에 관한 의미있는 진술이 도출되었고 이에 대

한 주제는 총 23개였고 주제로부터 9개의 주제군와 3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확인된

범주는 ‘가고 싶지 않은 곳’,‘가야만 하는 곳’,‘갈 곳이 있어 그나마 다행인 곳’이었다.

범주 1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이 범주에서는 ‘버려지는 곳’,‘자유가 없는 곳’,

‘살아서는 못나오는 곳’의 3개의 주제모음을 포함한다.

범주 2는 ‘가야만 하는 곳’으로,이에 따른 3개의 범주는 ‘자녀를 위해 가야하는 곳’,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곳’,‘시대에 밀려서 가야 하는 곳’이었다.

마지막 범주 3은 ‘갈 곳이 있어 그나마 다행인 곳’으로 ‘피난처가 되어 주는 곳’,‘돌

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사람들 속에 살 수 있는 곳’인 3개의 주제 모음을 포함

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들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은 순차적으로 이어

지는 것이 아니라 교차되었다가 혼존하다가 뒤바뀌기도 하는 양태를 띄고 있다.그러

나 가지 않겠다고 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아는 노인들은 가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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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현실에 대하여 부정과 분노를 나타내면서도 어쩔 수 없는 시대라고 체념하면서

노인요양시설을 가야하는 곳으로 재인식한다.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

게 살 권리를 지니며,소중한 인생은 인생주기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것은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여서 노인들은 더 이상 갈 수밖에 없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기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기답

게 아름다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유지하며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우리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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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전라남북도 J시,J군과 G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들로서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현상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노인들

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추후연구로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2.가족중심의 부양체계가 해체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입소가 가장 큰 대안으로 여겨

지고 있지만 노인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을 이해함으로써 한국노인에게 적합한

시설개선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제언한다.

3.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노인요양시설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4.노인의 자기존중과 자기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인 개개인의 특성이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간호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5.노인부양가족에게 노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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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참여자 설명서

연구과제명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한국노인의 인식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한국노인의 인식 탐색을 위한 질적 연구입니다.귀하

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설문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

야 합니다.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본 연구팀(김세영:조선대학교 간호학과 박사수료,공병혜:조선

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에서는 귀하의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

이 연구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

행 될 것입니다.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필요하

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

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이

문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자신(또는 법정대리인)이 본 연구에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한국노인의 인식을 탐색하고 기술하여 한국노인

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 의미

에 따른 간호중재개발 및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2.연구 참여 대상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

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자료가 포화되는 상태의 시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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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원입니다.

3.연구 방법

귀하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이 지닌 사회문화적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개방적

인 질문을 이용한 심층면담과 함께 관찰을 할 것입니다.

-면담 횟수:개별적으로 다양하므로 정할 수 없음

-면담 시간: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거나 대체로 1시간 정도가 걸림

-면담 장소:참여자의 가정이나 기타 참여자와 협의 하에 면담하기 좋은 장소

면담을 하는 동안 연구자는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 광범위하게 질문을 드릴 것이며,

연구자가 일일이 대화내용을 다 기록하기 어려운 관계로,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음할

것입니다.녹음한 내용이나 연구결과는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모든 과정에서 익명

으로 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모든 자료는 순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고,녹음된

내용은 연구가 끝난 후 즉시 파기될 것입니다.

4.연구 참여 기간

2012년 12월~2013년 7월 사이에 면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5.연구 참여 도중 중도탈락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부작용 또는 위험요소

알려진 부작용 또는 위험요소 없음

7.연구 참여에 따른 혜택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하면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의 의미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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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증진 될 것입니다.일 만원 상당의 한방파스를 선물로 드릴 것입니다.

8.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또한,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비밀보장

본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

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모니터 요원,점검 요원,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피험자의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10.연구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

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이름: 김 세 영 전화번호: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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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동의서

연구 제목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한국노인의 인식

아래 내용을 읽으시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후에 서명하여 주십시오.

나는 동의서 및 동의 설명서를 읽고,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나는 연구담당자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는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신원확인 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나는 연구 참여기간 중 중도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불이

익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는 연구목적을 위해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연구참여자 성 명 __________________서명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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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주 제 군 주 제 의미있는 진술

가 고

싶 지

않 은

곳

버려지는

곳
자 녀 를

떠 나 야

함

“그 어머니 아버지들은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큰아들집에서 작

은아들집.작은 아들집에서 그 다음집.이렇게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좋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버지어머니

들이 끝내는 내가 먹지 못하고 키운 그 자식들이 나를 배반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 해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그 노인들은 그야말로 내가 키운 자녀들과 같이

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을 마쳤으면 하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도 아니하고 이렇게 요양원으로 보낼 생각부터 하는 것이 오

늘날 젊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서 갑자기 운명이라도 하게 되면 자식들도 못보고 그

냥 내가 거기서 죽잖아.가족들이 있는데서 내가 말 한마디라

도 남기고 죽고 싶지.그런데서 자식들도 없는데서 숨떨어지

면.지금은 요양원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거의가 그래요.자

식들 도움 받고 싶지 누구나.마음은.”

“자식한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요양원에 가있으면 조금은 쓸

쓸하겠지 내가 자식이 몇이 있는데 결국은 내가 늙어서 병들

으니까 이런 데로 내몰림되서 나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서글픈 생각은 들을 거 같애.”

“자식에게 관심받고 항상 아침저녁으로 하루에 한번이라도 아

니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건강어떠신가 건강체크하고 그러길

바라죠 요즘은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어른들 자식들

있어도 소식이 없고 모처럼 전화해도 전화 안받으니까 한 달

지나 발견되고.그런 거 방송에 자주 나오잖아요.자식이 없

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양원에 있으면 외롭겠지.쉽게 말해

서 내 가족하고 같이 사는 거 하고 같나요.가족과 살고 싶

죠.요양원에 가도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모든 게 불편

하잖아요.괴롭지.괴로워.”

“되도록 자식하고 한 가정에서 살고 싶지 요양원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구.(중략)휴우...(깊은 한숨).자녀들이

<부록 3> 범주와 의미있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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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준다고 하면 있어야 하는데 아이구 그리 안할 거 같어.”

“지금 맘도 자식보호를 받고 살고 싶은 마음은 역시 있겠지.

그런데 젊은 사람들 마음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누구나 속

마음은 자식하고 살고 싶겠지 요양원에 가면 자식이 찾아오

기 전엔 볼 수도 없어.입원시켜놓고 처음엔 찾아오다가 나중

엔 오지도 않는다잖아.”

내 집을

떠 나 야

함

“내 집이 좋지.요양원에 방문을 해보면 그래도 자식들하고

손주들 재롱도 보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아파서 누웠어도 정

신적으로 참 도움이 되는데.요양원에 가서 병들고 누워있는

노인네들을 보면 좀 서글플 때가 있어.나도 머지않아 이런

신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집에서 나는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집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지.”

“어찌 집이 안식처인데 안식처만하겠어.요양원이 아무리 좋

은들 집 같을 수는 없어.집은 내가 평생 살아왔고 사랑의 보

금자리고 그야말로 내행동이 자유로운 곳이 내 집이에요.그

래서 우리의 생활이 자유로워서 집이 좋다는 생각을 하지.모

든 사회여건과 환경이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지.”

“내가 사는 공간 내가 살고 있는 공간.그게 최고지.그게 행

복이죠.나를 보호해주고.집에서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

까 먹고 자고 생활의 자유가 있으니까 집이 좋지.”

“진짜 좋지 집에서만 죽어버리면.다 직장 다니는데 누가 들

어와서 모실 사람은 씨도 없어.”

“요양원에 안가고 죽는 것이 복이야.저녁에 밥 잘 먹고 그냥

죽어버리면 좋지 자식도 좋고 나도 좋고.그런 복을 타고 난

사람이 얼마나 돼.복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죽지.그러면 세

상 좋지.전에는 그렇게 죽으면 귀신이 너무나 독살스러워 귀

신이 생겼다는디 지금은 그렇게 죽어야 해.복있는 사람이 그

렇게 죽지.”

“제일 좋은 건 하루아침에 감쪽같이 잠자듯이 세상 떠나는 게

행복이다 요양원 안가고.그렇게 죽었으면 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효심이 있는 자식은 요양원으로 안보내지.어떤 사람들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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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려 장

처럼 버

려짐

양원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옛날 고려장시키는 데라고 해.

효자 자식들은 부모를 그런데다 저기하고 나면 마음에 부담

이 있겠지 그치만 또 부모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맡겨놓고

에이 돈만 드리면 되지 하는 사람도 있겠지.내 맘과 내 뜻대

로 되지 않는 현실이 많으니까.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귀찮으니까 부모가 노망 치매가 와서 요양원에 모셔다

놓고.”

“효심이 많은 자식들은 그런데 보내질 않죠.안 보내죠.효심

이 많은 사람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하죠.갖다 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니까.옛날 같으면 고려장이라고 있죠.그런 식이에요.

쉽게 말해서.돌아가실 때 되니까 거기 있다가 돌아가쇼 그것

밖에 더 되요?옛날에는 먹을 거 다해갖고 구덩이파가지고

거기다 사람 집어넣어서 그거 먹고 떨어지면 땅속에서 돌아

가셨잖아요.그 고려장같은 그런 식하고.현대화된 고려장이

죠.쉽게 말해서.알고 보면 현대화된 고려장이에요.”

“나는 안갈라우.뭐하러 그런 데를 가.안 갈려고 맘먹고 있는

데 뭐하러 얘기한단 말이야.죽을 때 닥쳐봐야 알지.가기 싫

어.자식이 버린다고 순순히 갈 수는 없단 말이지.생각도 안

해봤어.사는데 까지 살아야지 가면 끝이야”

자 유 가

없는 곳

갇혀

살 아 야

함

“집은 내 집이니까 대궐이지.요양원보다 집을 좋아하는 건

좀 자유롭다고 할까.요양원은 갇혀 살아야 하잖아.하늘나라

에 가까운 노인들한테는 그렇게 부러운 것이 없어.있는 그대

로 감사하고.집에 있으면서 자유롭게 사는거.요양원은 갇혀

살아야 하니까”

“감금해져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구.영감님 있는데 가보면.거

기에서 다른 데로 나가지도 못하잖아.나갈까봐 쇠를 채워놓

고 그러니까 갇혀 있는 느낌이 들고.늙은 사람은 그렇게 써

주질 않으니까 문제지.감금하듯이 되고 해서 주고 정확히 재

서 주니까 그것이 답답해서 없는 병도 생길 것 같어.”

“안가봐서 모르지만 여러 사람 말을 종합해서 들어볼 때는 아

무래도 내가 눕고 싶으면 눕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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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을 때는 집이니까 내가 기어가서라도 먹지마는 요양원

에 가버리면 매인 몸이라 주는 대로 먹고 운동시간에 운동하

고 말하자면 자유가 없다고 하더만.그런데 들어가면.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더구만.밖에도 맘대로 못나와.거기 들어가는

날이면 밖에도 못나가.”

“요양원에 간다면 환자라고 봐야지.환자상태에 따라서 사는

게 다르다던데.바램.자유가 없다구.그래서 죽으러 간다고

하는 거지.하여튼 가면 끝난거지.생긴대로 주면 먹고 안주

면 말고.”

“그때는 어디로 가고 그런 법이 없으니까.예를 들어서 대소

변을 싸도 받아내면서 다 데리고 살았어.전에는 전에는.그

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요양원으로 가면 대소변은 받

아주겠지만 꼼짝도 못하고 사는 거지.”

제 한 과

규 칙 이

많은 단

체 생 활

을 해야

함

“요양원만 해도 단체생활이니까 그런 구애를 받겠지.단체생

활을 해야 하니까.집에서는 내꺼니까 아무거나 쓰고 먹고 싶

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먹겠지만 요양원은 그것만 해도 벌

써 단체생활이니까.”

“요양원이 집같이 될 수는 없을 거야.집같이 아마 내가 자유

를 누릴 수는 없어.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제한들이 있겠

지.단체생활이니까.그런 생각하면 정말 가기 싫지.안갈 수

만 있으면 안 가야지.갈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안갈라고

맘먹제.요양원에 간다고 요양원에 가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

겠어요.자유도 없고 규칙적이고 여기서는 맘대로 하지만 할

수 없이 자식들한테 힘들게 할 수 없으니까.아무리 잘해준다

고 다 규칙이 있잖아.규칙적으로 사니까 그런 거 같애.사람

이 멍해졌더라구.”

“요양원은 어떤 제한이 있겠지 누구한테 억매여야 하고.평생

내맘대로 하고 살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소리들으며 살려

면 힘들겠지.내 생각대로 할 수 없고 자기들 편한대로 이러

고 저러고 하면 기분나쁘겠지만 어째.참고 살아야지 내가 약

잔데”

“규칙적으로 해야 하고.자유가 없고 요양원 좋다는 사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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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어요?얼른 말 해서 할 수 없이 가지.이것저것 못하니까

가지.본인이 나 요양원 갈란다고 할 사람 있다요.”

살아서는

못나오는

곳

건 강 이

더 나빠

질 것임

“지금은 거의 90%도 안돼.99% 거의 요양원에 보내버려.여

기 동네사람들도 돌아가신 양반들 여기서 병수발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어.이장집 앞에 그 집도 우리 당숙인데 마나님

계셔도 그 양반도 요양원에 가서 더 안좋아져서 거기서 돌아

가셨지.”

“그런데 가서 자유없이 그냥 억매여 있으면 걸음도 못 걷고

그러면.내가 경험삼아서 보면(남편이 요양원에 계시다 돌아

가심)갈 때까지도 간 날까지도 다 좋아갖고 들어가는데 거기

가면 이상하게 환자가 다 되버리더구만.그런 면이 있더라고.

면회를 가서 보면 오늘은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

고 들어올 때 보고 며칠있다 가서 보면 그 사람들도 더 힘을

못 쓰고 더 이상해져버리고 그러더라구 거기 가서 자연히 더

안좋아지더라구.좋아진 것은 아니고 더 안좋아지더라구.그

러니 될 수 있으면 안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어.”

“우리 언니가 요양원에 가계셔.처음에 치매가 약간 와가지고

성질도 괄괄하고 얼마나 활발했는데 요양원으로 딱 가시더니

성질이 죽어버렸어.몸만 건강하면 이러고 여기 집에서 사는

것이 좋지”

“요양원은 안좋은 사람들만 있더라고.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

그런데 할 수 없이 가는 거지.누가 가고 싶겠어.”

“치매나 와서 몹쓸 병이나 걸리면 그이상은 안간단 그 말이

야.”

목 숨 을

부지함

“요양시설이 뭐 그리 좋겠어요.그냥 밥도 해먹을 수 없는 체

력이 됐고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죽음밖에는 죽는 거 밖에

는 없지.뭐 굉장히 친한 것도 아니고 젊어서 그런 기쁨도 없

고 그냥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사는 거야 진짜 뭐 그렇게 좋

겠냐.”

“우리 큰며느리한테 (건강이 더 나빠지게 되면)요양원으로 갈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잠깐은 야 참..어머니 우리하고 살지

왜 그러세요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을 거 같았었지.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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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데 그 당시에.아주 바랬던 것처럼 그러세요.한마디만

‘아들이 있는데,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그리로 가세요.사는데

까지 살아보시지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을텐데..어쩌겠어.목

숨이 붙어있으니 그냥 살아야겠지.”

“거기 가려면 마음으로 나는 이제 세상은 다 살았다.목숨이

안 끊어지니까 그 목숨연명이나 할려고 여기 들어왔다 이런

마음이 들을 거 같어 내 생각에는.”

“그런데 안가고 건강이 허락하면 이렇게 저렇게 있다가 그냥

죽으면 좋겠는데.죽지도 못하고 오래 걸리게 되면 요양원으

로 가야지 어떻해”

“딸 따라 갈 것도 아니고.누구도 따라갈 필요가 없어.몸을

못 쓰면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해갖고 거기서 잡수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그러다가 갈 도리를 해야 해.”

“주위에서 간다고 해서 속이 안 좋지 할 수 없는 사정으로 가

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그래도 맘은 안 좋지.나

도 저 신세가 되면 그러겠구나 노인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죽어지질 않는데 어찌할 것이여.”

죽 으 러

들어감

“요양원은 최후적인 장소라고 생각해요.최후의 장소 삶의 마

무리를 하는.말하자면 집에 있다가도 죽을 때가 되면 병원으

로 옮겨가듯이.옛날에는 병원에 있다가도 집으로 돌아왔는데

지금은 아니야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집에 있는 죽을 사람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거지 모든 사회여건과 환경이 그걸 용

납할 수 없는 거지.”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너무 비참해

서 자식이랑은 절대 같이 안산다고 하면서도 요양원을 말하

지는 못하는 것뿐이야.거기는 한마디로 죽지 않으니까 죽는

날 기다리러 가는 거니까”

“남자들은 막말을 많이 해.치매에 걸린다든지 중병 앓는다든

지 그러면 빨리 약 먹고 죽어버려야지 중병 앓고 그냥 자식

들 귀찮게 하고 나 괴롭고 그렇게 살 필요 뭐있냐.이런 말

많이 해요.인지상정이지 사람마다 다.자식들 괴롭히는 게

싫지.그러니 죽으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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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아파가지고 못 다니고 그러니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어 손자한테 요양원에 가면 죽으러간단다 그랬더니 손자가

그러기는 한다네 그러대.내장이 아파야 죽어.못먹어야 죽

어.”

“죽으러 간다.다 그렇게 생각한대.징역살러가.쉽게 징역살

러가는 거야.거기 들어가는 날이면.죽으러 가는거여 좌우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대.거기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나와.

돌아가셔야 나오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나와.”

“그래서 죽으러 간다고 하는 거지.하여튼 가면 끝난 거지.”

가야만

하 는

곳

자 녀 를

위해 가

야 하 는

곳

자 녀 의

짐이 되

기는 싫

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괴로움주지 않게 우

리의 생을 마감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항상 기도하잖아 그러니

까 바로 그거야.”

“병이 들면 나는 요양병원으로 가.자식들한테 도움을 받고

싶지만 자식한테 부담주기 싫으니까.차라리 내가 요양원에

가면 자식들이 조금씩이라도 요양비를 줄 거 아냐.그럼 그게

맘이 더 편할 거 같애.거기 있는 노인네들 말 들어보면 그게

편하다고 그래.며느리한테 미안하고 그러니까.”

“자식이 맘 아파하는 게 싫잖아 부모마음은.어쨌든 자식마음

을 편하게 해줘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걸 다

맡겨버리고 괴로워하는 거 보고 싶은 부모 없지.”

“밥도 못해먹고 하면 자녀들이 매달려 있는 게 싫어.나도 자

유롭고 싶고 자녀들한테 죽을 말년에 자녀들도 살기 바쁜데

자녀들한테 짐이 되는 게 부모들은 너무 싫기 때문에.나 땜

에 자식이 고생하는 거 젊은이들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식

들을 가르치듯이 사랑하니까 그렇듯이 부모인 나 땜에 자식

이 며느리가 사위가 아들이 고생을 한다면 너무 싫지.사랑하

는 까닭에.”

“내 자신이 자녀한테 굳이 요양원에 가도 밥 세끼 먹는 거고

노인들이 공부를 해서 큰 희망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밥먹고 사는 건데 굳이 자녀들한테

짐이 되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해서라기보다 나빠서 그런 거보

다도 본인이 떳떳하지가 않지.밥 얻어먹기가.싫지.밥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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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기가 싫지.”

“그 과정 속에서 자기들도 각자의 생활이 있는데 여기 와서

매달려 있는게 자식입장은 둘째 문제고 본인이 자식들을 보

기가 너무 괴로울 거 같애.싫을 거 같애.”

“내가 여기 써놨어요.내가 만약에 정신이 없으면 여기에 맡

겨라 난 그러고 싶어요.애들한테는 우리 자식들 며느리고 딸

이고 아들이고 사위고간에 애들한테 부담주는 거 그냥 싫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싫어요.자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싶고

내가 편치가 않아요.용납이 안돼요.”

“내가 자식한테 부담주기 싫어 차라리 내가 요양원에 가서 마

음 편하게 있는 게 좋아.”

자 녀 가

부 담 스

러워 한

다고 느

낌

“지금에 와서는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아버지가 질병으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행동이 불편하면은 국가에서 만들어 준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생각부터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신경쓰려고 하겠어요.귀찮은 생활 안하려고 하지 거의

가 다.편하게 살려고 하지.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모실라고

그러지.병이 들면 나는 요양병원으로 가.자식들한테 도움을

받고 싶지만.”

“자식들은 부모가 요양원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죠.요즘 누

가 뭐 집에서 치매걸린 노인네들 보려고 하나요.자식 도움은

못 받아요.지금은.자식들은 귀찮으니까 요양원이나 보내버

리고 그러지.”

“우리새끼들이라고 그럴 일이 없겠어?우리가 알아서 가야지.

스스로.우리가 일하는 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자식들한

테 몸 성할 때까지 내가 벌어서 내가 쓸려고 그래서 그러지.”

“지들한테 손 벌리면 좋다고 하겠어?자식한테 신세 안 질려

고 이렇게 늙어까지 일하는 거지.”

“자식한테는 돌봐달라고 못하죠.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누가

보겠어요.젊어서부터 아들이랑 같이 살거나 기대를 자식에게

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살았어요.사람이 다 계획이 있잖아.”

“첫째는 며느리한테 부담스러울 것 같애.아이구 저 늙은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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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느 리

눈 치 보

며 살기

싫음

아파가지고 죽지도 않고.자식은 엄마를 그런데 보내기 싫어

서 그러는데 자기 아내는 나는 그런 짓은 못한다 힘든다 그

러면 부부간 사이도 부모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그건 사실이

야.아들은 아주 효자 아니고는 못해.며느리 몫이니까 부모

는 며느리한테 그런 부담을 주기 싫으니까 내가 그걸 피해줘

야지.”

“효심이 있는 자식은 요양원으로 안보내지.그러다보면 자식

은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런다고 해도 며느리는 남의 자식

이잖아.그러다보면 가정에 불화가 생겨 십중팔구는 그래.자

식들만 해도 내 자식들이니까 또 괜찮은데 며느리만 해도 남

의 자식이니까 이 시어머니 모시는 거 시부모 모시는 거 참

부담스럽게 생각해 솔직히 그러지.”

“영감이 죽고 혼자살긴 무섭고 며느리하고는 안맞고 며느리

퇴근시간만 되면 불안해지고 그러다가 요양시설에 들어가니

까 너무 자유롭다고 하는 노인도 많아.”

“큰일나요 며느리한테.그런 거 요즘에는 상상도 못해요.조심

스러워서 뭐랄까요 오히려 며느리시집살이를 한다니까 할머

니들이.그러니까 아예 같이 살려고 하질 않아,살려고 하질

않아.”

“이 며느리 비위도 맞추고 저 며느리 비위도 맞추고 물론 그

러지만.나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절날것 아녀.싫어할 것이다

그것이고.우리 할머니들도 내가 생각해도 며느리가 있으면

조심이 들어가고 마음이 편하질 않을 거 같아.”

“지금은 눈치를 보면서 말도 며느리들한테도 함부로 말 못하

지.함부로 딱 뭐뭐 어떻게 하라 할 수도 없어”

“부담스러운가봐.한 집에서 사는 것을 별로 안좋아해.부담이

있는가봐.부담스런가봐.말이 있잖아.딸네 집에 가면 냉장고

도 맘대로 열어보고 그러는데 며느리 집에 가면 그 짓을 못

하잖아.나부터도 그래.서로가 부담스러워.”

“며느리는 내 부모가 아니라서 싫어.시어미라는 것은 시자

들어간 시금치도 안먹는다면서 며느리들.”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활



- 128 -

어 쩔 수

없이 가

야만 하

는 곳

병 수 발

해 줄

사 람 이

없음

동할 수 없을 때 자녀들이 거기 매달려서 생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럴 거 같애.”

“내 입장같아서는 누가 나를 간호해줄 사람이 없잖아.며느리

들이 다 직장다니고.몸을 못 쓰면 요양원이 제일 낫겠지.솔

직히 집안에다 병자 놔두고 있으면 자식며느리들 편할 사람

이 없어.항상 신경이 쓰이지 노인네가 아파서 누웠는데 자

먹을 것도 제대로 해서 드려야지.요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걸 하나.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런 곳에 내 몸 맡겨버

리고 그러고 있는 게 좋아.”

“누가 도와줘.아프면.몸을 못쓰면 요양원에 가야지.몸을 못

쓰게되면 나는 요양원으로 가고싶어요.”

“몸을 못 쓰게 되면 도움이야 부부밖에 더 있어요?자식도움

은 못 받아요.지금은.자식들은 귀찮으니까 요양원이나 보내

버리고 그러지.누가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병수발할라고

그래요?”

“일해야 먹고 사는데 어매가 대소변 받아내고 싸고 있으면 누

가 그놈 처단하고 살수가 없어.내가 노인이 되어서 늙어서

아무 힘이 없어 아무 힘이 없는데 만약에 치매가 와서 하나

가 반드시 딸려야 하거든.벌어먹고 사는데 딸려있을 수가 없

지.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가야돼.”

“아프면 그리 가버려야지 누가 수발을 해주겠어.몸만 성하면

집에서 사는 것이 좋지.”

“생활상 돌볼 사람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여.들어가

야지.”

정 신 줄

을 놓으

면 보내

지게 됨

“마음이..(혀를 차심)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좋아가

지고는 못가지.정신이나 없어가지고 자녀들이 자기들 생활에

안되게 생겼으면 시설로 보내주면 할 수 없이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내 맘대로 다닐 때나 이러쿵저러쿵 요청도 하

고 그러지 건강도 안되어가지고 식물인간 되어버리거나 치매

와서 내 맘대로 못하고 나도 모르는 순간 일을 저지르고 그

러면 어쩔 수가 없잖아”

“그렇게 생각이 들어.내가 정신이 있어갖고 기어다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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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끓일 수만 있으면 여기서 혼자 살고 그렇지 못하

고 아무 정신없고 그럴 때는 자식들 하는 대로 봐야지 어떻

게 할 것이여”

“극도에 닥쳐갖고 죽게 생기고 아무 정신없이 거시기할 때는

자식들이 데려가든지 말든지 어디다 집어넣든지 말든지 그

소리를 다하고 있다고.자식들한테는 안가고 싶고”

“정신도 없고 몸뚱이도 못움직일 때 자기들이 가고 싶은 데로

데리고 가는데 내가 어디가 좋다 할 수가 없어.”

“보내주면 가는 거지 생각도 없어.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자

그 말은 못해.”

“나이가 먹어버리면 노인들은 힘이 없어 힘이 없다구.아무리

안가고 싶어도 자식들이 보내면 가야지 어쩔 수 가 없어.그

런 사항이야 지금은.그런 마음이 있지.다 벌어먹고 살고.갈

것을 각오를 해야 돼.아무리 안가고 싶어도 내가 안가고 싶

다고 해서 안가지는 것이 아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신 초롱초롱하게 있다가 정신을 놓으

면 멍칭이 되면 그때 데리다 넣을 것이여.우리처럼 초랑초랑

하면 안데리고 갈 것이고.몸을 못쓰고 아무것도 못해 먹고

그러면 갖다 넣는 것이지.그때는 나도 정신도 없게 데려가는

데 뭐하는지 알어”

“자식들이라고 물론 편한 마음으로 부모들을 내다 버리겠어

넣겠어.그렇지만 부모역시 안가고 싶어도 안갈 수가 없어 그

런 환경이 되면은.지금은 다 그렇게 맘을 먹고 있어 노인들

이.어쩔 수 없지.”

가지 않

겠 다 고

말할 자

신이 없

음

“그럴 줄 알고 있어도 서운하긴 하지만 어째.미리 딱 거시기

하고 있는데.자녀들에게는 모시고 살라고 말 소리는 못하지.

우리는 의무적으로 모시고 살았지만 지금은 세대가 세대니만

큼 그럴 수는 없지.내가 아무리 수족을 못쓰고 그래도 너희

가 나를 갖다주지 말고 나를 너희가 모시고 살아라 할 말을

못해.못하지.그만큼 다 살아서 그런 건 못해.현재 내가 80

을 먹었으니까 나 이리 이리 아프니까 너희 집으로 가야겠다

이래야 하잖아.못해.어째 자연히 그렇게 되대.어찌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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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나이가 들면 이기적인 맘이 들어가 이중으로.표현은 못하

고 마음속으로는.물론 같이 살면 해주는 거 먹고 뭐하고 하

면 좋기야 하지.”

“얼른 말해서 할 수 없이 가지.이것저것 못하니까 가지.본인

이 나 요양원갈란다고 할 사람있다요.자식들이 자기들도 생

활이 바쁘다보니까 어쩔 수 없고 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요

양원에 모시지.잘해도 서로가 불편해.잘한지를 몰라.함께

살면.절대 같이 안살아.그건 장담해.자식하고 같이 안산다

는 건 그것만은.”

“걱정이야.죽을 일이.어떻게 죽냐.나가서 죽냐 집에서 죽냐

문제가 있지 없든 안하지.우리가 어떻게 하고 말 거시기가

되나 지금.”

“서운하지.솔직히 말하면 서운하지.내가 바라는 것은 아이구

어머니를 왜 요양원에 보내냐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지만(한

숨길게..)또 한편 생각하면 자식들한테 부담안주고 가는 것이

낫겠다 싶지”

시 대 에

밀 려 서

가야 하

는 곳

달 라 진

가 족 문

화

“그때만 해도 가부장제도가 만연되어 있고 아버지 엄마는 반

드시 아들며느리가 모시고 같이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차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나도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 생

각을 했었죠.어느 날 사회가 산업화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

면서 또 핵가족이 되면서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졌습니다.아버지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세상을 마칠 때

까지 공양하고 모시는 것이 효도의 길이지만 오늘날 산업사

회가 발달함에 따라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하고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못합니다.”

“당연히 큰아들하고 살 거라고 생각을 했지.도중에 살다보니

까 생각도 바뀌더라고,시대가 바뀌니까 서로가 부담스럽잖

아.”

“대다수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죽어도 살아도 내

손으로 하다가 내손으로 돌아가신다 이렇게 했었지 그것만

효도인줄 알았지 그런데 문화가 달라.옛날에는 그저 엄마들

은 집에서만 살림만 하는 그런 문화구 지금은 애들 교육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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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젊은 부부가 맞벌이를 안하면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

어.”

“옛날에는 아들딸들 잘 길러서 아들딸들 덕보고 살라고 그랬

죠.같이 살줄 알았죠.근데 점점세태가 바뀌니까 지금은 아

예 같이 살자고 해도 싫죠 싫어.”

“우리도 누군가 자식들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살 것이다.특

별히 큰 아들이 모시고 살 것이다 라고 각오를 하고 살았지

만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이고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쩔거이여.”

“애들하고 함께 살 거라고 생각했었지 전에는 나도 그런 세상

을 살았고 시부모님 다 모시고 살았고 생각도 안해봤지.요새

같이 벌어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농사만 해서 먹고 살고

노인들 어디다 갖다 줄라고도 안하고 집에서 살다 집에서 돌

아가시고 요새 같이 그러질 않았지”

노 인 을

싫 어 하

는 세상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모실라고 그러지.다 그런 건 아니겠

지만.거의가 부담을 갖고.거의가 독거노인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잖아.”

“지금 요는 지금 천지가 노인이야.노인이 노인을 봐도 얼굴

도 쭈글쭈글하고 모든 차림도 그렇고 노인들은 한말 또 하고

노인들은 참 어려워.천지가 노인이고 자기들도 노인들 때문

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노인이란 자체를 참 싫어하지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지 않지요 지금 세상은.옛날하

고는 다르죠.쉽게 말해서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효심이 완전

히 그냥 옛날에 비하면 거의 소멸됐어 소멸돼.기대할 것이

전혀 없어.우리도 부모모시고 살듯이 살 줄 알았더니 지금은

부모님을 극진히 모셔야지 하는 그런 개념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걸 싫어하고 그래.

자유가 없고.며느리나 사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고.자기자

식이니까 키울 때는 끔찍이 키웠지만 다 키워놓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의 존경심이 옛날에 비하면

거의 없다시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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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우리들은 어른들이 이런다고 하면 그러냐고 하고 말

도 못하고 지나갔는데.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랬다

가는 어어..휴...진짜 무섭더라구 지금사람들은.어른들이 젊

은 사람을 무서워하는 세상이지.”

“명령조로 하면 명령적으로 다했지.지금은 그렇게 하면 살지

도 않아.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잖아.바뀌어서 얼른 생각하기

에도 그렇지 더 안듣지.옛날에는 어른들이 딱 해 하면 할 것

인 줄 아는데 지금은 눈치를 보면서 말도 며느리들한테도 함

부로 말 못하지.”

비 껴 갈

수 없어

서 수용

해 야 만

하는

현실

“그때는 나도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그렇지

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산업사회가 되고 직장생활을 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지니까 우리만 보살필 수 없는

환경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좋은 방

법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해보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기쁨을 가지고 일생

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건강을 유지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는 그 문화밖에 없었어.어떤 도리가 없었어.이 문화가

됐다면 그분들도 그랬겠지.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는 완

전히 다르지.왜.그때 시대는 아무리 노인들이 짐이 되기 싫

어도 자식 외에는 갈 피난처가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

도 며느리들이 살림만 했지.직장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또 그런 문화였었구.”

“요즘은 세상이 그러니까 자식이 요양원으로 보내는 걸 당연

히 여겨도 그냥 받아들일 거 같아요.자식하고 같이 살고 싶

어도 모든 환경이 그렇잖아요.누가 와도 그렇고 손님이 와도

불편하고.요즘은 거의 맞벌이들 하고 그러니까.이런 세상에

노인을 보려고 안하지.치매걸린 노인네 감당하려고 그러나요

젊은 사람들이.나라도 안하겠네 내가 자식이라도 안하겠네

그걸 이해를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요.”

“옛날 생활패턴하고 요즘 생활패턴하고 완전히 극과 극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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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묻혀서 살수가 없어 같이.그래서 거의가 여기 시골동네

다 할마시들만 살잖아.아들들하고 사는 사람 한사람도 없어.”

“지금은 요양원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집이 좋지만 요즘 세

태가 그러니까 요양원으로 가야죠.”

갈곳이

있어

그나마

다행인

곳

피난처가

되어 주

는 곳

늙고 병

들면 갈

데가 있

으니 안

심이 됨

“옛날에 요양원이 어디 있었나 지금이니까 요양원이니 요양병

원이 있지 참 이런 시설이라도 있으니까 안심이 돼.이제.이

나이에 병들면 아 내가 갈 곳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구.하여튼 병들면 집에 있고 싶다는 부모들이 없어 자식밑에

며느리 눈치보며 있기 싫다고 우리는 늙어서 병들면 갈데가

있다고 농담말이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살어.”

“요양시설을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으

니까.갈 수가 있으니 다행이라고.요양시설은 노인들이 갈

데가 없을 때 피난처라고 생각해요.만약에 병들고 그러면 갈

데는 옛날에는 요양원이 없었지만 지금은 요양원이 있으니까

아..내가 병들고 하면 그런데로 갈 데가 있다하는 안도감이

있어.그전에는 요양시설이 마땅치가 않아서 부산이니 어디에

다 노인을 내버렸잖아.그런 게 없잖아 지금은.막 내버릴 거

야 요양시설이 없으면.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

가 막힌 사연들이 있겠지.”

“요양원이 없으면 자식하고 살아야지.눈치코치 먹어가면서

숨떨어질 때까지는 살아야지 어쩌겠어.안심이 되요 솔직히.”

“자식들한테는 안가고 싶고 요양원으로 가는 게 그래도 제일

낫지 않겠느냐.”

“그래도 내가 병들어서 오도갈데가 없으면 그런데라도 있다싶

으니까 안심이 되지.눈치보고 하느니 차라리 요양원에 가서

노후를 마치는 게...”

부 모 로

서의 역

할을 못

할 때는

“요즘 며느리들이나 딸들이나 다 직장생활을 하잖아.그러면

집에 남아있는 건 노인네들뿐이야.그러면 손주들도 돌봐야

하고 힘이 있을 때 같으면 괜찮은데 힘이 부족할 때는 그렇

게도 못하고 집안 살림도 돌봐줘야 하는데 힘이 부족할 때는

차라리 요양원이 편치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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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인 요

양 시 설

이 차라

리 마음

편함

“그 엄마가 정신이 좀 가서 그렇지 올바른 정신이 있는 엄마

라면 그걸 원하겠지요.요양원에 가도 밥도 잘 주고 잘해주고

그러는데 잘해주고 그러는데 나를 이대로 놔두면 애들도 불

편하고 나도 불편하다 그래서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난 얼른 가고 싶다는 그럴 생각은 없고 지금이 난 지

금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거기 갈 때가 되면 나이

가 더 많을 텐데 당신들은 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많이 먹고 기억이 떨어지고 노인기관에 갈 때 되면 더 나이

가 먹고 기억력도 떨어질텐데 집에 있다고 거기 안간다고 그

나이에 별로 더 즐겁지는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 가고 피차가 좋아.노인끼리 모이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참 얘기 많이 해.지금은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있다가 죽기 전에도 돌아오고 싶어하지 않아.지금은 노인들

도 많이 깼어.노인이 되면 젊을 때 생각을 다 내려놔지더라

구.몸을 못쓰게 되면 나는 요양원으로 가고 싶어요.백발은

면류관이라더니 그렇게 맘을 다 내려놓게 되더라구.”

“지금 생각에는 그런 애들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새끼들이라

고 그럴 일이 없겠어?우리가 알아서 가야지.스스로.우리가

일하는 건 자식들한테 손 안벌리고 자식들한테 몸 성할 때까

지 내가 벌어서 내가 쓸려고 그래서 그러지.지들이 생활비

주고 돈만주면 내가 일하고 싶어서 일하겠어?돈달라고 하면

지들이 주겠지.한두 번이지.집안일도 돌봐주고 그래야 좋다

고 하지 아픈 몸가지고 들어앉아 있으면 좋다할 자식이 어디

가 있겠어 힘떨어지면 가는게 편하지.”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

의 식 주

의

어 려 움

이

해결됨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먹고 아프고 그러면 집에 있는게 더 불편하겠지.요양원에

가면은 그래도 있는대로 최대한의 간호를 해주니까 주사도

놔주고 뭣도 해주고 사람을 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

을 마무리하는게 좋을 거 같애.”

“내가 똥오줌싸면은 며느리가 치워주겠냐고 아들이 치워주겠

냐고 여기는 다 치워주니까 좋다고 그러더라고.”



- 135 -

“어려운 걸 해결해주는 게 요양원에서 빨래하고 밥을 해주는

게 정말 좋아.저녁을 뭘 먹을까 생각하면 아득하고 만들어도

맛이 없고 안먹고 살수도 없으니까 요양원에 가면 편할 거

같애.요양원도 좋은데 알아서 가계시면 얘기도 하고 요양사

들이 잘 해주기 때문에 씻어서 옆으로 눕히고 그러면 욕창도

가라앉으니까 데리고 있는 것만 효도는 아니다”

“지금 현재도 물론 다른 가족이 있어가지고 같이 있으면 내가

꼭 해서 먹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으면 해야 하지만 혼자

있으니까 때에 따라 피곤하고 그러면 하기 싫을 때가 많아.

시설로 가면 끼니는 안굶고 주겠지 시간 맞춰서.”

“요양원은 아프면 치료도 해주고.참 막막한 대답인데 아들

며느리가 와서 간호할 수 도 없고 또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

자재로 행동할 수 없고 그러면 나를 도와주고 돌봐줄 수 있

는 요양원이 좋겠죠.”

지금은 요양시설도 밥먹을만하게 해주니까 거기서 거긴데 굳

이 비싼 데 가서 굳이 과욕을 부릴 필요는 없더라고.간호사

들도 잘한대.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가끔 말 한마디씩 하면 좋

아하고 양말 한 켤레라도 환자가 사주고 그러면 진짜 잘해

“집에 있으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앓고 나면 뭘 먹어야 기운이

나는데 뭐든지 먹기가 싫어 다리가 아프고 기운이 없으니까

음식을 할 꺼리도 없고 하고나면 지치고.양념도 제대로 들어

가지 않고 간도 안되는데 몸은 벌써 지치고.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 같애.몸은 벌써 지쳐서 부엌에서 왔다갔다 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그래서 아하 이래서 요양원에 가는구나

아파서 가는 것보다도.이런 관점이 있어.”

죽음 앞

에 혼자

방 치 되

지 않아

도 됨

“요양원에서 생을 마치는 것이 제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요.

집에서 병으로 아파가지고 죽게 생겨서 병원으로 가는 것보

다 요양원에 있다가 생을 다해서 거기서 운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독거노인은 혼자아파트에 살면서 그가 죽은 지 며칠 뒤에야

발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그래서 이럴 바에는 노인들

이 요양원 아니면 병원으로 가서 요양을 받으면서 일생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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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사람들은 노인네가 죽거나 말거나 상관안하잖아요.나도

마누라자식 있어도 혼자 살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어디 연락

이나 되겠어요?지금이야 내가 농사져서 돈도 보내고 하니까

살아있는지 알지.지난번에 지네에 물려 죽을 뻔했어도 연락

안하고 배가 아파서 응급실로 갔어도 연락안했어요.나중에

알고는 왜 연락 안했냐고 아들놈이 그러더구만.서울에 있는

놈한테 연락하면 뭐해요.병원에서 결석이라고 하던데 진짜

아프더라구요”

“혼자 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우리나라

요양원이 짱이야.”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르게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해보면 요양

원에 가는 것이 그렇게 그런 것도 아니다 생각이 들어.”

“요양시설이 없으면 지금 노인네들 왠만하면 다 바깥에서 죽

을껄?그러니까 지금 생활에 불편한 사람 독거노인들이 요양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다가 아들며느리도 모르게 죽

고 결국은 이웃사람에 의해서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죽음을

알게 되는 이런 사회가 됐단 말이야.그러나 요양원에 가있으

면 통보는 해준단 말이야.자녀들에게 통보는 해 줄거야.그

러나 혼자 있으면 혼자 죽는데 누가 통보를 해주겠냐구.”

사 람 들

속 에

살 수 있

는 곳

외 로 움

을 덜어

낼 수

있음

“노인양반들은 더 외로워지고 더 쓸쓸해지고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엄마아빠를 혼자 그렇게 쓸쓸하게 생활하게 하는 것보다는

요양원에 보내서 거기에서 같은 노인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

며 즐기며 생활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효심이 될 수도 있는 거야.집에서 혼

자 고생을 하시는 것보다는 하다못해 옆 노인이라도 쳐다보

고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사는 거니까 얘기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국가에서 요양시설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바로 그런거 같애.늙어보면 알겠지만 노인들은 정말 외롭거

든.옛날에는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재워주면 효도라고 생

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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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사람이 여기 많으니까 벗도 되고 편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여기도 그런 것이 있구나.비단 꼭 자식들만 의지

하고 살려고 하진 않아 나는.”

“당신들은 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많이 먹고 기억이

떨어지고 노인기관에 갈 때 되면 더 나이가 먹고 기억력도

떨어질텐데 집에 있다고 거기 안간다고 그 나이에 별로 더

즐겁지는 않아요.영감가고 혼자 멍하니 있느니 거기 가서 사

람 속에서 대화도 하고 자식들 얘기도 하는 게 그런 면도 더

나을 것 같애.요양시설에서 독방을 쓰는 건 외로워서 좋지

않아 여럿이 있는데서 어우렁 더우렁 지내는 게 좋아 얘기도

하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얼굴을 보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요양원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같은 처

지가 위

로가 됨

“똑같은 입장인 사람들 노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거

기서 사는 거야.시간가는 줄 모르고 똑같은 처지니까 노인

들.높고 낮음이 없이 늙으면 이런데 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

는가보다 하고 나는 그런 걸 생각해 봤어.”

“요양원이 좋은 이유는 공동체생활,똑같은 입장의 노인들이

라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주고받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오락시설이 있으니까 무엇이라도 하고 그러면 시간이 금방

갈 것이고.집에 있는 것보다 어찌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

어.”

“내가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앉아서라도 기어다녀서라도 손놀

이라도 할 수 있으면 같이 가꾸고 하면 좋은데.공원에 놀러

나가도 노인네들끼리만 만나게 되거든.말들 하는 거 보면 다

같은 걱정이고 늙은이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서 어쩌냐구 걱

정들이지.같은 사정에 있는 노인들끼리 있으면 아무래도 더

낫지 않을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 사정을 몰라.싫어하기만 하지.

늙은이끼리 서로 사정 알아주고 더 낫겠지 뭐”

“지금생각하면 세상이 이렇게 바꿔져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뭔

맘이 들어가냐면 같이 살면 부대가는 것 같아.안 임의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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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불편해.서로 불편할 거 같아.지들도 자기 맘대로 할래

니 자유가 없고 우리 할머니들도 내가 생각해도 며느리가 있

으면 조심이 들어가고 마음이 편하질 않을 거 같아.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자유롭질 못해갖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

더라구.노인이 편하지 노인이.비슷한 이들끼리 지내야 문제

가 없지.그게 더 나을 거 같아.그렇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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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어느새 이만큼 왔습니다.어설프지만 글을 읽고 쓰는 기쁨을 아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동안 훌쩍 시간이 흘렀습니다.제가 생각한 인생계획 속에는 없었던,정말 생각지

못했던 시간들이었기에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과 계획에 그저 놀랄 따름입니다.제 인

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또다시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먼저 면담에 흔쾌히 응해주신 연구참여자 어르신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

다.여러 번의 면담 때문에 지치실텐데도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성실하게 말씀해주

셨기에 이 논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열두 분의 연구참여자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연구기간 동안 끊임없이 학문의 길을 밝혀주셔서 배움의 기쁨을 알게 해주신 공병혜

교수님께 말로는 표현 못할 감사를 드립니다.제 최고의 스승이신 공병혜 교수님께서

저의 학문의 길에 동반자로 있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석사 때부터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지도와 심사를 해주신 김계

하 교수님,권영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멀리 서울에서 심사를 위해 내

려와 주시고 지도해 주신 경희대 김태우 교수님,애정을 가지고 제 논문을 봐주시고

정말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동신대학교 권성복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고맙단 말을 하려니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당신의 깊고 뜨거

운 사랑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당신은 나에게 평생의 감동입니다.존경하고 사랑합니

다.그리고 고맙습니다.끊임없는 기도와 신뢰로 저를 세워주시는 어머님과 친정 부모

님께 감사합니다.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이 저의 노인에 대한 사랑이 되어 이 논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부모님의 평생에 대하여 존경을 보내 드리며 모든 노인의 행복한

노년에 대하여 더 많이 고민하려 합니다.사랑하는 동생과 제부가 베풀어준 사랑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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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영국에 있는 사위와 딸의 열렬

한 응원과 사랑에도 고마움과 사랑을 전합니다.

제가 평생동안 받은 감당 못 할 만큼 큰 사랑들을,만나는 학생들과 다른 분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행복하고 감사한 날들이 그 분들의 것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살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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